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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관계에서의 의사소

통이 다양한 맥락을 통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자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만 1세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만 1세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

에 소재한 햇살 어린이집의 만 1세 학급인 새싹반 영아 10명과 교사 3명의

의사소통 과정을 참여 관찰하였고 교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본 연구

기간 동안 총 78회분의 관찰 자료와 총 8회분의 교사 면담자료,녹음 및 비

디오 녹화자료,영아 생활기록부,교육계획안,가정통신문,대화수첩,일일

보고서 등의 문서자료 등이 수집되었다.자료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 일지와

면담기록,관련 문서 등을 분류하고 조직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새싹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놀이

하기,문제 해결하기 상황에서 영아들의 소통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새싹반 영아들의 또래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는 소통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신체적 접촉’이나 ‘소리내기’등을 사용하며 미숙한 표현으로 관

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언어적 소통방식이 가능한 영아들은 ‘또래 이름

부르기’,‘상황 물어보기’,‘친구라고 말하기’등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

식으로 표현하였다.미숙하게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영아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반

면 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분명하게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영아의 의

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긴밀한 또래관계

로 발전되기도 하였다.영아들의 관심 표현하기는 월령의 변화와 함께 진화

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학기 초 비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또래와의 관계 맺

기가 어려웠던 영아들은 언어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새싹반 영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위해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놀이를

제안하였다.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은 놀이감의 기능을 몸으로 표현하며

놀이를 제안하였으며,언어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은 놀이를 대표하는 어휘를

사용하며 놀이를 제안하였다.언어적 소통방식으로 표현되는 놀이제안은 또

래로부터의 수용을 높이는 것과 함께 또래에게 놀이주제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아가 의도한 놀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영아들의 놀이는 소통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몸짓과 소리내기를 통해 또래를 모방하는 놀이가 나타

났으며,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영아들의 상징놀이가 발전되는 모

습을 보였다.비언어적 소통방식을 위주로 사용하는 영아들은 서로의 몸짓

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모방놀이를 주로 하였다.반면 언어적 소통방식을 사

용하는 영아들의 몸짓 모방놀이는 놀이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말

소리의 모방에서 또래와 대화하는 언어놀이가 나타났다.영아들의 상징놀이

는 놀이감이 가진 기능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언어적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들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 상황을 창조하고 이야기 속의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내며 발전된 놀이형태를 보였다.

새싹반 영아와 또래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또래가 자신의 것을 침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소유권

과 관련된 상황이나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영아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의도를 보였다.영아들은 몸짓이나 소리의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또래

에 대한 미안함을 웃음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이러한 해결방식은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났으며,감정을 공유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영아들

에게서도 나타났다.또한 영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언어적 표현

을 통해 보다 강하게 전달하였다.용납할 수 없는 또래의 행동을 핵심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제지하였으며,‘사과하기’,‘대안 제시하기’등의 사회적 기

술을 사용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직접적 표현 방식은 문제해결과

함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둘째,새싹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은 영아의 발달특징과 관련한

요구 의도와 교사의 수용 의도가 교차하며 나타났으며,미숙한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의 특성과 관련하여 영아반 교사로서의 특별한 역할이 나타났

다.

영아의 의존적인 발달 특징은 관심에 대한 요구와 놀이에 대한 요구로 나

타났다.새싹반 영아는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일상을

통해 교사의 관심을 필요로 하였으며,새싹반 교사는 영아의 관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교사는 영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며 영아에게 지지자로서의 확신을 주었다.영아들은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교사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함께 놀이하기를 요구하였다.교사는 영아

의 놀이제안에 의미를 만들며 반응해 주었으며,언어적 표현 없이 놀이감을



내미는 영아의 행동에서 놀이 의도를 발견하고 놀이를 확장시켜 나갔다.언

어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놀이를 제안했다.영아가 원하는 놀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교사는 영아의 놀

이제안을 받아들여 공동놀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이 놀이

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놀이가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이를 제안했으

며,영아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거나 영아의 발달을 의도하고 주도적

으로 놀이를 이끌어 나갔다.교사와 함께 하는 영아들의 놀이는 놀이의 지

속시간을 늘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기회를 늘리며,새로운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발달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요구로

나타났다.새싹반 영아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느낌 등을 적극적으로 표

현하였다.새싹반 교사는 자립의지를 보이며 스스로 해보려는 영아들의 요

구를 이해하고,영아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

해 영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교사는 ‘거부’적인 표

현을 통해 자기주장을 하는 영아들을 이해하고 영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꺼야’,‘아니야’,‘싫어’등의 표현을 영아

입장이 되어 말해주며 영아 스스로 소통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새싹반 영아는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며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교사에게 표

현하였다.새싹반 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는 영아의 요구를 수용하며 영아들

의 사회적응을 도왔다.교사는 영아들이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또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이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영아는 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교사는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체적 접촉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놀이감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는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거나,영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델링



을 통해 보여주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제공하였다.

새싹반 영아들이 사용하는 몸짓과 소리내기뿐만 아니라 미숙한 형태의 언

어사용은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에게 특별한 역할을 요구하였다.새싹반

교사는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 시기

영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영아와 또래가 서로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영아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아들의 의도

를 변경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또한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의 의도를 파악

해야 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교사는 영아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영아와 관련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거나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교사들은 개별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과 관

련하여 교사의 인식과 현실 적용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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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며,이

러한 사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해진다.의사소

통이란 음성적,비음성적 메시지로 표현된 느낌이나 생각을 주고,받고 이해

하는 의식적․무의식적,의도적․우연적인 과정을 의미하며(Berko,Wolvin,

& Wolvin,2003),형식․내용․활용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Landa,2005).활용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대에

게 주려고 하는 내용을 적절한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사소

통 능력이 요구된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창

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Wood,2000),자신의 의도 및 목적을 타인

에게 전달하기 위해 몸짓,발성,언어 등의 다양한 유형을 상황에 맞게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한다(Wetheby,Warren,& Reichle,1998).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규칙과 함께 의사소통의 기능과 방식을 통제하는 화용론적 지

식을 포함하는 것으로,특정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패턴과 어휘가 사용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대화를 조절하고 제안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

한다(Hymes,1974).다시 말해,의사소통 능력이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뿐

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영아기 동안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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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 발달의 기초가 된다

(Hoff,2003).영아는 출생 시부터 울고,소리 내고,웃기와 같은 내적상태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표현하게 되며,이들과 상호작용하는 성인들은 영아의 신

호를 해석하고 반응해 준다.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의사소통 의도가

없는 자신들의 행위가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울음과 소리를 의사소통적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아직은 언어적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타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러한 확신을 통해 스스로 의사소통할 수 있

는 방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주아,

2007).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영아가 접하는 주변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달해 간다는 점에서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핵가족화 및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영아들은 생의 이른 시기

부터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영아기 의사소통의 주요 대상도 변화를

가져왔다.보육시설에 가장 중추적인 상호작용은 영아와 또래의 상호작용

그리고 영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2006).영아

들은 보육교사와 그들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과 언어적,비언

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며(장영희,곽승주,2004),또래와의 의

사소통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의도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류송미,2001).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경험은 영아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준다.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영아의 언어발달,인지발달(McCarthey,

1984)과 사회성 발달(Holloway& Rechart-Erickson,1998)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영아의 비언어적 신호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과 풍부한 어휘자극

은 영아의 언어적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된다(Girolametto,Weitz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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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f,2000).영아교사의 지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들의 언어발달뿐

만 아니라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킨다.이를 통해 영아들은 주위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며(이경하,임영심,2006)더욱 유능하게 인지적 활

동을 하게 된다(Howes& Smith,1995).교사는 영아와 또래의 관계에 개입

하여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Blackwell& Baker,2002),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등 유아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전달해준다(Test,2006).

영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 이해 기술을 습득하고(류송미,

2001)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며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나

간다(임은혜,2005).또래와의 관계는 영아들에게 의사소통의 주도성이나 문

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며(최성은,2005)영아의 발달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또래와 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깊이 있

는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루어진 영아기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영아의 의사

소통 발달 특성(김성현,2004;김의향,2005;김정선,2003;Blakwell&

Baker,2002)및 영아와 타인과의 의사소통 관련성(권혜진,이순형,2001;김

금주,2000;윤경숙,2002;이유진,2006;임은혜,2005;한경이,2006;Fagan,

2008;Girolametto,Weitzman,& Duff,2000;Katz,2004)을 주제로 주로 연

구가 이루어졌다.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특성을 다루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의사소통은 월령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김정선,

2003;Blakwell& Baker,2002)월령,성별에 따라 자발적 대화와 의사소통

의 의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2004).또한 영아기에

보이는 몸짓 등의 의사소통 행위는 이후의 어휘 습득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

고 있다(김의향,2005).

영아와 타인과의 의사소통 관련성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영아와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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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능과 상호반응성은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과 관

련이 있으며(김금주,2000;이유진,2006),어머니와의 대화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될 때 영아들은 원래 자신의 의도,동기 등

을 바꾸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agan,2008).영아와 교사의 의

사소통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교사와 영아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활동은 영

아의 애착형성과 사회․정서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한경이,2006),

영아의 언어기술은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영아의 상호작용과 관

련된다고 밝히고 있다(Girolametto,Weitzman,& Duff,2000).영아와 또래

간 의사소통을 설명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 능력에 따라 또래 관

계 형성에 차이를 보이며(Katz,2004),또래와의 의사소통 내용에 보육시설

의 집단 크기 및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권혜진,

이순형,2001).또한 영아는 또래보다는 교사에게 의사소통 의도를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임은혜,2005).

이상의 영아기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는 영아의 월령별 의사소통 발달

특성을 설명하거나 부모,교사,또래와의 의사소통 경험이 영아 의사소통 발

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영아의 의사소

통 특성을 부모 및 교사의 보고로 분석하거나,직접 관찰인 경우도 의도적

상황에서 월령 별 표집을 통해 표면적인 현상만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

다.영아기는 발달적 전환들이 급격히 일어나는 역동적 시기임을 감안해 본

다면 이들 연구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영아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아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영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김경옥(2005)은 교사의 상호작용 유

형에 따라 영아들이 보이는 언어 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하였으

며,김현경(2007)은 자유놀이상황에서 영아와 교사가 보이는 언어적 상호작

용 행동 유형 및 공동 주의 형태를 분석하였다.최성은(2005)의 연구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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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육시설이라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영아의 의사소통 특성이 어떻게 나

타나는 지를 분석하였다.이들 연구는 영아 의사소통 양상이 교사의 상호작

용 유형 및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의사소통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된 이들 연구는 자

유놀이상황이나 특정 놀이상황 등 맥락을 한정 짓거나 단기간의 관찰로만

진행됨으로써 영아들의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부

족하다.영아는 총체적인 상황,사건들과 부딪치며 여러 개체와 행동들과의

연결을 통해 의사소통을 경험하게 된다(Boysson-Bardies,2005).따라서 영

아 의사소통은 영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적 맥락과 영아와 소통하는 관

계적 맥락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세밀한 관찰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문화기술적 방법

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만 1세반에서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가 첫 만남을 시작하여 헤어지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 관계

에서의 의사소통 의도,수단,반응 양상이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 속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영아의 월령 변화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영아의 의사소통 양상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심도 있

게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적

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영아를 담당하는 교

사의 역할 및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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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는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심층적

으로 탐구함으로써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교사 역할 및

지도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만 1세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만 1세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은 어떠한가?

3.연구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며,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해진다.소통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 관계가 호전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다시 말해 자신의 의

도를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상대는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하는가의 여부가 성공적인 관계 맺기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만 1세반 영아의 교사와 또래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의사소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경험

과 ‘영아’라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경험에서 비롯된다.

연구자는 대학원 박사과정 중 ‘또래관계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들의

요구전략과 반응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와 ‘혼합연령 학급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요구와 반응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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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아들의 요구와 반응 양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의사소통상황에서 표면

적으로 나타나는 소통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 즉,

어떠한 의도들이 소통되고 있는 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의사소통’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국․공

립 보육시설에서 4,5세 유아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관찰하게 되었다.다음은

관찰기간동안 유아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을 기록한 사례 중 일부이

다.

소라와 아영이가 조작영역에서 구슬놀이를 하고 있다.재철이가 옆으로 오더니

“아영아!이거 이렇게 하면 니가 이겨!”하며 아영에게 놀이방법을 알려준다.소라는

“아르켜 주지 말라구!”하며 소리를 지른다.재철이는 계속해서 아영에게 이길 수 있

는 방법을 알려준다.재철이는 “나,정아영 편”하며 아영에게 “내가 터치해줄까?”한

다.아영은 재철과 손으로 터치한다.재철이가 아영이 대신 놀이하기 위해 앉는다.

소라는 “나 안 해”하며 다른 놀이영역으로 간다.

잠시 후 연구자는 재철에게 “왜 아영이만 가르쳐 줬어?”하고 물어보았다.재철이

는 “놀고 싶어서요.소라랑 한번 만요”하고 말한다.

(2007.8.9.자유놀이시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면적으로 드러내

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기

도 한다.소통의 과정에서,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파악하기란 쉽

지 않은 일이다.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의도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

러내어 준다면,또는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잘 파악하여 반응해준다면 서로

의 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경험에서 본 연구자는 살

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인 의사소통에 대해 보

다 심도 있게 탐구해보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영아’에 대한 관심은 보육교사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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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사 경험만 있었던 연구자에게 보육교사의 경험은 많은 것을 알게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그 당시 연구자는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

사관리 등의 업무와 함께 주로 영아반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어린

영아들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다.아직 읽지도 않은 그림책을

마구 넘기는 영아,간식을 먹으며 흘린 음식을 다시 손으로 흐트러트리는

영아,친구가 들고 있는 장난감을 무조건 빼앗아 버리는 영아,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밀어버리는 영아,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업어주고 안아주

지 않으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영아.이런 영아들과의 생활을 통해,연구자

는 교육현장에서 영아들과 생활해야 할 교사들에게 영아의 발달 특징에 대

한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영아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 배경에는 연구자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

영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영향을 주었다.운영회의를 마친 어느 날,학부모

한 분이 “지수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왜 그런지

물어봐도 말을 잘 하지 못하니 모르겠고 혹시 선생님이 벌을 세우신 건 아

닌 지 궁금하더라고요.”하면서 교사에게 자녀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았다.이

날 연구자와 부모,교사는 영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지수가 선생님과 율동을 하면서 했던 동작을 집에서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의도로 손을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보

고 판단했던 행동을 교사는 결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풀 수 있

었다.그러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 영아기에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영아들은 부족한 자신의 언어를 대신해 다양한 몸짓과 소리

로 표현한다.영아의 몸짓과 소리에도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

져 있는 것이며,우리는 이러한 몸짓과 소리를 통해 영아의 의도를 파악하

려고 노력한다.평소 의사소통에 관한 주제에 관심이 있던 연구자는 언어적

인 의사소통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몸짓,소리 등이 의사소통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해 보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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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용하지요?조금 있어 보세요.2학기가 되면 교실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재잘

재잘 대는 게 참새 같아요.”

(2008년 2월 1세반 교사)

본 연구자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특히 만 1세반 교사의 말처럼 의사소통 상황에서 몸짓과 소리

내기,단어 등이 혼용되어 나타나며 몸짓에서 단어사용으로,다시 문장사용

으로 급격히 발달하게 되는 만 1세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 영아들의

의사소통 특성과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교사와 또래 간 의사소통 양상을 탐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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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만 1세반 영아의 교사와 또래 간 의사소통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이 장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념,영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의사소통의 개념

인간은 타인과 접촉하고,다가가고,교류하기 위해 의사소통한다.또한 각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감정을 표현하고,정보를 공유하고,주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한다(Owens,Metz,& Haas,2007).

의사소통으로 번역되는 ‘communication’은 ‘나누다’,‘전달하다’,‘참여하게

하다’,‘관여․공유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communicare’에서 유래한 말로 개

체 간에 공동의 상징체계를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서하석,

2008).의사소통은 전달자와 수신자가 서로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를 동일한

의미로 공유하는 것으로(Fiske,1990),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부호화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는 이러한 체계를 해독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Berko,Wolvin,& Wolvin,1998).다시 말해 의사소통

과정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실제적인 행동 및 수단과 전달하고자 하

는 의미 또는 의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Calandrella& Wilcox,

2000;Wetherby& Prizant,2002).

의사소통은 전달과 수용,또는 반응을 행하는 두 개의 주체와 그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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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작용을 연결하는 매개물을 필요로 한다(서하석,2008).이러한 매개물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정보나 소식을 교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모국어를 포함한 자연 언어와 함께 몸짓,손짓,의복,예술적 표현,모든 분

야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약속․약정․규범 등의 수많은 기호와 상징들이 포

함된다.음성으로 발화되는 말로써 의사소통하는 것을 ‘언어적 표현 방식’이

라고 부른다면,나머지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 방식’으로 부를 수 있다(권경

근 외,2009).의사소통의 유형은 언어와 비언어로 구분하여 언어적 의사소

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기도 하며,음성과 비음성으로 구분하여

음성 의사소통과 비음성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느낌이나 생각 등을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 나타내

는 상호작용 과정이며,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제스처나 말의 억양이나 속도,

음색 등 언어적 의사소통 이외의 모든 의사소통을 말한다(이경우,김경희,

2006).음성 의사소통은 ‘말’과 ‘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모음과 자음을

사용하고,일련의 음운 규칙을 갖는 ‘말’과 함께 이를 도와 언어적 표현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웃음,울음,흐느낌,신음,경악하는 소리,속삭임 등의

음성적 묘사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권경근 외,2009).비음성 의

사소통은 몸짓,표정뿐만 아니라 개인적 환경과 음악,미술,건축 및 가구

등의 물리적 환경,소통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거리,메시지 전달에 대한 반

응시간,촉각적 접촉 등이 포함된다(Owens,Metz,& Haas,2007).

언어적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며,의견이나 태도를 전하고 언어를 감정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서하석,2008).비

언어적 의사소통은 갓난아기들도 몸을 이용하거나 소리를 질러 자신을 표현

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소통방식에 비해 본원적인 것에 가깝다.또

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도 전달하려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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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서혜석,김

영혜,강희양,이난,2009).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의사소통은 일어난다(Wilmot,1996).진정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도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의미를 주고 원하는 반응

을 끌어내는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Hymes(1974)는 어떤 화자가

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막힘없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의사소

통 능력은 자신의 의도 및 목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몸짓,발성,언어

등의 다양한 유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으로(Wetherby & Prizant,

2002),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상징을 사용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Wood,2000).의사소통능력이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대화자간 주고받기를 통한 의도와 소통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며,성공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도를 적절한 방식으

로 표현하고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

한 것이다.

2.영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1)영아의 의사소통 방식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생존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맥락 안에서 산다.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전달하고 싶은

욕망도 가져야 한다.이러한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영아는 몸짓,눈길,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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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기 시작한다(Boysson-Bardies,2005).이러한 영아들의 언어 이전

의 소통방식들은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언어적 의사소통을 획득하며 발달하

게 된다(Wetherby,Warren,& Reichle,1998).

영아기 의사소통 방식은 크게 언어적(verbal),비언어적(non-verbal)의사

소통 방식으로 구분된다.영아들은 언어사용 이전에 음성이나 얼굴표정,몸

짓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

며,단어 출현과 함께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영아는 태어나면서 말소리,소리의 변화,억양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며

생후 3,4개월이 되면 주변에서 나는 말소리를 듣고 즐기며 스스로 말소리

를 만들어 내는 등 도구적 기능의 언어 사용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된다.생후 6〜7개월이 되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보이며 영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에 반응하고 단어의 뜻을 이

해하게 된다(이차숙,2004).생후 9〜10개월 경 영아들은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몸짓과 소리를 의도적으

로 사용하게 된다(Bates,O'connell,& Shore,1987).영아의 소리내기와 함

께 몸짓은 단어가 출현하기 전에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용된다.생후 10〜13

개월 경 영아들은 상대의 눈을 마주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등

의 의도적 몸짓을 사용하며,간편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하게 된다(Golinkoff

& Hirsh-Pasek,2000).영아들의 몸짓은 표상하는 대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후의 언어 습득에 영향을 준다(Acredolo& Goodwin,

2002).영아들에게 있어 몸짓과 손짓은 의사소통의 초기적 형태로,말하기

이전 영아들은 몸짓과 발성을 조합한 형태의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생후 12개월을 전후한 시기에 영아들은 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언어시기로 들어서게 된다.언어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언

어사용을 통해 영아들은 세상과의 소통에 힘을 얻게 된다(Golinkoff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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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이 시기 영아들은 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표현하거

나 단어의 의미를 축소,확장시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며 아무렇게나 말을

실험해보기도 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생후 12〜15개월 영아들은 대화의 형태로 의사소통하게 되며 성인과

의 언어적 상호 교환을 즐기게 된다(이차숙,2004).첫 단어가 출현하고 생

후 18개월을 전후한 시기가 되면 영아들은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기에 이른다.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에 이르는 동안 단

어 학습의 숙련기라 할 만큼 산출적 언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이

시기 영아들은 사물의 이름을 말하기를 좋아하고,이름을 들려주기를 원하

는 사물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열심히 따라한다(이영자,2004).2세 이전

영아는 음성․얼굴표정․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며,부모와 눈길 또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상호 교류를 통해

대화의 기본적인 교환 방식을 익히게 된다(주영희,2000).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에 이르면 어휘의 확장은 물론 성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유사한 언어체계를 습득하게 된다.이 시기 영아들은 대화하기를 좋

아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조직하여 이야기하게 된다(Hoff,

2003).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영아기 동안 간단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게 되며 말의 반복이나 목소리의 억양과 톤에 변화를 주면서

다소 과장된 강세를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낸다(Holzman,1983;

Lindfors,1987).

출생에서 36개월의 영아기 동안 의사소통의 방식은 몸짓과 발성에서 어휘

의 사용으로 발달하게 된다.언어를 사용하게 된 후에도 언어능력이 미숙한

영아기 동안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과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 의존적으로 사용된다(김주

아,2007;Goldin-Meadow,2000),이 시기 동안 표현되는 영아들의 어휘는

그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장영희,2000).영아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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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틀 안에서 어휘를 경험하

게 됨으로써 환경 언어의 특징들을 반영하게 된다(Boysson-Bardies,2005).

영아들은 음성이나 얼굴표정,몸짓 등의 비언어적 소통방식과 언어적 소

통방식을 사용하며 의사소통한다.영아들이 사용하는 소통방식은 월령의 증

가와 함께 보다 분명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상황에 따라 비언어적 소통방식

과 언어적 소통방식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영아들은 비언어적,언어

적 소통방식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2)영아의 의사소통 의도

의사소통 과정은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개방하는 동시에 타인의 감정,

느낌,생각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류송미,2001).타인과의 의사소통에는 달

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며,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언어적,언

어적 소통방식을 사용하게 된다(서하석,2008).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타인이 전달하는 소통방식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려내는 것에서부

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Boysson-Bardies,2005).

의사소통의 의도에 대해,서혜석 등(2009)은 주변 상황과 세계를 알고 배

우기 위한 의도,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의도,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도,즐거움을 얻기 위한 의도,또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의도

들을 제안하고 있다.Wetherby,Yonclas와 Walker(1988)는 타인의 행동이

나 환경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통제 의도,타

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회적 행동 의도,타인과 경험을 나누기 위한 주의

환기 의도 등으로 의사소통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의사소통과정에

는 상대와 함께하려는 의도,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를 조정하려는 의도,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이타적 의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 의사소통은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의 영아기에 획득되어지

며,영아들도 자신의 발달 수준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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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다(Hay,Paderson,&

Nash,1982).영아들이 처음으로 보이는 표정이나 울음은 어떤 의미가 없는

본능적 행위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의미와 관심을 획득하게 된다(Eckerman,Paderson,& Stein,1982).영아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무 의미 없이 생긴 소리나 표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소리,표정 등이 자

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배운다.영아는 결과를 미

리 예견하면서 의도가 포함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금주,2000).

영아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의도에 대해 Dore(1975)는 한 단어를 사용하

는 영아에게서 보이는 의사소통 의도에는 반복하기,행위 및 대답 요구하기,

저항하기,연습하기,인사하기 등이 있다고 하였다.영아들의 의사소통의 의

도변화를 살펴본 김기숙(2004)은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 환기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사회적 행위 의도는 행동 통제 의도와

주의 환기 의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월령의 증가와 함께 높게 나타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최성은(2005)은 1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주도적 의도와 비주도적 의도로 구분하여,주도적 의도 유형은 요구

하기,사실을 말하기,이야기하기로,비주도적 의도의 유형은 대답하기,지시

에 따르기,따라 하기,장난감 소유하기,관심 끌기,질투하기,포기하기로

제시하였다.이유진(2006)은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상대방의 행동을 조절

하려는 행동통제,상대방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유도하려는 사회적 행위,어

떤 사물,사건,의사소통의 특정 주제로 상대방의 주의를 유도하려는 주의

환기로 구분하였으며,16〜18개월 이전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만 16〜18개월 이후에는 타인과 사물/행위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기 위한 의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의 의사소통과정에는 다양한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령의 차이 및 소통하는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의 의도에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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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 시작된다고 볼 때,영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또래란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적 대상으로,행동의 복잡성이 동일한 수준

의 대상을 의미한다(최혜영,2004).또래와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며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이은해,2000).어린 영아들도 또래들과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영아기 또래와의 경험은 자기중심적

인 행동과 태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인지․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영,이정희,김온기,2009).

1)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며 시작된다(Lokken,2000).비언어적 소통방식에 의존하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생후 1세 경 단어출현과 함께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진다.

영아는 생후 2개월이 되었을 때 주변 또래들을 지각하고 서로 응시한다

(Eckerman,1979).생후 3〜4개월 된 영아들은 서로 가까이 만지려는 행동

을 보이며,생후 6〜8개월경 소리내기,미소보내기,응시하기,손 내밀기,만

지기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대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게 된

다(Vandell,Wilson,& Buchanan,1980).이 시기 동안 영아는 사회적 관심

과 단순한 감각적 관심을 나타내는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영아는 사람에게

미소와 옹알이와 같은 태도를 더 잘 보이는 반면,사물에 대해서는 만지기

나 두드리기와 같은 촉각적인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생후 8〜9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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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또래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또래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

를 보인다.생후 9〜12개월이 되면 놀이감을 주고받으며 놀기,숨바꼭질,잡

기놀이,흉내 내기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며,생후

12개월이 되면 또래가 사물과는 다르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을 알게 된다(강문희,정정옥,김승경,2006).만 1세경 단어를 습득하기 시

작하면서 14〜16개월경 영아는 몸짓과 한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며(Bates,

Benigni,Bretherton,Camcioni,& Volterra,1979,이유진,2006에서 재인용),

16〜18개월 사이에는 의도전달을 보충하기 위해 단어와 함께 몸짓을 사용한

다(Morford& Goldin-Meadow,1992).18개월을 전후로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며,이 시기 영아들은 언어적 소통방식을 통해 또래와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Brownell,1990;Howes& Stewart,1987).영아들은 언

어적 소통방식을 통해 또래에게 요구나 바람을 표현하거나,또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행동 등 의도성이 포함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게 되

며,18개월을 전후해서 영아들은 또래와 대등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

다(Eckerman& Stein,1990).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방식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몸짓,

표정,소리내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또래와 소통하던 영아들

은 만1세를 전후한 시기에 단어출현을 통해 언어적 소통방식으로 소통하게

된다.또한 영아기 동안,단어가 출현한 이후에도 자신의 의도를 보완하기

위해 몸짓,표정 등의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과 관련 변인

영아와 또래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다(김정연,1996).

생후 18〜30개월 사이의 영아들은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이며,24〜36개월

영아들은 자신의 물건을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Holmberg,1980).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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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기중심적인 발달 특징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하며,자기 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으로 놀이감을 공유하며 놀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이영자,이기숙,1995).이러한 영아의 발달 특징은 생후 6개월

된 영아는 다른 또래가 자신의 물건을 집어가거나 공간을 침범해도 싫어하

는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Hay,Nash,& Pedersen,1981),12개월 된 영아는

또래가 화나게 하면 저항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Caplan,

Vespo,Pedersen,& Hay,1991)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18〜24개월 영아들

은 자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대상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

이며,그들의 정서나 감정을 자주 언어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능

동적인 노력을 한다(Mangelsdorfetal.,1996).생후 첫 해에 시작되는 영아

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2세까지 웃음이나 미소가 동반된 긍정적인 의사소통

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월령이 증가하고 사회적 교류가 복잡해짐에 따라

부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이 나타난다(Mueller와 Lucas(1975).

영아기 자기중심적 발달 특징과 함께 영아기 사회적 능력도 영아와 또래

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영아는 경험과 성숙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발

달해 나간다(Loizou,2007).1세 영아도 타인의 조망을 수용하고 감정이입적

인 행동을 나타내며(Hay,Paderson,& Nash,1982),18개월 경 부터 이타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Warneken& Tomasello,2006).이 시기 영아는 또래와

의 의사소통에서 조정,지시의도와 함께 또래에 대한 공감의도를 더 많이

표현하며(김성현,2004),또래와 함께 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또래의 행동에

대한 적절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또래의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동

조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구수연,2005).따라서 아주 어린 영아들도 상대

방의 인식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구와 의도

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장영희,곽승주,2004).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또래의 특성 등도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에 영향을 준다.영아의 의사소통은 주로 놀이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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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극적인 촉진놀이 상황이 소극적 놀이 상황보다 영아 의사소통의 기

회를 증가시킨다(김금주,2000;임현숙,배소영,송승하,2001).Eckerman과

Whatly(1977)는 놀이감이 없는 상황과 놀이감이 있는 상황에서 생후 10〜

12개월과 12〜24개월 두 집단의 영아 행동의 비교를 통해,놀이감이 있는

상황에서 영아는 또래에게 놀이감을 보여주거나 놀이감을 교환하려는 의도

를 보였으며 놀이감이 없는 상황에서 영아들은 또래를 응시하고 미소를 보

이거나 더 많은 몸짓을 표현하면서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려는 의도를 더 많

이 보인다고 하였다.최성은(2005)은 보육시설아와 가정아의 의사소통 특성

을 비교하면서,보육시설에서 또래경험을 하게 되는 영아들은 가정에서 양

육되는 영아들에 비해 질투하기,장난감 소유하기,관심 끌기 등의 의사소통

의도를 보이는 반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영아들은 요구하기 등

의 주도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또한 또래 관계를 맺는 자

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에 비해 다양한 문제해

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능력과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하였다.또래의 특성과 관련한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을 살펴보면,영아는 낯선 또래보다 친숙한 또래에게 신체적 접촉과 만지는

행동을 자주 하고 모방적 행동과 미소도 더욱 빈번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Lewis,Young,Brooks,& Michalson,1975;Young& Lewis,1979).

영아가 언어적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래와의 의사소통 양상도 변

화를 가져온다.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언어사용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영아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간다(Katz,2004).월령이 높은 영아들은 월령이 낮은 영

아들에 비해 진술이나 질문의도를 더 많이 보이며(김정선,2003),항의,경

고,주장과 같은 조정 의도를 많이 표현하게 된다(Pellegrini,1982).영아의

언어능력은 또래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표현 언어 수준이

높은 영아일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한다(김난실,이기숙,



- 21 -

2008).영아들은 2세 정도가 되면 성인과의 대화 상황과 달리,또래의 관심

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짧은 구문을 사용하며 상대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한

다(Shatz& Gelman,1973,Cook& Cook,2005에서 재인용).언어적 소통방

식은 이 시기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가시키게 되며,선호하는 놀이친

구와 애착을 형성하고 이들을 다른 놀이친구와는 다르게 대하게 된다.이러

한 영아의 또래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Ross,Conant,Cheyne,& Alevizos,1992;Rubin,Bukwski,&

Parker,2006).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또래와의 놀이에도 영향을 미친다.영아는 주

로 단독놀이나 병행놀이를 많이 하게 된다(Kail,2008).이러한 영아들의 놀

이는 생후 20〜24개월경 영아들의 놀이에 언어적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서

놀이 유형의 변화를 보인다.영아들은 또래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을 말로

하거나 상대방이 할 역할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ckerman &

Didow,1996).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놀이의 의도를 또래에게 전달하고

가작화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이후의 놀이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

(Johnson,Christie,& Yawkey,2001).영아는 자신의 요구,생각,느낌 등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게 되면서 친구를 만들게 되고 놀이에서의 갈등을 줄이

며 즐겁게 놀이하게 된다(Seefeldt,2004).

영아기 동안 자기중심적 발달특징과 함께 사회적 능력은 또래와의 의사소

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또래와 함께 하려는 의도로 나타나

기도 한다.영아기 언어발달은 또래와의 소통기회를 늘리며 우호적 친구관

계를 가능하게 한다.또한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놀이상황에서 더욱 활

발하게 나타나며 친숙한 또래에게 의사소통 의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살

펴볼 수 있다.따라서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영아기 발달 특징 및 소통

이 일어나는 상황,또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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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선택에 의해 현대 사회의 영유아들은 점점 더

어린 나이에,더 오랜 시간 동안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교사와의 다양한 접촉을 시작한다(강문희,정정옥,김승경,2006;강정원,

2005).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두 사람이 상호 협력하는 작용을 통해 구

성해나가는 과정으로(Lindfors,1987),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

한 필수적 도구이며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1)영아와 교사 의사소통에서의 영아의 의도

생후 12개월을 전후하여 첫 단어가 출현한 이후,생후 18〜24개월에 이르

는 동안은 언어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단어 학습의 숙련기이다(이

영자,2004).이 시기 동안 언어발달이 급속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3세경까지

는 상황이나 몸짓,음성어 등의 비언어적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몸짓,표정 등

의 다양한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하게 된다(이경하,임영심,2006).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확장시키기 위하여

영아들이 보내는 신호들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영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지 주의 깊게 듣고,느끼고,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이한영,

2005;장영희,곽승주,2004).

독립심과 자아 숙달을 향한 영아 나름의 고군분투는 영아기 동안 계속되

는 과정이다.이 시기 동안의 자율성과 의존성은 상호 보완과 조화의 과정

을 거쳐 발달되어 간다(한은숙,2003).이러한 영아기 발달특징은 영아와 교

사의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난다.곽승주(2003)는 영아기 발달특징인 의존성은

교사에 대한 애정추구와 적절한 도움의 요구로 나타나며,교사의 관심과 사



- 23 -

랑을 받고 싶어 하는 의존적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다.김경란(2006)은 영아

들이 놀이상황에서 교사에게 신체적 접촉 행위를 보였으며,이러한 영아들

의 행동을 교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요구,휴식과 위로에 대한 요구로 설

명하였다.영아들은 부모와 헤어지며 불안한 감정을 교사에게 애착행동을

보이며 위로 받고자 한다(이한영,2005).이처럼 영아기 나타나는 의존적 성

향은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에서 교사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는 영아의

의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영아들은 ‘싫어’라는 표현으로 독립된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하며(강정원,

2005),자신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상대를 조정하려는 전략을 보이기도

한다(최성은,2005).영아기에 나타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은 교사와

의 의사소통에서 거부의 의도나 조정의 의도를 보이게 된다.

걸음마기 영아들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

한다(이영,이미화,1993).소유욕에서 비롯되는 충동적 행동은 또래간의 갈

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경하,임영심,2006).영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울기,소리 지르기,밀치기,때리기,물기 등의 다양

한 형태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며 이러한 신호에 대해 교

사는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이한영,2005).영아는 또래 간 갈등에서

강한 저항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맞서 싸우거나 울기보다는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를 보인다(Haan& Singer,2003).영아기 충동적 성향으로 인

한 또래와의 갈등은 교사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의도로 나

타난다.

영아들은 놀이할 때 혼자 놀거나 놀이 상대로 성인과 함께 하는 것을 좋

아하는데,특히 3세 미만의 영아들은 교구보다 성인과 상호작용하기를 더욱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마혜진,2005;이미란,2000).영아는 교사와의 상호작

용에서 다른 요구에 비해 놀이 동참의 요구를 더 많이 표현한다(최은정,하

지영,서소정,2009).영아는 교사에 대해 신체적․생리적 요구,갈등 중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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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함께 놀이 동참의 요구를 보이며(곽승주,2003).정서적으로 보살핌

을 받고 싶은 요구를 나타낸다.영아기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인으로부터

의 관심과 지지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로서 영아들은 교사가 옆

에서 같이 놀이해주는 것을 통해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안정감을 얻

게 된다(이현경,2008).

영아기 발달적 특징은 교사와의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의도로 나타난다.

영아의 의도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사의 수용 여부는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는 영아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소통방식과 함께 비언어적 소통방식에서,교사에게 요구하는 영아들

의 의도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교사의 의사소통과 영아의 발달

영아기에 맺어진 관계에 대한 이미지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사회,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인지,언어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Bowlby,1969;Erikson,1950,김희진,김언아,홍희란,2004에서 재인용).

영아가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영아교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김현지,조복희,

2009).

교사는 영아가 표현하는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반응을

보임으로써 영아의 표현에 대해 의미나 구조를 보완해준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을 획득해간다.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는 영아들의 몸짓에서 영아가 표현하려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Blackwell& Baker,2002).교사들이 영아들의 미숙

하고 불완전한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단순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말

해주는 과정을 통해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게 된다(이승복,1994;이한

영,2005).영아들의 언어획득을 돕기 위해 교사는 풍부한 어휘자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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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질문에 대해 언어적인 응답을 해주어야 하며,영아의 비언어적 신호

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Girolametto,Weitzman,& Duff,

2000).최성은(2005)은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이 영아의 언어적 의

사소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적 수준도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준

다.Tizzard와 동료들은(1972)정보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영아의 질문

에 잘 대답해주는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영아들이 언어 이해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장유경(2004)은 생후 10〜17개월 미만의 초기 의사

소통 상황에서 가리키기와 같은 지시적 몸짓,말놀이나 게임을 표현하는 관

습적 몸짓 이외에도 사물을 나타내는 참조적 몸짓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아의 음성발달을 촉진시켜 준다고 하였다.이지연과 동료들(2004)은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어휘 습득에 교사의 ‘피드백’과 ‘질문하기’가 가장 많

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이처럼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해 영아 교사

및 성인들이 영아들의 몸짓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심을 갖고 영아

의 행위에 대해 반응하기나 질문하기 등의 의도를 보이며 의사소통하는 것

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영아교사의 지속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들의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이경하,임영심,2006).놀이

상황에서 영아와 소통하는 교사의 역할은 신체적 발달의 한계,놀이 발달의

미숙,놀이 경험이 부족한 영아들에게 놀이를 촉진하고 영아의 발달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이 되며,영아들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언어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이현경,2008).영아들은 놀이감과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해 나가며,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민감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완희,2004;이한영,2005).

영아들은 충분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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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다.새로운 삶의 공간에서 그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차영숙,2009).따라서 교사는 영아와의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영아들이 자신을 알아가며,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Douville-Watson과 동료들(2002)은 관심보이기,애정표현하기와 함께 인

정하기를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기본원리로 설명하고 있다.영아를

인정하는 교사의 의도적 의사소통은 자기 신뢰와 유능감을 갖게 하여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강정원,2005).영아

교사는 미숙한 영아의 소통방식을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기초하여 유추하고

영아의 감정과 기분을 해석해주어야 한다(임주희,2004).Keenan(1998)도 영

아 교사는 유치반 교사에 비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비언어적 의

사소통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였다.교사는 영아

와 또래의 문제 상황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며 영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Blackwell& Baker,2002).이러한 교사와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영아는 자신의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지 이해하게 되며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영아는 발달상 개별행동을 많이 나타내지만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교사의

질적 수준에 따라 또래와도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며(정미조,김희진,2009),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간다.교사는 영아와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영아

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Pelligrino와

Scopesi(1990)의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민송이,1994;원희정,1991)

은 교사와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였다.김성현(2004)은 교사가 영아에 대해 권유 의도를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영아와 또래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었다고 하였다.

Girolametto와 동료들도(2000)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교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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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경험한 교사들의 의도적 의사소통이 영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교사의 의도적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

였다.또한 영아와 또래와의 문제 발생 시 교사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영아들로 하여금 또래와의 문제를 언어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Hann& Singer,2003).성인들의 소통방식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기반으로 통용되는 것을 사용하며,그

사회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영아들은 교사와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

소통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에서 교사는 영아의 사회,정서,언어발달뿐만 아

니라 영아의 놀이를 촉진하고 또래와의 경험의 기회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된다.영아의 발달을 자극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경험해볼 수 있

도록 하는 교사의 의도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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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관계에

서의 의사소통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를 이해하고

자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는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면담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문화기술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 영아 10명과 학급 교사 3

명이다.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연구 현장

(1)연구 참여 기관 -햇살 어린이집1)

본 연구에 참여한 햇살 어린이집은 서울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으

로 1985년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운영

되고 있다.영아반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방과 후 교실까지 운영하고

있으며,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141명으로 영아 39명,유아 35명,방과 후 초

등학생 20명,통합유아 27명이다.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총 29명으로 원장과

교사 18명,특수교사 2명,치료사 2명,조리사 3명,보건교사 1명,영양사 1

명,비상근 교사 2명이다.

햇살 어린이집은 2층 단독 건물로 1층에는 4세,5세 유아반 교실과 방과

1) 본 논문에 제시된 어린이집, 학급, 교사, 영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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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교실,어린이 책방,교사 연구실,원장 사무실,보건실,유아 및 교사 화

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0세반,1세반,2세반,3세반 교실과 조리실,교재․교

구 자료실,유아 및 교사 화장실이 있다.실외에는 목공놀이 공간,물․모래

놀이 공간,대근육 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실외놀이터가 있으며 건

물 옥상에는 옥상 공원이 마련되어 있다.

(2)연구 참여 학급 -새싹반

본 연구 참여 학급인 새싹반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영아들로 구성된

만 1세 학급이다.새싹반의 교실 환경 및 하루일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교실 환경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과 교사가 생활하는 새싹반 교실은 다른 영아반

교실과 함께 어린이집의 2층에 마련되어 있다.햇살 어린이집의 2층 실내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햇살 어린이집 2층 실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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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반 교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며 문을 열어두었

을 때 영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영아 가슴높이 정도의 목재로 된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다.영아 서랍장 위로 큰 창문이 있어 영아들이 자연채광을 오

래 받을 수 있고 쾌적한 교실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교실 내 영역은 쌓기놀이방,감각탐색방,표현놀이방,이야기방,소꼽놀이

방의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영역에는 영아들이 놀이할 수 있

는 놀이감이 영역 특성에 맞게 준비되어 있다.또한 영아 서랍장 앞에는 기

저귀를 갈 수 있는 매트가 준비되어 있어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옷

을 갈아입힐 때 이용한다.교실 내 영아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화장실에는 영아들의 신체크기를 고려한 세면대

와 변기,샤워대가 있다.위생을 고려한 물비누와 종이타월이 준비되어 있고

영아들의 안전을 고려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깔아 두었다.그 밖에

냉장고,에어컨,공기 청정기가 준비되어 있고 영아들의 위생을 고려한 칫솔

소독기가 마련되어 있다.햇살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햇살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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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루 일과

햇살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오전 7

시 30분에서 오전 9시까지,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통합보육시

간으로 영․유아들은 당직교실에서 생활한다.각각의 교실에서 운영되는 정

규적인 하루일과는 당직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

다.

새싹반의 하루일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새싹반 영아

들은 등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원 하는 시간까지 자유놀이,간식,점

심,낮잠 및 휴식,신체활동 등을 교사 및 또래와 함께 활동한다.통합 보육

시간을 제외한 연구 참여 학급의 구체적인 하루 일과와 내용은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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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햇살 어린이집 새싹반의 하루 일과 및 내용

하루일과 새싹반에서 이렇게 해요

등원

09:00

~10:10

*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 새싹반에 들어와요.

* 선생님,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한 후 놀이할 준비를 해요.

*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양말을 벗은 후 내 서랍장에 정리해 보아요.

자유놀이

시간

* 영아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내요.

 <쌓기, 역할, 감각.탐색, 음률, 책보기 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아요>

오전 간식
10:10

~10:40

*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내 자리에 앉아 맛있게 간식을 먹어요.

배변
10:40

~11:00

*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 주어요.

* 변기에 앉아보는 경험을 가져 보아요.

* 배변의사를 표현하며 변기에 배변해 보아요.

놀이시간
11:00

~12:00

* 노래부르기, 소리듣기, 동화듣기, 율동 등의 활동을 해요.

* 놀이주제에 맞는 재료를 이용해서 즐거운 탐색놀이를 해요.

* 산책, 실외놀이를 해요.

점심
12:00

~12:40

* 내 자리에 앉아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을 수 있어요.

*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 즐겁고 맛있게 식사해요.

치카치카

양치질해요

12:40

~13:10

* 개인칫솔과 개인컵을 사용해서 이를 닦아 보아요.

* 이를 닦은 후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봐요.

* 음악을 들으며 놀이감을 정리해요.

‘통통통’

신체놀이

13:10

~13:40

* 몸을 마음껏 움직여 보는 놀이시간을 가져요.

* 다양한 조작 놀이를 해 보아요.

낮잠 및

휴식

13:40

~16:00

* 내 베게를 찾아보고, 개인 이불에 누워요.

*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어요.

오후 간식
16:00

~16:30

* 빨대컵을 사용해서 우유를 마셔요.

* 내가 먹은 접시를 정리해 보아요.

자유 놀이

시간

귀가준비

16:30

~18:00

*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해서 놀아요.

*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요(세수하고 옷을 갈아 입어요).

* 엄마와 반갑게 만나요.

* 양말을 신고, 가방을 찾아요.

* 선생님께 인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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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참여 영아

본 연구에 참여한 1세 영아들이 생활하는 새싹반은 영아 12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이들 중 2명의 영아는 장애 통합 영아이다.본 연구는 일반적인 영

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이므로 2명의 장애 영아를 제외한 10명의 영아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1)새싹반 영아들의 일반적 배경 및 의사소통방식의 특징

영아들의 월령은 관찰을 시작한 2008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영아의 일반적 배경 및 소통방식의 특징은 새싹반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연구 시작 당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① 유슬기(여,24개월)

슬기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어린이집 경험은 햇살 어린이집이 처음이다.슬기의 소통방식은 ‘여기’,‘저

기’,‘까꿍’,‘엄마’,‘아빠’등 단어표현이 나타나지만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몸

짓과 소리내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② 최건호(남,22개월)

건호는 전업주부인 엄마,아빠와 살고 있다.어린이집 경험은 햇살 어린이

집에 오기 전 6개월 정도 다른 어린이집을 다녔다.건호의 소통방식은 단어

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몸짓이나 소리내기보다는 언어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③ 정채린(여,21개월)

채린이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언니,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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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채린이 언니는 햇살 어린이집 만 4세반에 다니고 있다.채린이는 6

개월 전부터 햇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채린이의 소통방식은 단어를 조

합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교사의 말을 많이

따라하며 또래에게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④ 조수아(여,20개월)

수아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명의 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수아는 생후 3개월 때부터 햇살 어린이집을 다니

고 있다.수아의 소통방식은 단어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그러나 표현

어휘의 부족으로 몸짓이나 소리내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⑤ 김민재(남,20개월)

민재는 전업주부인 엄마와 아빠,6살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어린이집 경

험은 햇살 어린이집이 처음이다.민재의 소통방식은 단어 비슷한 소리를 내

기도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주로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

로 의사소통하였다.

⑥ 박아름(여,20개월)

아름이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두 명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다.언

니들은 초등학생으로 햇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에 다니고 있다.아름이는

생후 3개월 때부터 햇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아름이의 소통방식은 단

어가 나타나지만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며,울음으로 표현하

는 경우가 많았다.

⑦ 김주은(여,16개월)

주은이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살고 있으며 6개월 전부터 햇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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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을 다니고 있다.주은이의 소통방식은 단어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하

지만 주로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였다.

⑧ 이은서(여,16개월)

은서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초등학생인 두 명의 오빠와 살고 있

다.은서는 1년 전부터 햇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은서의 소통방식은 몸

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소통하였고 이러한 표현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⑨ 권혁주(남,14개월)

혁주는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살고 있으며 1년 전부터 햇살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다.혁주의 소통방식은 단어표현이 나타나지만 ‘아빠’,‘엄마’,

‘공’등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였다.

⑩ 윤현석(남,14개월)

현석은 맞벌이를 하는 엄마,아빠와 형과 함께 살고 있다.현석이의 형은

햇살 어린이집 만 5세반에 다니고 있다.현석이는 11개월 전부터 햇살 어린

이집을 다니고 있다.현석이의 소통방식은 ‘밥’,‘이거’등 몇 개의 단어표현

이 나타나지만 주로 몸짓과 소리내기로 의사소통하였다.다른 영아들에 비

해 소리내기와 몸짓 표현이 많은 편이다.

3)연구 참여 교사

본 연구의 참여 교사는 새싹반 교사 3명이다.1세반 영아들과의 상호작용

은 주로 김 교사와 이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박 교사는 장애아 통합

운영으로 정원 외 충원된 장애 영아들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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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교사

김 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학과를 졸업하고 햇살 어린이집에서 5년째 근

무하고 있다.그동안 1세 영아반에서 1년,2세 영아반에서 1년,유아반에서

2년,담임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올해 새싹반을 맡게 되었다.

김 교사에 대해 햇살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하는 선생

님으로 이야기하였다.졸업 첫 해,영아반을 맡을 당시는 2명의 경력교사와

생활하며 영아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다

면 올 해 영아반을 맡은 김 교사는 실질적인 영아반 담임교사로서 많은 것

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이 교사

이 교사는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연

구 참여 어린이집에는 3년째 근무하고 있다.햇살 어린이집에서 2년 동안

유아반 1년,영아반 1년 담임을 맡았으며,올해 새싹반을 맡게 되었다.

햇살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교사에 대해 아이 입장에서 영아와 상호작용

을 잘 하는 선생님으로 이야기 하였다.또한 이 교사의 사례가 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3)박 교사

박 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학과를 졸업하고 올 해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신입 교사이다.박 교사는 영아반에서 영아들과 놀이하고 영아들

의 일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주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담임교사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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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절차

1)현장 들어가기

본 연구는 영아 의사소통 발달 특징을 탐구하고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그들이 생활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어느 연령의 영아들을 관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생활하는 현장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이러한

작업과 함께 영아들의 부모들에게 현장 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도 함께

진행하였다.

(1)연구 대상 선정

연구 참여 영아들의 연령을 결정하는 과정은 영아 의사소통의 발달 특성

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영아들은 몸짓,눈짓,발성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시작으로 점차 언어나 문어 상징을 사용하게 되며(김명순,

1999),아직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3세경 까지

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와 함께 비언어적 행위들에 의존하여 소통하게 된

다(Goldin-Meadow,2000;Goodwyn& Acredole,1993).그러므로 영아기

의사소통은 비언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모두를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아의 월령별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보면,생후 8〜10개월쯤 의도적 발성

이나 몸짓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2개월〜18개월 사이 첫 단어 출현과 함께

의미 있는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전 언어 발달단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

초단계로 볼 수 있다.이 시기 동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점차 언어적 형태

로 발달하게 되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단어 조합기로 전이되는 24개월경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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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영아는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폭발

적으로 발전하게 된다(장영희,2000;Capirei& Iverson,1996).이렇듯 의사

소통 발달에 있어 영아기는 그 발달이 가장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또한 영아기 동안에도 첫 단어가 출현해서 단어 조합기로 전이되

는 12개월에서 24개월을 전후한 시기는 의사소통 방식이 몸짓 위주에서 단

어 사용으로,단어 사용에서 단어 조합을 통한 구문 사용이라는 놀라운 변

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며,동시에 여전히 몸짓과 발성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

통 행위들이 다양한 의미로 결합되는 역동적인 양상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의사소통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며 다

양한 의사소통 방식들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12개월에서 24개월의 만 1세

영아들로 선정하여,이들의 의사소통 발달 특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탐구

해 보고자 하였다.

(2)연구 승인 및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자는 만 1세 영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이들이 교사 및

또래와 생활하는 공간을 찾는 것과 동시에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공식

적인 허락을 받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우선 만 1세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생활하는 공간은 보육시설의 1세 학급에서 찾기로 하였다.보육시설

은 출생에서 만 5세 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곳으로,1세 영아들이 교

사 및 또래들과 생활하는 현장을 찾기에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생활하는 현장을 찾는 작업은 우선 관찰 및 면

담 등의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허락해줄 수 있는 곳에서 시작

하였다.본 연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집인 햇살 어린이집을

연구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였다.햇살 어린이집을 연구 참여 기관으로 선정

한 데는 우선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했다는 점과 햇살 어린이집의 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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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영아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이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햇살 어린이집의 원장과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평소에도

연구자가 자주 방문하였던 기관이었다.그동안 연구자는 햇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수업 현장을 관찰하거나 영․유아반 주임교사와의 만남을 통

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또한 연구자는 햇살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같이 분석해보면서 교사

들이 유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Bogdan& Biklen,2003).이와

같이 햇살 어린이집은 평소에 기관의 원장 및 교사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연구에 대한 허락을 구하기에 어려움이 덜 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쉽

게 연구 참여 기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햇살 어린이집은 평소에 영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실천하

는 곳으로 본 연구자가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햇살 어린이집은 1990년대 영영아반인

0세반을 설치 운영하고 방과 후 교실 및 장애 통합 교실 운영 등 영․유아

교육 및 통합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곳이다.개원 이래 수차례

지역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영아관련 사례집으로 수상 경험도

갖고 있다.또한 서울시 영유아 안전 프로그램 연구 참여 및 표준보육과정

연구에도 참여하는 등 보육현장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햇살 어린이집이 연구접근 용이성 및 바람직한 보육 현

장이라는 판단으로 연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햇살 어린이집으

로부터 연구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햇살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들로 부터 1세 영아들에 대한

연구를 허락 받은 후 영아들의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작업을 실시하였

다.2008년 3월부터 연구자는 새싹반 교실에서 재원 영아들과 신입 영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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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모들과 만남을 가졌다.영아들의 등․하원 시 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연구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리도록 노력하였다.또한 부모들의 공식적인

허락을 얻기 위한 노력도 실시하였다.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의

부모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는 편지를 썼으며 연구

자의 편지를 연구 참여 기관의 영아반 주임교사가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수

정하여 발송하였다.가정통신문 발송 후 연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부모들은 없었으며,그 동안의 만남으로 어린이집에서 연구자를 보면 반갑

게 인사해주는 부모들을 보면서 본 연구를 이해하고 허락해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예비연구

본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따른 관찰의 초점 및 방법,주제의 적절성을 파

악하고 연구 참여자와의 래포(rapport)형성을 위해 본 관찰이 진행될 영아들

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본 연구 참여 영아들은 대부분 1세반

이 되기 전 0세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따라서 예비연구는 햇살 어린이집

의 0세반 학급인 씨앗반에서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2008년 2월 11일 부터 2월 22일까지 일주일에 1,2회 관찰하

였다.예비연구를 통해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영아들의 어린이집에서의 생

활모습이나 교사,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모습 등을 관찰하고 영아들과 친밀

감을 형성하였다.

예비연구 기간 동안 실제 관찰 대상인 교사들의 허락을 받는 작업도 이루

어졌다.원장의 허락과 영아반 주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지만

당시 학급 구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연구 참여 교사

들의 허락이 중요하였다.학급구성과 담임교사 배정이 완료된 후 본 연구자

는 새싹반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의 내용 및 관찰 방법 등에 대해 이

야기하였으며 새싹반 교사들은 연구 진행을 동의하였다.햇살 어린이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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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영․유아에 대한 연구 및 유아교육의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 자

주 방문하던 곳으로 새싹반 교사들과의 잦은 만남은 없었지만 서로의 얼굴

을 익힐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 첫 만남의 서먹함을 줄일 수 있었다.

예비연구를 통해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생활하는 일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연구 주제의 의미를 확인하며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또한 본 연구에서의 관찰 시간 및 방법,교사와의 면접 방법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3)본 연구

햇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원아들은 3월 첫날 새로운 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2월 말에 미리 새로운 학급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교

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갖는다.따라서 본 연구자도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

이 씨앗반 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새싹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

여,영아들과 교사들이 첫 만남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총 연구 기간은 2008년 2월 26일부터 2009년 2월 24일까지로 참여관찰,심

층면담,녹음 및 비디오 녹화,문서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3.자료 수집

본 연구는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로서 일주일에 2〜3회,새싹반의 하루 일과를 참여

관찰하고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

였다.또한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 참여 영아들의 의사소통 특성 및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새싹반 교사

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다양한 관련 문서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연구 자료는 2008년 2월 26일부터 2009년 2월 24일까지의 참여관찰,심층

면담,녹음 및 비디오 녹화자료,문서자료 등이다.본 연구동안 수집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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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표 2와 같다.

<표 2>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관찰 전사본

2008년 2월 26일

〜2009년 2월 24일

현장일지(80장),현장기록(1145장)

면담 기록 형식적 면담(총 8회,48장)

녹화 및 녹음 비디오(72시간),오디오(20시간)

문서 수집
2008년 3월 3일

〜2009년 2월 24일

햇살 어린이집 운영 안내서

영아 생활기록부

연간/월간/주간 교육계획안

가정통신문

일일보고서

대화수첩

1)참여관찰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2008년 2월 26일부터 2009년 2월 24일까지 주 2〜3

회,총 78회 이루어졌다.참여관찰은 새싹반 영아들의 의사소통양상을 다양

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가능한 하루일과 전체를 관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였으며,새싹반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일일 관찰시간이 결정되

었다.

참여관찰 시간은 주 1회는 등원시간에서 낮잠시간까지,주 1회는 낮잠시

간에서 귀가하는 시간까지,주 1회는 등원시간에서 귀가하는 시간까지 실시

함으로써,등원 시간부터 놀이시간․정리시간․간식시간․점심시간․낮잠시

간․귀가하는 시간 등 새싹반의 하루 일과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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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참여관찰은 영아들의 이동을 따라 새싹반 교실뿐만 아니라 햇살 어

린이집의 다른 장소에서도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새싹반 교실에서 시작하였으며,연구자는 교실 상황을 전체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영아들과 교사를 관찰하였다.관찰을 진행하면

서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가 서로에게 소통의도를 보이며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실시하였다.

집중적인 관찰은 의사소통상황이 발생해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영아들과

교사의 이동경로를 따라 이루어졌으며,보이스레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소

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녹음과 촬영을 함께 하였다.녹음과 촬영 작업

은 관찰이후,전사하는 상황에서 영아들의 부정확한 소리를 이해하거나 영

아들의 몸짓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관찰 상황이 종료되면 연구자는 전체 영아들과 교사에 대한 관찰을 다시 시

작하였다.집중적인 관찰이 이루어지는 동안,또 다른 소통상황이 발견되었

을 때는 소통의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관찰

상황을 결정하였다.또한 발생한 소통 상황들이 근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상황 모두를 관찰하며 약호화하여 기록하거나,카메라를 이용하

여 전체 상황을 녹화한 뒤 참여가 끝난 후 기록지와 녹화된 자료를 검토하

면서 현장노트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특정 영아에 관찰이 치중되지 않도록 노

력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과 교사의 의사소통 상황을 최대한 균형 있

게 관찰,기록하였다.연구자는 가능한 자연스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아들

과 교사의 의사소통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장노트를

통해 자주 관찰되지 못한 영아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관찰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개별 영아들이 보이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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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어떠한지,영아들의 의사소통 행위가 놀이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관찰하였다.또한 영아가 교사 및 또래에게 의사소통

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의사소통 과정에는 어떠한 의도들이 내포되어 나타

나는지,의도가 포함된 의사소통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지 등을 관찰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실시하면서 영아들이 교사 및 또래와 의사소통하는

상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참여관찰을 통해 보여 지는 연구 참

여 영아들의 교사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작은 노트에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였으며,관찰된 내용은 가능한 즉시 현장노트에 전사하였다.또한 현

장에서의 느낌,반성들을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연구자는 참여관찰을 진행

하는 동안,연구 참여자를 먼저 고려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문화

기술적 연구자의 윤리원칙(Spradley,2006)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2)심층면담

면담은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면담은 인간 행동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이를

통해 연구자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Seidman,2009).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 영아들의 의사소통 특성 및 영

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새싹반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교사들과의 면담은 형식적인 면담과 비

형식적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형식적인 면담은 총 8회 실시하였다.형식적 면담 중 6회는 교사와의 협

의 하에 낮잠시간이나 영아들이 등원하기 전의 시간 등에 15분〜2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2회는 e-mail형식을 통해 실시하였다.형식적인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참여 관찰에서 인상에 남은 영아의 의사소통 특성이나 또래와의

관계,교사의 역할에 대한 신념이나 어려움 등에 대한 자료를 구하였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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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면담은 교사의 업무와 영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였으며,친근한 대화의 형식으로 개방적 분위기

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다(Spradley,2006).참여관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영아들의 의사소통 의도 및 교사가 영아들과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내용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구하고,관찰 당일

다른 날과 구별되는 영아들의 행동과 관련하여 영아들의 개인적 신상에 대

해 물어보고 답을 구하였다.

새싹반 교실에서 실시한 교사와의 형식적 면담은 보이스레코더를 이용하

여 녹음하였으며 그날의 참여관찰 내용을 기록한 현장노트에 함께 전사하였

다.교사와의 면담은 영아들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연구자가 관

찰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사용

되었다.

3)녹음 및 비디오 녹화

관찰 기간 동안 연구자의 현장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싹반에

서 녹음과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비디오 촬영은 참여 관찰 기록 시 놓

칠 수 있었던 영아들의 교사 및 또래 간 의사소통 상황을 살필 수 있었다.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아들의 부정확한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영아들의 소리를 녹음하였다.비디오 촬영

은 주 1〜2회,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녹음은 참여 관찰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기록과 함께 실시하였다.

4)문서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영아들의 의사소통 발달 특성 및 교사 및 또래 간

의사소통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햇살 어린이집 운영 안내 및 새싹반 영아들

의 생활기록부,새싹반의 연간,월간,주간 교육계획안,가정통신문,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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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일일보고서 등 새싹반 영아와 관련한 다양한 문서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아들의 생활기록부 및 일일보고서는 영아의 가정 관련 배경 및 가정에

서의 일상적인 상황이나 참여 관찰 일에 영아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교사와 부모가 함께 써가는 대화수첩은 참여 관

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하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영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또한 학급의 교육계

획안은 학급의 하루일과를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자료 타당도 작업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측정법,장기적

이고 집중적인 관찰,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 평가,동료 연구자의 조

언과 지적 수용하기,자기반성 과정 등의 방법을 사용(Lincoln & Guba,

1985;Marriam,1994)하였다.

1)삼각측정법(triangulation)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양상을 이해하는 데 연

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의 판단 오류를 줄이고자 참여관찰,심층면담,사

진 촬영,비디오 녹화,문서 수집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삼각측정

법을 사용하였다.

2)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연구 참여자이면서 정보 제공자인 영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연구자의 기록

내용이나 연구의 해석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자료의 의미를 왜곡되게 분

석하려는 연구자의 오류를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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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관찰

영아와 교사 및 또래의 의사소통 특성을 월령의 변화 및 다양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 영아와 교사들이 만남을 시작하는 시

기와 헤어지는 시기까지 1년여의 시간을 두고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관찰을

통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영아와 교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노

력하였다.

4)지도교수 및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지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문화기술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조언,비평,

새로운 견해 등을 제공받고자 하였다.이를 통해 연구자가 발견하지 못한

주관성 등을 조언 받음으로써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5)자기반성 과정

영아들의 의사소통 양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연구의 주제에 접근하여

연구자의 의도로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영아와 교사

및 영아와 또래의 관계를 연구자의 의도적인 시각이 아닌 보여 지는 현상을

보려는 노력을 하였다.이러한 자기반성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을 줄

이고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신중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5.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 내용을 기록한 현장 노트,면담 자료,대화수첩

자료,비디오 녹화 자료,음성 녹음내용,연구 참여자와 관련한 문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 학급에서 일어나는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

소통상황을 관찰하고 내용을 기록하였으며,후속적 분석을 위해 관찰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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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비디오 녹화된 내용,음성 녹음 내용,면담 내용,영아관련 문서 등

현장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전사하였다.전사 작업과 함께 참여 현장의 다양

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메모하여 앞으로의 분

석과정에 활용하였다.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이 진행

되는 동시에 수시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Spradley,2006).본 연

구에서도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 단계는 분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주

제로 묶어 나가는 코딩과정을 거치며,마지막으로 논의의 형태로 자료를 제

시하는 단계로 진행된다(Creswell,2010).연구자는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들

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만지기’,‘억양의 변화’,‘눈빛 교환’,‘미숙한 단어’,

‘내 것 지키기’,‘표현 실패’,‘눈치 살피기’,‘대신 말하기’등 해석내용을 반영

하는 적절한 단어들로 표현하면서 기록 전체에 대한 ‘개방적인 부호

화’(Morse& Field,1997)작업을 실시하였다.

부호화된 제목들과 그에 따른 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부호의 속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반복하였다.부호화된 제목들은 ‘자기주장’,

‘놀이 제안’,‘도움 요청’,‘또래 인식’등,다시 몇 개의 범주로 통합하였고 범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첨가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범주화된 사례

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해당 범주로 분류된 사례들의 적합성을 판단하

고 부호화된 범주들을 통합,재조정하며 사례들이 갖는 공통된 메시지를 풍

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반복적인 수정과 재조정 과정을 통해,자

료를 이해하고 ‘배우게 된 교훈’(Lincoln& Guba,1985)을 중심으로 ‘만 1세

반 영아의 교사와 또래 간 의사소통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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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및 해석

1.만 1세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 양상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관심 표현하기로 시작 되었다.영

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며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영아들은 서로에게 놀이의도를 담아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했으며

이를 수용한 영아들과 놀이를 이어나갔다.또한 영아들은 관계를 만들어가

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1)관심 드러내기로 또래와의 소통 시작하기

영아와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관심 의도를 보이는 한 쪽 영아의 다가가기

로 시작되었다.관심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영아의 월령 및 소통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이에 따른 또래의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다.또한 영

아들의 관심표현은 월령의 변화에 따른 언어표현 능력에 따라 표현방식의

진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1)또래에게 관심 의도 알리기

가.미숙한 표현으로 관심 드러내기

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은 또래에 대한 관심을 ‘신체적 접촉’이나 ‘소리

내기’위주로 표현했다.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미숙한

표현방식은 또래의 의도파악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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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주가 교실로 들어온다.감각탐색방에 있던 현석이는 혁주를 보고 일어나 다가간

다.현석이는 혁주의 가슴을 툭 툭 치며 혁주를 쳐다본다.혁주가 몸을 옆으로 돌린

다.현석이는 “흐응~”하며 울먹이는 소리를 내며 혁주를 따라다닌다.혁주 엄마가

“혁주야!현석이가 인사안해서 서운한가봐.‘현석아!안녕’해야지”한다.혁주는 현석

이를 안으려 팔을 뻗는다.현석이도 팔을 뻗어 안는다.현석이가 웃는다.

(관찰,2008.3.5.현석:15개월,혁주:15개월.등원시간)

현석이는 거의 매일 다른 영아들에 비해 제일 먼저 어린이집에 등원하였

다.일찍 등원한 현석이는 다른 영아들이 등원할 때마다 문 쪽을 바라보거

나 일어나 등원하는 영아에게 다가갔다.밝은 얼굴로 다가가는 현석이를 보

며 또래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관찰시기에 현

석이는 생후 15개월로,단어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소리내기와

몸짓을 위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이러한 소통방식의 특징에 따라

현석이는 또래에 대한 관심을 ‘신체적 접촉’으로 표현하였다.그러나 ‘신체

적 접촉’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방식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의도

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실패하기도 하였다.표현방식의 미숙함으로 또

래와의 관계 맺기가 실패하게 되는 것은 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관심의 표현이 영아의 의

도였지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것처럼 상대를 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서로의 감정 소통이나,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아 또래관계가

적절하게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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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서로에게 보이는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관계 맺기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신체적 접촉’만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는 상황에서도 또래가 영아의 관심 의도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채린이가 누워있다.혁주가 책을 채린의 배 위에 올려 놓으며 “으아~”하며 배를

꾹꾹 누른다.책을 치우더니 다시 배 위에 올려놓으며 “으아~”한다.채린이가 웃는

다.혁주가 채린이 얼굴을 만진다.채린이도 혁주 얼굴을 만진다.채린이는 일어나

혁주 얼굴을 감싸고 소리 내 웃는다.

(관찰,2008.6.18.혁주:18개월,채린:25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아직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또래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며 자신의 관심

을 표현했던 현석이는 혁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으나 혁주

와 채린의 상황에서,혁주는 채린으로부터 수용되어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

어나갔다.채린이는 관찰시기에 생후 25개월로 혁주와 7개월의 월령 차이를

보였다.동일 월령의 영아 간 미숙하게 표현하는 소통방식에서 서로의 의도

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월령이 많은 채린이는 혁주의 의도를 이해

하고 호의적인 표현으로 반응해 주었다.분명하지 못한 영아들의 표현에 대

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전달하는 가하는 소통 방식의 차이와 함께 상대가

영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소리내기’를 통해 표현

하기도 하였다.관찰을 통해,영아들의 소리내기는 상황에 따라 소리의 억

양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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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이가 뛰어가다 넘어져 “아앙~”하고 운다.김교사는 “현석이 넘어졌어요?손이

아파요?”한다.주은이가 옆으로 오더니 “으응~으응~”하며 현석이 얼굴 가까이 자신

의 얼굴을 대며 현석이를 쳐다본다.현석이가 “아~아~”하며 소리 낸다.교사가 “주

은이가 현석이 걱정 하는구나”한다.

(관찰,2008.4.21.주은:18개월,현석:1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감각탐색방에서 현석이는 거울을 들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혁주가 현석이를 보

고는 옆으로 오더니 “어~어~”하며 소리 낸다.현석이가 거울을 들어 보인다.혁주는

“에~에~”하며 말끝 억양을 내리며 부드럽게 소리 낸다.박교사가 “우리 거울 보며

놀이할까?”하며 바구니에서 거울을 꺼내 혁주에게도 나누어 준다.

(관찰,2008.5.28.현석:17개월,혁주:17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현석,주은,혁주는 관찰시기에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몸짓이나 소리내기

를 위주로 소통하였다.현석이가 놀이하는 곳에 다가와 소리를 내는 혁주의

상황이나 넘어져 우는 것을 보고 다가와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며 소리 내

는 주은이의 상황에서 소리내기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혁주와 주은

이는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소리 끝의 억양을 낮추며 소리 냈다.언어로 자

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어려운 영아들은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리내기의 억양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방식으로 사용되는 소리내기는 영아들의 다양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음

을 느낄 수 있었다.

나.분명한 표현으로 관심 드러내기

언어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은 ‘또래 이름 부르기’,‘상황 물어보기’,‘친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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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기’등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을 표

현했다.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관심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상

대로부터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채린이 교실로 들어선다.이교사가 “와~채린이 왔구나?”한다.수아가 놀이하다

“채린이,채린이”하며 달려간다.이교사는 “수아야!반가워?”한다.채린이는 수아를

보더니 웃는다.수아와 채린이 서로 안는다.

(관찰,2008.7.14.수아:25개월,채린:26개월.등원시간)

수아는 관찰시기에 단어를 조합한 언어표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아의 소통방식의 특징은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또

래의 이름 부르기’로 나타났다.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그

순간은 상대의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채

린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수아를 보며 자신에게 호의적이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호의적인 반응으로 화답해 주었다.이렇듯 서로

에게 보내는 관심 드러내기의 분명한 표현은 영아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

달해 줌으로써 서로의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간식시간이 끝나가면서 수아,현석,주은이 남아 간식을 먹고 있다.간식을 먹고

이야기방으로 갔던 채린이가 수아 옆으로 와서 앉는다.서로 쳐다본다.채린이는 수

아가 마시는 우유를 보며 “우유?”한다.수아가 “응”한다.채린이가 다시 “주쯔?”한다.

수아는 “아니,우유”한다.채린이“우유?”하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인다.채린이 수아

그릇에 있는 바나나를 가리키며 “뭐야?”한다.수아는 “바바지”한다.채린이는 “바바

지?”한다.수아가 “주까?”하자 채린이는“시여”한다.채린은 수아가 간식을 먹고 정리

할 때까지 옆에 있다.같이 이야기방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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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2008.4.2.채린:23개월,수아:22개월.간식시간)

간식을 먹기 위한 준비로 아름이가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다 넘어진다.아

름이 “으응~”하며 일어나지 않고 우는 소리를 낸다.채린이 오더니 “왜?너거져써?”

한다.아름이는 채린이를 보고 일어나면서 “이거”하며 휴지통을 가리킨다.채린이는

휴지통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이거?너거져써?”한다.아름이는 “이거,이거”하며

다시 한 번 휴지통을 가리킨다.

(관찰,2008.4.25.채린:23개월,아름:22개월.간식시간)

언어표현이 가능해지면서 또래에게 보이는 관심 표현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났다.위의 사례에서 아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울자 채

린이는 다가가 “넘어졌어?”하며 물어보았다.앞선 사례에서 현석이가 넘어

진 것에 대해 몸짓과 소리내기 위주로 의사소통하던 주은이가 다가가 소리

내며 얼굴을 갖다 대던 상황처럼,아름이가 넘어져 울자 채린이는 아름이를

걱정하며 언어적 표현으로 관심을 나타냈다.주은이와 채린이의 차이는 미

숙한 소통방식과 분명한 소통방식의 차이일 뿐 또래를 걱정하며 관심을 표

현하는 의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수아와 채린이의 상황에서도 채린이

는 수아가 먹고 있는 간식을 보며 “우유?”하고 묻는다.이러한 ‘상황 물어보

기’는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의도와는 다르다.‘상황 물어보기’

를 통해 단순한 반가움의 표현정도에서 벗어나 또래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

이 걱정해 주며 상대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에 대한 관심 표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

다.‘친구라고 말하기’를 통해 특정 영아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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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은 후 영아들이 컴퓨터 방(교사 자료실)으로 이동해서 놀이를 하고 있

다.이교사가 영아들을 모여 앉힌 후 “얘들아!이게 뭘까?”하며 치즈를 꺼낸다.영아

들이 “와~”하며 소리 내며 모인다.이교사가 치즈를 자르자 수아는 “찌꾸 찌꾸”하며

채린이를 가리킨다.이교사는 “친구?친구 줄까?”한다.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한다.이교사는 치즈를 수아에게 주며 “수아야!친구 주세요”하자 수아는 채린이 입

에 치즈를 넣어준다.

(관찰,2008.4.4.수아:22개월,채린:23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

영아의 관심 표현은 그 대상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수아와

채린이는 다른 영아들에 비해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위

의 사례에서 수아는 채린을 가리키며 ‘친구’라고 말하며 치즈를 먹여주었다.

또래에게 “우리는 친구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영아들과는 구별되는 특

별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관심

표현하기와 상대로부터의 수용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선호하는 관계 맺기

로 발전하게 되었다.

김교사가 ‘둘이서 둘이서’음악을 튼다.김교사는 “얘들아 같이 춤추고 싶은 친구

손 잡아보자”한다.영아들이 친구의 손을 잡는다.슬기가 주은이 손을 잡는다.채린

이는 수아 옆으로 가서 손을 잡으며 “찐구,찐구”한다.수아가 채린이의 손을 잡는

다.

(관찰,2008.6.9.채린:25개월,수아:24개월.율동시간)

점심을 먹은 후,까꿍 놀이방에 수아가 들어가 있다.채린이가 그 옆을 지나간다.

수아는 채린이를 보더니 “드더와 드더와”하면서 손을 흔든다.수아는 다시 채린을

보고는 “찌꾸야,찌꾸야”하며 채린을 부른다.채린이 안으로 들어간다.둘이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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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놀이한다.잠시 후 혁주가 들어가려 하자 채린이는 “조

바 조바”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관찰,2008.6.11.채린:25개월,수아:24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언어사용은 자신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또래에게 전달해준다.이처럼

언어표현이 가능한 채린과 수아는 서로의 생각을 손쉽게 전달하고 수용 받

게 되면서 긴밀한 또래 관계를 만들어 갔다.

(2)소통방식에 따른 관심 드러내기의 진화

영아들의 관심 표현하기는 월령의 변화와 함께 점차 진화된 방식으로 변

화되어 나타났다.학기 초,상대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몸짓과 소리내기 위

주의 소통방식으로 드러냈던 영아들은 월령의 증가와 함께 언어 표현이 가

능해짐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다.

수아가 교실로 들어선다.이교사는 수아에게 가서 “수아야,안녕!”하며 수아 엄마

와 인사하고 가방을 받는다.현석이가 수아 쪽으로 “응~응~”소리 내며 웃으며 온다.

현석이는 수아의 옷을 잡아 당긴다.수아가 비틀하고 넘어지려다 일어선다.이교사

는 “현석아!그러지 마세요.옷 잡아 당기면 안돼!”한다.현석이는 “으흥~”하며 인상

을 쓰며 “아~”소리를 지르고는 간식책상 쪽으로 가서 얼굴을 책상에 부딪친다.

(관찰,2008.3.7.현석:15개월,수아:21개월.등원시간)

은서가 등원한 후 간식책상 쪽에 혼자 앉아 있다.주은이가 감각탐색방에 있다가

은서 옆으로 가서 앉는다.주은이는 은서 얼굴을 양 손으로 만진다.은서가 “아앙~”

하고 운다.주은이 놀란 표정을 하고 한 번 더 만진다.김교사는 “은서야!반갑다고

그러는 거야,주은아!은서가 싫대”한다.김교사는 은서를 안고 달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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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2008.3.14.주은:17개월,은서:17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관찰시기에 주은과 현석은 각각 생후 17개월과 15개월로 몸짓과 소리내

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였다.주은과 현석은 또래를 잡거나 만지면서 자신

의 관심을 표현했다.이처럼 분명하지 못한 소통방식은 또래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주은과 현석의 또래에 대한 표현도 관심의 의도인지

위협의 의도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았다.미숙한 표현으로 인한 영아들의 의도전달 실패는 교사와의 면

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석이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다.이교사가 약을 발라주며 얘기한다.“현석이는

친구한테 관심이 많아요.그래서 친구가 등원하면 제일 먼저 다가가요.그런데 말을

못하니까,반갑다고 다가가서 옷을 잡아당기는 데 그러면 친구들이 현석이를 밀어

요.그래서 오늘도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속상해요.”

(교사면담:이교사,2008.4.11.)

미숙한 관심 표현으로 또래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해 속상해하던 주은과

현석은 월령이 많아지면서 좀 더 명확히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언

어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상대를 향한 자신의 관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상대가 분명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소통방식은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은이 등원한다.현석은 소꼽놀이방에 있다 주은이를 보고는 “빠,빠”소리 내며

손을 흔들며 가까이 다가간다.현석은 주은이의 바지를 만지면서 “벗어,벗어”한다.

주은이 서랍장으로 가자 현석은 주은이를 따라가며 “벗어,벗어”를 반복한다.주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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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사와 함께 옷을 벗고 서랍장에 정리한다.

(관찰,2008.11.25,현석:23개월,주은:25개월.등원시간)

수아가 등원한다.주은이 수아를 보더니 교실 문으로 가면서 “조수아,수아 안녕”

한다.다시 “조수아 안녕”한다.수아가 서랍장으로 걸어가자 주은이는 계속 “안녕,

안녕”하며 손을 흔들며 따라간다.이교사가 “주은아,한 번만 하는 거야”한다.수아

는 주은이를 보고 “안녕”하며 손을 들었다 내린다.

(관찰,2009.2.19,주은:28개월,수아:32개월.등원시간)

위의 사례에서 현석은 주은이를 뒤따라가며 주은의 바지를 잡았다.현석

의 이런 행동은 언어적 표현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또래로부터 거부적인 반

응을 받게 되었고 현석은 자신의 의도가 또래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속

상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다.그러나 바지를 잡는 상황과 “벗어”라는 언어적

표현이 함께 하면서 현석의 의도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언어 표현

을 통한 분명한 의도전달이 상대로부터의 수용과 관계 맺기를 보다 확실하

게 하는 상황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보이는 관심 표현이 변화하면서 확실히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전에는 옆에 오면 ‘귀찮아’하며 외면하거나 밀어내기도 했는

데 이제는 ‘안녕’하고 오면 서로 반가워하는 표현을 하고 그래요.서로의 의도가 언

어사용으로 명확해지고 그로 인해 갈등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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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놀이 상황에서 또래와 소통하기

영아들은 또래에게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놀이를 제안하며 서로에 대

한 놀이 의도를 나타냈다.영아들이 서로의 놀이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놀이가 시작되었다.영아들의 놀이는 영아들이 사용하는 소통방식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또래에게 놀이 의도 알리기

가.놀이감의 기능을 몸으로 표현하기

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의 놀이제안은 ‘시작’이나 ‘절차’에 대한 제안 없

이 놀이감의 기능과 관련된 몸짓을 통해 나타났다.자신이 놀고 있던 놀이

감을 또래와 함께 공유함으로써 짧지만 함께하는 놀이가 시작되었다.

주은이가 소꼽놀이방에서 빈 그릇을 들고 먹는 흉내를 내고 있다.현석이가 오더

니 수저를 내밀어 주은이 그릇에 대었다가 먹는 흉내를 낸다.주은이도 먹는 흉내를

내며 눈을 살짝 감으며 웃는다.현석이 주은이가 들고 있던 그릇을 만지려 한다.주

은이가 “으흥~”하며 김교사를 쳐다본다.김교사가 “주은이 맛있는 거 먹는데,현석아

가져가면 안 돼”한다.

(관찰,2008.4.25.현석:16개월,주은:18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관찰시기에 주은과 현석은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였다.주

은과 현석의 소통방식의 특징은 놀이를 제안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났다.주

은과 현석이는 서로에게 “놀이하자!”라는 언어적 표현은 없었지만 주은의

빈 그릇에 현석이 숟가락을 넣으며 먹는 모습을 통해,놀이의 모습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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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혁주가 사진기를 들고 현석이가 있는 곳으로 온다.현석이를 보고는 사진기를 눈

에 댄다.현석이는 혁주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혁주가 사진기를 눈에

대었다 떼면서 “아하하,아하하”하고 웃는다.현석이도 같이 “아하하”하며 웃는다.

혁주는 다시 사진기를 눈에 대었다 떼고 웃는다.현석이도 같이 웃는다.혁주는 사

진기를 눈에 대었다 떼면서 웃는 동작을 반복한다.반복하는 동안 둘이는 서로 소리

내어 웃는다.혁주가 감각탐색방으로 간다.현석이도 따라간다.감각탐색방에서 교사

와 희철이가 끼우기 놀이하는 것을 바라본다.

(관찰,2008.7.14.혁주:19개월,현석:19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같이 놀이하자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놀이감을

함께 하는 것도 또래에게는 놀이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혁주는

현석에게 “사진 찍어 줄께!”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현석이앞

에서 사진기를 눈에 대는 행위를 통해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의도를 나타

냈다.현석이도 혁주의 행동과 놀이감을 보고는 혁주의 의도를 수용하고 움

직이지 않는 행동으로 반응해 주었다.사진기를 앞에 두고 포즈를 취하는

현석이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혁주는 웃기 시작했고 그런 혁주의 모습에 현

석이도 웃음으로 답하며 또 하나의 놀이가 만들어졌다.

나.놀이를 대표하는 어휘 사용하기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은 자신의 놀이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었다.분명한 의도전달은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높이며 놀이로 진행

되었다.또한 자신이 생각한 놀이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의

도한 놀이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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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가 소꼽놀이방에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놀고 있다.채린이가 교실로 들어온

다.채린이는 수아가 있는 소꼽놀이방으로 간다.수아는 채린이가 옆으로 오자 수화

기를 건네며 “엄마야~”한다.채린이가 “엄마?”하면서 “엄마,엄마”소리 내며 수화기

를 귀에 댄다.채린이는 다시 수아에게 수화기를 주며 “엄마”한다.수아는 “엄마?”하

며 수화기를 받아 귀에 댄다.

(관찰,2008.3.5.수아:21개월,채린:22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수아는 채린에게 자신의 놀이감을 건네는 것과 함

께 ‘엄마’라고 말하며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였다.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

이 강한 영아들이 또래에게 자신의 놀이감을 건네는 것은 또래와 함께 하

려는 놀이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놀이감을 건네받은 채린이

는 수아가 제안한 놀이 상황을 수용하여 반응해 주었고 다시 수화기를 전

해줌으로써 놀이 상황을 잠시나마 이어나갔다.

오전 간식을 먹은 후 미끄럼틀 속에 채린,아름,수아가 앉아 있다.수아가 먼저

“가이가이보”하며 손을 위로 올렸다.내린다.수아가 “이거와봐 이거와봐”하더니 “아

따 아땅”하며 안는다.다시 “가이가이보”한다.채린이도 수아가 움직이는 것에 맞춰

손을 위로 올렸다 내린다.수아는 “이겨써”한다.미끄럼틀 밖으로 나와서도 수아는

계속 “가이가이보”한다.아름이도 밖으로 나온다.서로 가위 바위 보 소리 내며 손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린다.

(관찰,2008.6.18.수아:24개월,채린:25개월,아름:28개월.간식 후 휴식시간)

이야기방에서 채린이가 그림책을 보다 몸으로 가리더니 “없어”한다.수아가 옆에

와서 “여깄네”한다.채린이는 다시 책을 펴더니 그림을 손으로 가리고 “없다,없다”

한다.소파에 있던 아름이도 책을 몸으로 가리더니 “없어,없다”한다.다시 엉덩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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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놓고는 “업떠”한다.

(관찰,2008.6.23.채린:25개월,수아:24개월.오후 자유놀이시간)

영아는 언어 표현을 통해 자신의 놀이의도와 함께 또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놀이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위의 사례에서 수아

는 서툴기는 하지만 “가위,바위,보”놀이를 제안했다.또래와 함께 하는 공

간에서 놀이를 생각해내고 제안하는 수아의 행위를 채린이도 따라하며 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또한 채린과 수아의 사례에서,채린이는 그림책을

보다 몸으로 책을 가리며 “없어”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또래에게 찾아보라는

놀이 주제를 분명하게 나타냈다.이처럼 영아가 표현하는 언어는 상대 영아

들이 놀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언어 표현으로 영아가 의도

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 또래들은 그에 반응하며 놀이를 이어

나갔다.

(2)소통방식에 따른 놀이하기의 변화

영아가 또래에게 보내는 놀이 의도가 수용되었을 때 영아들의 놀이는 시

작되었다.영아와 또래가 함께 하는 놀이는 하나의 사건이 순간적으로 나타

났다 사라지듯이 짧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영아들은 분명한 놀이 의

도를 보이며 서로를 모방하고 현실을 가상화시키며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

어냈다.이러한 영아들의 놀이는 월령의 변화와 소통방식의 차이에 따라 변

화를 보이며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났다.

가.몸짓과 소리내기로 또래 모방하기

영아들은 서로의 몸짓이나 소리 등을 모방하며 놀이하였다.이러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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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영아들의 월령 및 소통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몸짓과 소리내기 위주의 소통방식을 사용하는 영아

들은 서로의 몸짓을 모방하고 반복하며 단순한 몸짓놀이를 나타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교사가 “새싹반!우리 복도에 나가서 놀 거예요”한다.현석이

가 주은의 손을 잡으며 “이~이~”하고 소리 낸다.주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

을 놓는다.옆에 있던 주은이 엄마가 “친구가 같이 손잡자고 하네!”한다.주은이는

현석에게 손을 내민다.현석이는 주은의 손을 잡았다 다시 놓는다.주은이는 다시

손을 내민다.현석이는 주은의 손을 잡았다 다시 놓는다.현석이가 주은이의 손을

잡았다 놓으며 “이히히히”하고 소리 내 웃는다.주은이도 웃는다.현석이와 주은이는

손을 놓고 다시 잡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하다 교사를 따라 복도로 나간다.

(관찰,2008.3.7.현석:15개월,주은:17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관찰시기에 현석이는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소통하였다.점심을 먹

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에 현석이는 주은이의 손을 잡았다.현석의 행동에

거부적 반응을 보이는 주은에 대해 언어표현이 미숙한 현석이는 자신의 의

도를 표현하지 못했다.주은 엄마의 중재로 주은이가 현석에게 손을 내밀

었다.현석은 주은이가 내민 손을 잡았다 다시 놓았다.현석의 의도를 이해

하지 못한 주은이 다시 손을 내밀자 현석이는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놓

았다.현석의 행동에서 놀이 의도를 이해하게 된 주은이는 현석의 행동을

따라했고 현석과 주은은 웃음을 보이며 손을 잡았다 놓는 반복적 행동을

통해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혁주와 현석이 미끄럼틀 밑 빈 공간에 앉아 있다.혁주가 일어나려다 미끄럼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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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머리를 부딪친다.혁주가 웃는다.현석이 혁주를 보고는 일어나면서 머리를 부

딪치며 웃는다.혁주도 다시 앉았다 일어나며 머리를 부딪치며 웃는다.현석이도 다

시 일어나 머리를 부딪치며 웃는다.혁주와 현석이는 서로 번갈아가며 머리를 부딪

치고 웃는 행동을 반복한다.

(관찰,2008.6.13.혁주:18개월,현석:18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의 몸짓 놀이는 영아가 보이는 몸짓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모방하

여 반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혁주는 몸을 일으키다 머리를 부딪치게 되

었고,그러한 자신의 상황이 우스웠던지 멋쩍게 웃는 혁주의 모습에서 재미

를 느낀 현석이 따라하며 놀이로 만들어갔다.혁주와 현석이처럼 언어표현

이 미숙한 영아들에게 서로의 몸은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감이 되었다.서로

에게 언어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아들은 서로의 몸짓

을 흉내 내며 놀이를 만들었다.처음부터 놀이를 의도한 몸짓이 아니었지만

또래가 영아의 몸짓을 놀이로 이해하고 다시 놀이의도를 담은 몸짓을 표현

함으로써 영아와 또래의 몸짓놀이는 이어졌다.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하는 영아들도 또래의 몸짓을 모방하며 놀이하

였다.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의 모방놀이가 우연히 발생한 서로의 몸짓

에 흥미를 보이며 놀이하기로 나타나났다면,언어로 소통하는 영아들은 특

정한 영아를 대상으로 의도가 담긴 몸짓과 또래의 행동을 지시하는 언어표

현으로 놀이 의사를 분명하게 알렸다.이들의 몸짓 모방은 놀이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슬기가 채린이 옆에서 엉덩이를 높게 들며 “어기,어기”하며 엎드린다.채린이 슬

기를 보더니 “따까,따까”하며 엉덩이를 툭 친다.그러더니 채린이가 엉덩이를 들며

엎드린다.슬기도 “따까”하며 엉덩이를 친다.다시 슬기가 엎드린다.둘은 계속 반복

한다.수아가 채린이와 슬기를 보더니 옆으로 가서 엉덩이를 들고는 “야~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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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린다.슬기가 엉덩이를 쳐 준다.셋은 계속 번갈아 가며 엎드리고 “따까”한다.

셋은 까르르 웃는다.

(관찰,2008.5.19.슬기:27개월,채린:24개월,수아:23개월.오후 자유놀이시간)

슬기는 채린이 앞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보이며 “여기”하고 말한다.슬기

의 행동과 언어적 표현에 대해 채린이는 슬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엉덩이

를 쳐주었다.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놀이에 들어

가기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슬기와 채린의

놀이를 지켜보던 수아는 슬기와 채린의 놀이상황을 모방하며 놀이에 참여

하였다.영아들의 놀이가 언어적으로 표현되면서 다른 또래들에게도 놀이

상황임을 쉽게 알리게 된다.영아들은 또래의 몸짓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에

서 벗어나 또래의 놀이행동을 지켜보다 그대로 모방하며 자신만의 놀이로

만들어 가기도 하였다.또래의 놀이를 지켜보고 놀이자체를 모방하는 영아

의 상황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채린이 머리핀을 들고 “꽂아 꽂아”하며 이교사한테 간다.이교사가 “꽂아 줄까?”

하자 “아니고”한다.채린이는 머리핀을 겨드랑이에 숨기고는 “없다,없다”한다.이교

사가 “어디 있지?”하며 찾는 흉내를 내자 머리핀을 보여주며 “여기 있지?”한다.옆

에서 채린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아가 손을 등 뒤로 보내며 숨기는 척 한다.이교사

가 “음~어디 있나!”하자 손을 내밀며 “없다”한다.“음~수아 핀 어디 있어?”하자

“없어,없어”하면서 서랍을 가리킨다.

(관찰,2008.3.14.채린:22개월,수아:21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의 모방놀이는 소리내기에서도 나타났다.이러한 소리내기 모방은

월령이 증가하고 언어적 표현이 능숙해지면서 단순하게 서로의 소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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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것에서 진화된 방식으로 나타났다.

오후 간식을 먹은 후 수아,슬기,채린이 이야기방 소파에 앉아 있다.채린이 수아

를 보고 “까까야”한다.수아도 “까까야”한다.채린이 “꾸자,야~아~”한다.수아가 “꾸

자,야~아~”하고 따라한다.채린이 “야~아 나또깨.나 까까야”하자 슬기가 “끼까루야.

까까이”하며 비슷하게 소리 낸다.채린이가 “아~아~”하고 억양을 높여 소리 낸다.슬

기도 소리를 높여 “아~아~”소리 낸다.수아와 슬기가 소꼽놀이방으로 간다.수아가

“야!”하자 슬기가 “야!”한다.서로는 “야!”소리를 번갈아 낸다.

(관찰,2008.5.30.슬기:27개월,채린:24개월,수아:23개월.오후 자유놀이시간)

슬기와 아름이가 이야기방 소파에 앉아 서로 마주보고 인형을 안고 있다.슬기가

인형을 무릎에 앉히고 옆으로 이리로 까딱 저리로 까딱한다.슬기가 “무엇이 무엇이

또가틀까”하며 인형을 두들긴다.아름이가 “또가튼가,귀아 귀아 또가태요”하며 노래

한다.

(관찰,2009.1.22.슬기:35개월,아름:31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영아들은 단순 소리에서 벗어나 단어 소

리와 비슷하거나 정확한 단어 소리를 냈다.영아들은 서로의 말소리를 반복

해서 모방하며 서로의 소리를 모방하는 과정을 즐기는 듯 보였다.영아들이

사용하는 단어 수가 늘어나고 언어능력이 증가하면서 말소리 모방은 서로

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또래의 말소리에 또 다른 소리를 첨가

하거나 화답을 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언어 놀이로 발전하였다.

나.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전하는 상징놀이

영아들은 또래와의 놀이에서 ‘없어도 있는 척하기’를 보여주었다.영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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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작적인 표현은 월령의 변화에 따른 소통방식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놀이감이 갖는 기능대로 놀이하며 단일 사건으로 짧게

마무리되었던 놀이에서 점차적으로 상황을 창조하고 놀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내며 가상의 이야기를 늘려 나갔다.

은서가 소꼽놀이방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만지고 있다.자동차 놀이를 하던 혁주

가 소꼽놀이방으로 간다.혁주는 싱크대에 있던 컵과 수저를 들고는 컵에 수저를 넣

었다 꺼내 입으로 가져가 먹는 흉내를 내며 “하~”하며 소리를 낸다.은서도 컵을 들

고 먹는 흉내를 낸다.혁주는 그릇을 내려놓고 쌓기놀이방쪽으로 간다.

(관찰,2008.4.4.혁주:16개월,은서:1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관찰시기에 생후 16개월인 은서와 혁주는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

사소통하였다.비언어적 소통방식에 의존하는 혁주와 은서는 놀이감이 가지

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없지만 있는 척’하며 놀이하였다.혁주와 은서의

상징놀이에서 놀이감은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아가 이야기 방 소파에 책을 들고 앉아 있다.소꼽놀이방에 있던 채린이가 컵을

들고 수아에게 가더니 “머꺼 머꺼”한다.수아가 마시는 흉내를 낸다.아름이도 컵을

들고 수아에게 가서 “머꺼 머꺼”한다.수아가 마시는 흉내를 낸다.수아는 소파에 앉

아 있고 채린이와 아름이는 소꼽놀이방쪽으로 간다.

(관찰,2008.4.4.채린:23개월,수아:22개월,아름:22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관찰시기에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하던 수아,채린,아름이도 놀이감

의 기능을 중심으로 놀이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이들의 놀이는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혁주와 은서의 놀이와 달리 또래에게 놀이감의 기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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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을 지시하며 놀이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래와 함께 하

는 놀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영아와 또래의 상징놀이는 월령의 차이에 따라 놀이 내용의 변화가 나타

났다.영아들은 월령이 증가하고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현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 상황을 창조하고 서로에게 놀이의 주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영아가 창조한 상황을 또래가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

을 보이게 되면 ‘현실 상황과 다른 가상의 상황’에서의 놀이가 이어질 수

있었다.

채린이가 이야기방 소파에 누워있다.아름이가 옆으로 오자,채린이는 “아팠져,아

팠져”한다.아름이는 “아팠져?”한다.채린이가 발을 내밀자 아름이는 “호~호~”한다.

채린이는 다른 발을 내밀며 “여도”한다.아름이가 다시 “호”해준다.아름이도 채린에

게 자기 발을 만지며 “아펐져”한다.채린이는“아팠져?”하더니 “호”하고 불어준다.채

린이가 간식 책상으로 간다.아름이는 소파에 올라 앉아서 발을 만지며 “아팠져,아

팠져”한다.채린이는 다시 뛰어오더니 “아팠져?”하며 발에 “호”해준다.

(관찰,2008.3.26.채린:22개월,아름:20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은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의도 전달을 보다 쉽고 분

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관찰시기에 채린이와 아름이는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하였다.아름이가 누워있는 상황과 아픈 상황을 연상한 채린은 아

름에게 “아팠어?”하고 물어본다.아름이는 자신의 실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채린의 의도를 이해하고 아픈 상황으로 바꾸어 버렸다.언어적 표현은 서로

에게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여 수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서

로의 상황을 가작화하는 놀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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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방 소파에 아름이가 누워있다.채린이가 아름을 보더니 소파로 뛰어 온다.

채린은 아름에게 “아팠져?”한다.아름은 “아팠져”한다.수아가 다가와 같이 누우려

하자 아름은“가,가”하며 수아를 밀어낸다.아름이와 채린이는 “아팠져”를 반복하며

발을 “호 호”해준다.

(관찰,2008.4.2.채린:22개월,아름:21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서로 “아팠어?”하며 놀이 했던 채린이와 아름은 며칠이 지난 후에도 똑같

은 말을 주고받으며 놀이를 하였다.이전에 놀았던 놀이상황과 비슷한 상황

을 만났을 때,그 당시 놀이상황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놀이 상황을 다시 한 번 재현하였다.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영아

들은 놀이의도의 전달 뿐만 아니라,놀이의 종류를 또래에게 알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아가 소꼽놀이방에서 식탁에 음식을 차린다.슬기가 만진다.“안 돼~내꺼야”한

다.슬기가 “하나 먹을까?”한다.수아가 “기도하고 먹자”슬기가 “응 응”한다.아름이

가 옆에 온다.셋은 노래 부른다.‘꼭 꼭 씹어요’노래를 부르고 수아가 “내가 줄께”

하며 그릇을 나누어 준다.아름이가 음식 모형을 들고 “이거 먹어봐.매워?”한다.슬

기가 “저기요~”하며 손을 든다.수아도 손을 들고 따라한다.아름이도 따라 한다.셋

은 웃으며 손을 들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관찰,2008.11.25.수아:29개월,슬기:33개월,아름:29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놀이 속에 이야기가 드러나기도 하였

다.수아와 슬기,아름이는 음식을 차리고 먹는 척하는 상징놀이에서 더욱

발전된 놀이하기를 보여주었다.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진 수아와 슬기,아름이는 간식시간에 교사와 함께 했

던 경험들을 재현하면서 ‘바로 그 상황’인 것처럼 놀이하였다.이러한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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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놀이변화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에 보면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점점 커가면서 집중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예전에 단순히 모방하고 했던

놀이에서 친구들과 함께 상황을 만들어 놀이해요.아이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놀이가 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11.25.)

영아와 또래가 상황을 창조하며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영아들은

놀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였다.놀이가 시작되면서 자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래에게 알리거나 같이 놀이하는 또래에게 새로

운 역할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영아들의 언어적 표현은 서

로의 역할을 알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슬기와 혁주가 미끄럼틀 아래 빈 공간 안으로 들어온다.채린이가 들어온다.슬기

가 눕는다.채린이도 슬기 옆에 눕는다.채린이는 슬기 쪽을 바라보며 “엄마,엄마”

하며 누워있는 슬기에게 말한다.슬기가 눈을 꼭 감고 누워있자 “엄마야,엄마~”하며

소리를 높이더니 “이야~이야~”한다.채린이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이번에

슬기가 채린이를 보면서 “엄마,엄마야”하며 채린이를 두들긴다.채린이는 계속 눈을

감고는 누워있다.옆에 있던 혁주도 “엄마,엄마”하고 따라한다.채린이가 일어났다

가 다시 눕는다.슬기는 “엄마야,엄마야,일어나,일어나”한다.슬기와 채린이는 서

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놀이한다.

(관찰,2008.6.4.채린:25개월,슬기:28개월,혁주:18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오후 자유놀이시간에 감각탐색방에서 채린이와 수아가 자석블록으로 마이크를 만

들고 있다.채린이 마이크를 만들고 나서 입에 대고 “여보세요”한다.수아도 “여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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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말한다.채린이는 “나,선생님”하면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친구들,엄마 말

씀 잘 듣고요”하고 말한다.수아가 웃으며 쳐다본다.

(관찰,2009.2.3.채린:33개월,수아:32개월.오후 자유놀이시간)

아름이와 슬기가 소꼽놀이방 씽크대에서 그릇을 만지며 서 있다.아름이가 그릇을

만지면서 슬기에게 “나,아줌마 아줌마야”한다.슬기가 그릇을 만지며 컵을 들고는

“이거 우리 꺼야”한다.아름이가 교구장 옆 바닥에 있는 고무신을 보고 “이거 신을

거야”하며 고무신을 신는다.슬기가 씽크대에 서서 아름이를 보고 “아줌마,아줌마~”

하며 부른다.아름이가 “왜”하며 고무신을 신고 슬기에게 간다.

(관찰,2009.2.3.아름:32개월,슬기:3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은 놀이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역할의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학기 초 채린이는 슬기에게 “엄마!”라고 말

하며 엄마가 될 것을 제안했다.슬기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채린이의 의도를 이해하며 수용하였다.그러나 이들의 놀이에서의

배역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엄마!”라고 부르며 놀이 속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냈던 채린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제시와 함께 그에 맞는 행동도 가작화하며 놀이하였다.두 번

째 사례에서 채린이는 자신의 역할을 ‘선생님’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

을 표현했다.이처럼 학기 초 영아들의 놀이 속 역할이 이름뿐이었다면 언

어적 표현이 발달하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면서,영아들은 놀이 속 배역에

맞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놀이 배역을 수행하였다.또한 놀

이하는 동안은 영아의 역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함께 놀이하는 또래들도 이

해하고 역할에 맡는 배역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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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가 포대기로 인형을 묶으며 김교사를 보면서 “선생님!애기가 내리자고 그래

어디 가야 되는데 저기 멀리까지 가야되는데 내리라고 떼부려 내가 봐줘요”한다.김

교사가 “수아가 돌봐주는 거야?”하자 수아는 “아니,엄마가”한다.수아는 김교사 무

릎에 인형을 놓고는 소꼽놀이방 씽크대에서 그릇을 가져온다.“이거 뜨거우니까 식

혀 주서야 돼.만져봐 아기야!아기야!엄마한테 떼 부리면 안 돼.”하며 음식을 주는

흉내를 낸다.

(관찰,2009.2.19.수아:32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수아는 교사에게 아기가 떼를 부린다며 인형을 보인다.교사가 수아가 돌

봐주는 것이냐고 묻자,아니라고 하면서 엄마가 돌봐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아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배역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

라 그에 맞는 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자신이 만든 상황에 맞게 언어

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서 놀이에서의 역할에 몰입하며 이야기가 길어진 놀

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이러한 영아들의 놀이 변화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슬기나 채린,수아는 놀이를 만들며 놀기도 해요.“어디 아퍼?”하면서 주사도 팔에

놓아주면서 병원놀이도 하고,소꼽놀이도 하고 해요.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요.예

전에는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놀이가 되었고 아이들은 장난감만 들고 있는 정도였

는데 지금은 자기들끼리도 역할을 만들어 놀이도 하고 그래요.

(교사면담:김교사,2009.2.3.)

3)문제 상황에서 또래와 소통하기

영아들이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

다.영아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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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를 보였다.

(1)문제 발생의 원인

영아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받으며 의

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소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래의 의도가 부당하다고 느

끼는 상황에서 나타났다.또한 영아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

해,상대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가.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

김교사가 주은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통을 갖고 온다.주은이가 들고 있는 물통을

현석이가 오더니 잡아당긴다.주은이도 꼭 잡고 있다.박교사가 “현석아,친구거야”

한다.현석이는 손을 놓지 않고 있다.현석이와 생활했던 씨앗반(0세반)교사가 “현

석이 그릇이네”한다.김교사는 “자기 그릇이라고 그러는구나”한다.씨앗반 교사가 와

서 “현석아,친구 좀 빌려주자”하자 현석이는 손을 놓는다.현석이는 손을 놓고는 계

속해서 자기 물통을 손으로 가리키며 “으으,으으”하며 소리를 낸다.씨앗반 교사가

현석이를 안아준다.

(관찰,2008.2.26.현석:14개월,주은:1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강한 영아들에게 자신의 것을 또래와 함께 나누어

야 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다.현석이의 사례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이제 막 새로운 영아들과 만나게 된 교사가 자기의 물건

을 다른 영아에게 주려는 상황에서,현석은 힘을 행사하며 거부의 의사를

보였다.교사 또한 이러한 현석의 행동을 자기 물건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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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시기 영아들의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자기 물건에 대한 강한 애착은 현석이와 슬기의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내 온 대화수첩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은 ‘내 물건’개념이 생겼는지 집에서도 모든 물건은 “내꺼 내꺼”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네요.그래서 요즘 고민 이예요.혹시 또 그런 상황

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 주세요.

(대화수첩,2008.3.27.슬기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슬기:25개월)

이젠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많아졌어요.자기 것을 형이 만지면 갖는 줄 아는

지 “나~나~하며 엄마,아빠한테 와서 가르쳐요.”“형이 빌려달라는 거야,형 갖고

놀다 줄 거야”하며 자기 것 갖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나면 한시름 놓

는지 형에게 주기도 해요.

(대화수첩,2008.6.24.현석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현석:18개월)

영아에게 있어 ‘내 것’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물건과 함께 자신의 놀이 공

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였다.영아들은 자신이 먼저 선점한 놀이 공간에

또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내 것 지키기’와 같은 거부 반응을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혁주가 책을 갖고 놀이집에 들어가 놀이집에 있는 우체통에 책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민재도 혁주를 보고는 책을 갖고 온다.민재는 놀이집 울타리 밖에서 손을 뻗

으며 놀이집 우체통에 책을 넣으려 한다.혁주는 “어어어어~”하며 민재의 손을 밀어

낸다.민재는 다시 혁주가 올려놓은 책 위에 자신의 책을 올려놓으려 한다.혁주는

계속해서 “아아아아~”소리 내며 민재의 손을 밀어낸다.혁주와 민재는 서로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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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책을 밀어 넣으며 “아아아아~”하고 소리 낸다.둘이 서로 밀어내다 넘어진다.

바닥에서 서로 밀듯이 하더니 민재가 책 방 쪽으로 가서 책을 꽂는다.

(관찰,2008.4.14.혁주:16개월,민재:22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슬기가 책을 갖고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수아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간

다.슬기는 수아를 보고 “내녀가,내녀가”하며 수아를 민다.수아가 그대로 있자 좀

더 큰 소리로 내려가라고 하면서 수아의 등을 민다.수아도 몸을 흔들며 “으응~시

어~”하며 몸을 흔든다.이교사가 “슬기야!같이 노는 거야,친구 밀면 다치잖아.책은

내려와서 보는 거야”한다.슬기는 책을 갖고 내려온다.

(관찰,2008.6.4.슬기:28개월,수아:24개월.점심 후 휴식시간)

혁주는 자신이 먼저 책을 넣으려던 우체통에 민재가 책을 넣으려 하자

거부 의도를 보이며 민재를 밀어냈다.슬기의 경우도 자신이 먼저 차지한

미끄럼틀에 수아가 올라오려 하자 내려가라고 말하며 수아를 밀었다.혁주

와 슬기의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들은 자신이 먼저 차지한 것은 곧

내 것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의도전달의 실패로 인한 문제 상황

영아와 또래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상황은 서로가 전달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였다.표현방식이 미숙한 영아

는 또래에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마찬

가지로 또래가 보여주는 미숙한 표현에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영

아들에게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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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가 “현석이 코 나왔네~”하며 거울을 보여주며 코를 닦아준다.현석이는 거

울을 들고 민재에게 가서 “응응”하며 민재 얼굴에 갖다 댄다.민재가 얼굴을 치우며

다른 곳으로 간다.현석이는 계속 민재를 따라 다니다,민재가 멈추면 다시 민재 얼

굴에 거울을 댄다.민재는 계속 현석이를 피해 다니고 현석이는 거울을 내밀며 따라

다닌다.이교사가 “현석아~민재가 싫대.이제 그만하자”한다.현석이는 “으앙~”하고

운다.

(관찰,2008.5.28.현석:17개월,민재:23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현석이는 교사가 자신의 코를 닦아주며 거울을 보여주자

거울을 들고 민재에게 갔다.관찰시기에 몸짓과 소리내기를 위주로 소통하

던 현석이는 교사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민재 얼굴에 거울을 갖다 대었

다.민재는 현석이의 의도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놀이하자는 것인

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석에게 거부의 반응을 보였다.교사의 중재로 자신

의 행동이 제지당하자 현석이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답답함인지

울음을 터뜨렸다.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현석은 자신의 의도를 몸짓이외에

는 전달할 길이 없었고 언어적 설명 없이 거울을 갖다 대는 현석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재의 거부적 반응은 둘의 관계 맺기를 어렵게 했다.

이러한 의도전달의 실패는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언어적 표현

이 가능한 영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을 사

용하는 수아와,월령이 증가하면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된 혁주도 또

래에게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신체놀이시간에 대형 렉스블록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바닥에 있는 비닐가방(렉스

블록 보관 가방)옆에 은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김교사가 “은서야 태워줄까?”한다.

은서가 웃는다.김교사는 은서를 가방에 앉히고는 천천히 밀어 가방을 움직인다.수

아는 가방을 잡고 따라가며 “아~,으~으~으~”한다.김교사는 “수아가 할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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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는 고개를 끄덕인다.김교사는 수아에게 가방을 준다.수아가 가방을 잡자 은서

는 “아~아~”하며 김교사를 보며 소리를 지른다.수아가 은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

며 “내~내~”하며 계속 밀어준다.은서는 다시 “아~아~”하며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

다 뒤로 넘어진다.김교사는 은서를 안고 머리를 만져준다.

(관찰,2008.3.21.수아:21개월,은서:17개월.신체 놀이시간)

은서를 태워주는 교사의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수아는 교사에게 소리를

냈다.교사는 수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수아에게 은서를 끌어주게 하였다.

은서는 교사가 아닌 수아가 끌어주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였다.수아는 은서

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소리를 내며 안심시켜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관찰시기에 수아는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였다.그러나 은서가 자신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

달하기에는 아직 언어능력이 부족하였다.수아는 나름대로 자신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은서에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이

러한 수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수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

부했다.

슬기가 소꼽놀이방에서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하고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만지고

있다.혁주는 슬기 옆에 서 있다.이교사가 정리시간임을 알린다.혁주는 슬기를 보

고는 슬기 머리 수건을 벗긴다.슬기가 “으흥~,내꺼 내꺼”하며 우는 소리를 낸다.

이교사가 “혁주야~이거 슬기가 하고 있는 거야”하며 머리 수건을 다시 묶어 준다.

혁주는 “정리해,정리해”하고 말한다.이교사가 “으응~혁주가 정리하자고 그랬구나”

하고 말한다.

(관찰,2009.2.24.혁주:26개월,슬기:3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은 언어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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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 또래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위

의 사례에서,학기 초 몸짓과 소리내기 위주로 의사소통하던 혁주는 관찰시

기에는 단어를 사용하며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졌다.슬기에게 정리시간임을

알려주려는 혁주의 의도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슬기의 머리 수건을 벗기는

행동을 먼저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켰다.이러한 혁주의 사례는 언어를 상

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비언어적 표현에서 언어적 표현으

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제들로 이해할 수 있었다.

(2)소통방식에 따른 문제 해결하기

영아와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상황은 대부분 교사의 중재로 사건이 마무

리되었다.그러나 영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교사의 도

움 없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가.몸짓과 소리내기를 통해 감정 공유하기

영아들은 소리의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몸짓이나 또래

에 대한 미안함을 웃음으로 표현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하였다.이러한

해결 방식은 주로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몸짓이나 소리내기를 위주로 소통

하는 영아들에게서 나타났다.그러나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상황은 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뿐만 아니라 언어로 의사소통하

는 영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

미끄럼틀위에 은서가 앉아 있다.혁주가 올라와 은서 뒤에 선다.은서가 아래로

미끄러질 뻔 했다.은서는 혁주를 보고 “아~아~”하며 억양을 높이며 소리 낸다.혁

주도 은서를 보고 “아~아~”하며 높은 억양으로 소리 낸다.다시 은서가 소리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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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주도 같이 소리 낸다.은서가 소리를 크게 하자 혁주가 은서를 민다.은서도 혁주

를 민다.

(관찰,2008.6.4.은서:20개월,혁주:18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관찰시기에 은서는 미숙한 언어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주로 몸짓이

나 소리내기를 위주로 의사소통하였다.위의 사례에서 은서는 자신이 차지

한 놀이공간을 지키기 위해 혁주에게 소리를 냈다.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

해 또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리내기는 관심을 표현하던 낮고

부드러운 억양의 소리내기와 다르게 끝을 높이는 억양으로 강하고 짧게 끊

어지는 소리로 나타났다.이때의 소리는 상대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강한 의

도를 느낄 수 있었다.

영아들이 감정을 공유하는 몸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은 문제의

원인이 영아 자신에게 있을 때 주로 나타났다.자신이 또래에게 보인 행동

이 또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공감하며 이러한 공감 의도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소통방식으로 표현하였다.

현석과 혁주가 쌓기놀이방에 있다.혁주가 현석이 놀고 있는 놀이감을 만지려 한

다.현석이가 놀이감을 한 쪽으로 치우자 혁주는 현석이 손을 잡아 당긴다.현석이

는 손을 빼내려 하다 혁주의 손 등에 입을 대고 입을 벌려 물려는 행동을 한다.혁

주가 손을 빼고 자기 손을 만지자 현석이는 혁주의 손 등을 문질러 준다.

(관찰,2008.6.4.현석:18개월,혁주:18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끝나고 정리시간에 영아들이 갖고 놀던 놀이감을 치운다.수

아는 채린이가 자동차를 치우려 하자,“내까,내까”하더니 채린이가 들고 있는 자동

차를 자기가 들고는 교구장에 넣으려 한다.채린이는 “야~”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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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쳐다본다.수아는 채린이를 쳐다보면서 “이따 이따”하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한다.

(관찰,2008.4.16.수아:22개월,채린:23개월.정리시간)

위의 사례에서 언어표현이 미숙한 현석은 혁주에 대한 미안함을 몸짓이

나 표정을 통해 전달하였다.아직은 미숙하지만 언어표현이 나타나는 수아

는 채린의 놀이감을 자신이 치우려고 한 것에 대해 채린이가 속상할 것이

라는 것을 공감하듯이 부드러운 소리와 고개 끄덕이기를 통해 자신의 의도

를 표현하였다.수아는 아직은 부족한 자신의 언어표현이 또래에 대한 마음

을 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느끼고 감정을 실은 몸짓을 함께 사용하는

듯 보였다.

수아가 뛰어가다 놀이집 가까이에서 현석이와 머리를 부딪친다.잠시 얼굴을 찌푸

리더니 현석이를 보며 “이히히히”하며 웃는다.현석이도 머리를 만지며 얼굴을 찌푸

렸다가 수아가 자신을 보고 웃자 소리 내어 웃는다.김교사가 “부딪쳤어?”하자 수아

가 “아니,아니”하며 현석이를 쳐다본다.

(관찰,2008.5.30.수아:23개월,현석:17개월.오후 자유놀이시간)

웃음은 즐거움의 표현이기도 하며 어색한 상황을 무마하려는 순간에도

사용된다.이러한 웃음의 기능을 영아들도 또래와의 관계에서 활용하였다.

교실에서 뛰어가다 현석이를 아프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아는 웃음으

로 미안함을 표현하였으며,현석이도 웃음으로 이해한다는 의도를 보냈다.

상황을 물어보는 교사에게 수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응을 보였다.자

신들 사이에서 이해된 것에 대해 더 이상 교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굳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됨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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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영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보다 강하게 전

달하였다.용납할 수 없는 또래의 행동을 핵심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직접적

인 표현으로 제지하기도 하였으며,사회적 기술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도 하였다.

슬기가 보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린다.수아가 인형을 업고 다니다 슬기가 떨어뜨린

보자기 근처에 인형이 떨어졌다.슬기가 만지려 하자 수아는 소리를 강하게 “으응~”

하며 인형을 잡고 간다.수아가 인형을 잡으려다 슬기가 먼저 떨어뜨린 보자기까지

갖고 간다.슬기는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줘~줘~줘~”한다.수아는 보자기를 가져

와 슬기에게 주고 간다.

(관찰,2008,3.21.슬기:25개월,수아:21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수아가 떨어진 인형을 주우면서 자신의 보자기를 가져가자,슬기는 분명

한 표현으로 “줘!”라고 말했다.슬기의 직접적인 표현은 수아로 하여금 어

떻게 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문제 해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채린이가 쌓기놀이방에서 나무기둥 자동차를 갖고 나무기둥을 끼우며 놀이하고

있다,나무 기둥을 가지러 감각탐색방으로 간다.현석이가 채린이가 갖고 놀던 자동

차를 만지려 한다.채린이가 다시 오면서 큰 소리로 “안 돼,안 돼”한다.현석이가

만지던 것을 멈추고 채린이를 쳐다본다.채린이는 자동차 만들기를 계속한다.

(관찰,2008.3.7.채린:22개월,현석:15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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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은 후 옥상에서 영아들이 자동차를 타며 놀이하고 있다.수아가 자동차

문을 열고 아름이를 보고 “가꺼야”한다.아름이가 “가꺼야?”하며 말한다.수아가 “빠

바”하며 아름에게 손을 흔든다.아름이가 다가와서 수아의 자동차 문을 만지려 하자

“으응~안 돼!,안 돼!”하며 손을 밀어낸다.아름이는 교사를 바라보다 다른 쪽으로

간다.

(관찰,2008.4.11.수아:22개월,아름:22개월.점심 후 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채린이는 자신이 갖고 놀던 자동차를 현석이가 만지려 하

자 “안 돼!”라고 말하며 현석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두 번째 사례에서,먼저

손을 흔들고 아름에게 인사를 했던 수아는 아름이 자신의 자동차를 만지려

하자 마찬가지로 “안 돼!”라고 아름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또래에게 언어를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은 문제해결을 쉽고 빠

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였

다.

영아들은 또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들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행동이 또래에게 미안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또래의

마음을 달래려는 듯 다른 대체물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놀이할 때 친구가 놀이하는 것을 무조건 뺏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

고 그래요.친구가 자기 물건 가져가면 소리를 지르거나 저희를 보며 울면서 오기도

해요.저는 교사가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다른 영아

에게 관심을 갖고 저희 행동을 모방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기도 하고 교사 자신이 아이들

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아이들도 차츰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

술이 생겨남에 따라 문제도 차츰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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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영아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이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기술들을 직접 실천하며 보여준다고

하였다.영아들은 교사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방법을

익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도

적용하였다.교사가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은 영아들에게

전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꼽놀이방에서 놀이하던 채린이가 모형과일로 수아의 머리를 친다.수아가 울자,

김교사는 “안돼!친구 때리면 안돼”한다.채린이는 “네”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수

아는 일어나서 교실 중앙에 있는 은서 쪽으로 간다...채린이는 은서가 갖고 있던 전

화기를 뺏는다.은서가 전화기를 놓지 않자 채린이는 은서 손등을 문다.김교사가

“안돼”하자 채린이는 “네”하며 고개를 끄덕인다.김교사가 “물면 안돼”하자 다시

“네”한다.김교사가 “은서에게 미안해~하자”고 하니까 채린이는 양팔로 은서를 안는

다.김교사는 채린이가 은서를 안아주고 있을 때 “미안해,이거 갖고 놀이해”하며 은

서에게 전화기를 준다.채린이는 김교사가 말하는 동안 은서를 안고 있다.김교사는

채린에게 “채린이도 갖고 놀고 싶어요?”한다.채린이는 “네”한다.김교사는 “그럼 은

서 갖고 논 다음,기다리자”채린이는 “네”한다.김교사는 다른 전화기를 가리키며

“저기도 전화기 있네”하며 전화기를 가져다 준다.

(관찰,2008.2.27.채린:21개월,수아:20개월,은서:16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채린이가 자동차를 들어서 간식책상위에 세 개를 올려놓는다.아름이도 옆쪽에 두

개를 갖다 놓는다.채린이가 교실에 있는 다른 자동차를 잡고 있는 사이 아름이가

채린이가 올려놓은 세 개의 자동차 중 한 개를 가져간다.채린이는 “야~̂,내꺼야”하

며 아름이 쪽으로 오더니 아름이가 잡고 있는 자동차를 잡아 당긴다.아름이가 손을

놓지 않자 채린이가 아름이 손을 문다.김교사가 “채린아!친구 손 물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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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가온다.아름이는 울면서 교실 중앙 쪽으로 간다.채린이가 다형이를 쫓아

간다.아름이는 도망가듯이 채린이를 피한다.채린이는 아름이를 따라와 잡고는 ”므

아내~므아내~”한다.

(관찰,2008.4.4.채린:23개월,아름:22개월.탐색놀이 시간)

위의 사례는 채린이와 수아,은서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교사가 중재하

여 해결하는 상황이다.채린이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아와 은서에

게 하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며,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름이와의 관계에서 발생

하자 채린이는 아름에게 “미안해!”하고 말하며,스스로 사회적 기술을 사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름이가 소꼽놀이방에 있는 배낭을 들고 놀이집에 앉아 있다.수아가 놀이집에

들어가서 아름이 가방을 잡는다.아름이가 “으니꺼,으니꺼”한다.이교사는 수아가

아름이 가방을 잡는 것을 보고 “수아야!안녕 안 했네.아름아~안녕 해야지”한다.

수아는 가방을 갖고 이교사 옆으로 간다.아름이도 따라 나온다.수아가 들고 있는

가방쪽으로 손을 내밀며 “흐흥”소리 내며 가방을 잡는다.이교사는 “왜?아름이도

갖고 싶어,가방?”한다.수아는 소꼽놀이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딨져,조딨져”한다.

아름이는 소꼽방으로 가서 다른 가방을 잡는다.

(관찰,2008.4.16.수아:22개월,아름:22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슬기와 수아가 소꼽놀이방에 있다.수아가 슬기의 수저를 만지려 한다.슬기가

“으흥~”하며 수저를 옆으로 뺀다.수아는 슬기 수저를 가리키며 “이거 안 줘,이거

안 줘”한다.슬기는 수아를 보더니 옆에 있던 다른 수저를 들어 내민다.수아는 웃으

며 “이거 줬어,이거 줬어”하며 옆에 있던 박교사를 본다.박교사가 “응,슬기가 수

아 줬어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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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2008.5.14.슬기:27개월,수아:23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수아는 아름이가 갖고 있던 배낭을 가져갔다.아름이가

울먹이며 되돌려 달라고 하자 수아는 소꼽놀이방에 있는 가방을 가리키며

“저기 있어,저기 있어”하고 말했다.두 번째 사례에서 슬기는 자신이 갖고

놀이하던 수저를 수아가 잡으려고 하자 다른 수저를 건넸다.영아들은 놀이

감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

았다.놀이감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가 원하는 놀이감을 대체하는 다른 놀이감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놀이감을 대체하는 대안을 통해 또래의 기분을 달래려는 듯 보였다.

대체물을 이용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2.만 1세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요구의 의도와 수용의 의도가 교차하며 다양

한 소통방식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났다.영아들은 이 시기 발달적 특징을 반

영하며 교사에게 끊임없이 요구 의도를 보였으며,교사는 이러한 영아의 요

구를 수용하며 영아들이 발달적 요구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었다.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의도의 차이와 함께 영아와

영아반 교사라는 특성을 보이며 특별한 서로의 소통방식을 나타냈다.

1)요구하는 영아와 수용하는 교사의 소통하기

요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상대에게 하게

하려는 시도(Blum-Kulka,1987)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는 원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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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수용이라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관찰을 통해,이 시기

영아들은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변

화를 수용하고 성장해가고 있었다.이러한 시도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찾

을 수 있었다.영아들은 발달의 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을 교사에게 표

현하고 이러한 자신들의 표현을 교사로부터 수용받기를 희망하였다.영아들

이 상대인 교사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발달적 과정을 교사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이러한 의미에서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요구하는 영아와 수용하는 교사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의 교사에 대한 요구는 이 시기 발달 특징을 반영하였다.영아의 의

존적인 발달 특징은 관심에 대한 요구와 놀이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이

러한 요구에 대해 교사는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고,함께 놀이하며 영아들의

놀이를 확장시키려 노력하였다.이 시기 영아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발

달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요구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영아들이 소

통의 주체자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었다.교사는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아의 요구에 대해 사회적 기술을 전수

해주며 사회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관심 받으려는 영아와 감정을 읽어 주는 교사

영아들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교사의 관심을 필요로 했다.또

래와의 문제 상황을 비롯해 영아 자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영아들은

교사가 지켜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교사는 관심이 필요한 영아들을 이

해하고 영아의 관심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가.부모와의 헤어짐이 힘든 영아를 위로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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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이 교사의 관심을 필요로 할 때는 주로 오전 등원시간에 많이 나

타났다.부모와 헤어지는 시간에 영아들이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 엄마,아

빠와의 헤어짐은 영아들에게 무척이나 힘든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민재가 엄마와 함께 교실로 들어온다.교사와 인사한 엄마가 “엄마 갈께”하자 민

재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엄마에게 안긴다.엄마는 민재와 탐색놀이방에서 10분정

도 놀이한 후 “엄마 이제 갈까?”한다.민재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젓는다.옆에

있던 김교사가 “선생님이 안아 줄께요”한다.민재 엄마는 “예,선생님 안아 주세요”

하며 일어선다.민재가 울음을 터뜨린다.민재엄마는 “민재야!엄마 갔다 올께”하며

나간다.교사는 울고 있는 민재를 안고 교실을 다니며 놀이감을 보여준다.민재가

울음을 그치고 교사는 자동차를 갖고 민재와 함께 놀이한다.

(관찰,2008.3.14.민재:21개월,김교사.등원시간)

채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한다.아빠는 김교사에게 인사하고 교실 밖으로 나간

다.잠시 후 채린이 아빠가 채린이 가방을 들고 다시 온다.채린이가 교실 입구에

있다가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아빠와 마주 선다.아빠는 채린이에게 가방을 주고 몸

을 숙여 채린이 얼굴에 뽀뽀를 하고 “안녕~”하고 돌아선다.채린이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향해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오다 멈추어 가만히 서 있다.김교사가 채린이를

쳐다보며 “채린아~이리와!”하자 채린이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앙~”하고 울음을 터

뜨린다.김교사는 채린이에게 다가가 안아주면서 “아빠가 가방만 주고 가셔서 슬펐

어?”한다.채린이는 소리 내어 우는 것을 멈추고 훌쩍거리다 울음을 멈춘다.채린이

는 김교사가 내려놓자 교사에게 매달린다.김교사는 채린이를 안고 책상으로 가서

작업을 한다.채린이는 김교사에게 가까이 밀착하여 안긴다.채린이가 울음을 멈추

고 다른 영아들을 본다.김교사는 채린이에게 “채린아!노래 나오네,친구들과 같이

놀까?”하면서 채린이를 내려놓는다.채린이는 감각탐색방으로 가서 놀이 한다.

(관찰,2008.2.26.채린:22개월,김교사.등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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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또래와 교사,교실 등이 낯선 상황에서 부모와의 헤어짐은 영아

들에게 교사의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김교사는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민재를 안고서 달래 주었고 아빠와 헤어진

후 울음을 터뜨리며 교실 중앙에 서있는 다영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낯선

환경에서 어디에 기대야 할 지 몰라 불안해하는 영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꼭 안아 달래주는 교사를 보며,영아들에게 교사는 엄마와 같은 존재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가 엄마와 헤어지면서 크게 운다.이교사는 수아를 안고 들어온다.수아는 계

속해서 운다.이교사는 수아에게 여러 놀이감을 보여주려 한다.“수아야!우리 삐삐

소리 나는 신발 신을까?”하며 소리 나는 신발을 가져와 소리를 낸다.수아가 계속

울자 “수아야 우리 가방 정리할까?”하며 수아 가방을 연다.이교사가 “어!수첩도 있

고”하자 수아가 가방을 본다.이교사는 수첩을 꺼내 읽는다.수아가 수첩에 있는 사

진을 보고 “어”하며 손으로 가리킨다.이교사는 “수아야!수첩 아빠가 써주셨네!”하

며 읽어 준다.수아가 울음을 그친다.

(관찰,2008.5.19.수아:23개월,이교사.등원시간)

출석카드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그러더니 한참을 앙~울었답니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는지,무엇을 원하는 지 간단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데

아직은 어려운가 봐요.

(대화수첩,2008.5.6.어린이집에서 민재가정으로.민재:23개월)

민재가 오늘도 현석이를 때리고 있었어요.그리고 수아 귀를 잡아당기더니,요사

이 크게 소리내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처음에 적응은

정석대로 하고 한동안 적응된 것 같더니 한동안은 울고,다시 괜찮아 지니까 또 다

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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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담:김교사,2008.5.30.)

어린이집 생활이 익숙해진 영아들도 가끔은 부모와 헤어지는 시간을 힘

들어했다.수아는 새싹반을 다닌 지 두 달이 지난 후였고 씨앗반(0세반)에

서도 생활했었다.민재는 신입원아로 어린이집의 적응 프로그램을 엄마와

함께 하며 안정되게 적응과정을 끝냈었다.적응을 끝냈다고 판단한 영아들

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교사를 당황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영아반의 등원

시간은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변함없는 지원으로 확신을 주는 교사

시간이 지나면서 영아들이 교사에게 보이는 관심 받기 요구는 일상적인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어린이집에서의 놀이 참여 기

회가 증가하면서 일상적 상황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늘어나게 되었으며 영아들은 교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

져 주기를 희망했다.

현석이가 소꼽놀이방에 앉아 있다.주은이가 현석이의 머리를 때린다.현석이가

“아앙~”하고 운다.교사들이 이야기방과 감각탐색방에서 영아들과 놀이하고 있다.현

석이는 일어나 박교사에게 오더니 교사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를 두들기며 운다.박

교사가 현석이의 머리를 만져주며 “여기 아팠어,아팠어,친구가 때렸어!”한다.현석

이는 다시 소꼽놀이방으로 가서 놀이한다.

(관찰,2008.4.16.현석:16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언어표현이 미숙한 현석이는 주은이가 자신을 때리자 울음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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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현했다.교사들이 미처 현석의 상황을 눈치 채지 못하자 현석이는

울음으로만 안 될 것 같았는지 박교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를 두들겼다.

교사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자 현석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

아갔다.현석이가 교사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을 때린 또래를 이르거나 혼내

달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받으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고 관심을 보여주자 현석은 자

신의 임무가 완수된 듯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름이가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다 넘어진다.아름이는 “으흥~”하고 소리를 낸다.

미끄럼틀 앞에 계속 앉아서 김교사를 보고 “으흥~으흥~”하며 소리를 내며 무릎을

만지고 있다.김교사는 다른 교사를 보며 “선생님 오시라고 그래,아마 계속 울거야”

하며 아름에게 다가간다.김교사는 아름에게 “넘어졌어?아팠어?”하며 아름이의 무

릎을 문질러 준다.아름이는 울음을 그치고 소꼽놀이방으로 가면서 “아파쪄”하며 미

끄럼틀을 가리킨다.

(관찰,2008.7.16.아름:25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아름이는 다른 영아들에 비해 칭얼대고 짜증내는 경향이 많았다.어린이

집 교사들도 아름이는 우는 소리를 잘하는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고,아름이

의 이런 특성은 아름 엄마의 대화수첩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삐약 삐약 병아리 노래 부르면 곧잘 흉내를 잘 내는 아름이.집에서도 할머니,할

아버지를 곧잘 따라하는 아름이.뭐든 뜻대로 안되면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린답니

다.

(대화수첩,2008.3.23.아름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아름: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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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시작하면서 항상 다른 영아들에 비해 일찍 와서 교실에 앉아 있

는 아름이를 만날 수 있었다.아름이는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우는 소

리를 잘 내고 자주 찡그린 얼굴을 보여주었던 영아로 기억한다.김교사는

아름이의 행동을 아름이 자체의 특성과 함께 가정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

다.

아름이는 언니가 둘이예요.우리 어린이집에도 다녔고요.언니와 연령차이가 많아

선지 집에서 잘 놀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엄마도 바쁘시고,아름이가 어린이집에

하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아름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교사면담:김교사,2008.3.14.)

영아가 보이는 ‘나 좀 봐 달라’는 표현은 교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기

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성인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교사는 이러한 영아들의 요구를 그들의 개인적 배경과 함께

이해하려 노력하였다.교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영아들은 자신들의 관심받기

요구를 교사로부터 수용 받을 수 있었다.

민재가 쌓기놀이방에서 자동차를 갖고 놀이한다.민재는 자동차를 갖고 놀다 이교

사를 보고는 손을 들어 자동차를 보여준다.이교사가 민재에게 손을 내밀자 민재는

다시 자동차를 자기 쪽으로 가져간다.다시 경찰차를 갖고 만지다가 이교사에게 사

다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보여준다.이교사는 “어~,경찰차,민재 자동차 좋

아하지”하며 말한다.민재는 경찰 기동대 자동차를 들고는 다시 이교사에게 보여준

다.이교사는 “어~”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준다.

(관찰,2008.5.28.민재:23개월,이교사.점심 후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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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으려는 요구는 영아의 놀이 상황에서도 나

타났다.민재는 자동차를 갖고 놀이하다 옆에 있던 이교사에게 자동차를 들

어 보였다.교사는 민재가 자동차를 주려는 것인 줄 알았는지 손을 내밀어

자동차를 잡으려 했지만 곧 민재의 의도를 알아차렸다.민재가 교사에게 요

구한 것은 같이 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놀이를 지켜봐 달라는 요

구로 이해한 것이다.

영아는 “선생님!이거보세요!”했을 때 “와!재미있는 놀이 하고 있구나,

너!자동차 놀이 좋아하지!”하고 반응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미숙하게 자신의 의도를 표현했지만 자신의 놀이에 대해 교사가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요구한 것이다.

교사는 관심 받으려는 영아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영아의 감

정을 읽어주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였다.교사들은 이러한 교사의 행동을

중요한 영아 교사 역할의 하나로 생각하였다.이러한 교사의 생각은 이교사

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즐겁게 참여하며 생활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영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감정을 표현할 때 즉각적으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주려고 노력해요.교사의 위로가 영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영아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주면서 영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예요.이러한 과정이 영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면담:이교사,2008.3.21.)

(2)함께 놀이하려는 영아와 놀이 동반자가 되어 주는 교사

영아들의 의존적 성향은 성인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하루의 대부분을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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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기로 보내는 영아들은 이러한 관심 받기 의도를 놀이하기에서도 나타

냈다.영아들은 교사에게 놀이감을 제시하며 다가갔으며,교사는 이들의 행

동을 함께 놀이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반응해 주었다.교사는 영아들의 놀

이에 의미를 더해 확장시켜 나갔으며 교사 주도적 놀이를 영아에게 제안하

며 다양한 개념들을 알려주었다.영아는 교사와 함께 하는 놀이를 통해 자

신의 의미를 확인하며 궁금했던 세상을 알아가고 있었다.

가. 영아의 놀이에 의미를 만드는 교사

영아들은 교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놀이 의도를 전달했다.이 시

기 영아들의 소통방식의 차이는 놀이제안의 방식에서도 나타났으며 교사는

이러한 소통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영아들의 놀이제안을 수용하고 반응해

주었다.교사는 영아들이 자신과 함께 놀이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놀이

에 의미를 만들어 주었다.또한 공동놀이자로서 영아들이 원하는 놀이 친구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영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 새로운 놀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혁주가 간식책상에 슬기,민재,희철과 함께 있는 박교사에게 컵을 가져다 준다.

박교사는 “이게 뭐야 누룽지죽이야?와 따뜻하다”하며 먹는 흉내를 낸다.혁주가 웃

는다.박교사는 “혁주도 먹어요”하며 숟가락을 혁주 입 가까이 대준다.혁주가 입을

벌리자 “냠~”하고 소리내준다.교사는 “슬기도 냠”,“민재도 냠”,“희철이도 냠”하며

나누어준다.혁주가 박교사가 다른 영아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지켜본다.희철이

가 교사의 수저를 잡고 놓지 않자 혁주는 “어~어~”하며 숟가락을 가리킨다.박교사

는 “줘요~,혁주 주자”하며 숟가락을 혁주에게 준다.혁주는 다시 소꼽놀이방으로 간

다.

(관찰,2008.4.4.혁주:16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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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하면서 영아들이 갑작스럽게 놀이감을 내미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이러한 영아들의 행동은 자신의 놀이에 대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으려는 의도와 함께 교사와 함께 놀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었다.영아들

의 관심 받기 의도와 놀이하기 의도는 놀이감을 내민 이후의 영아 반응을 통

해 구별할 수 있었다.단순히 자신의 놀이를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경우,영아

들은 놀이감을 내밀지만 교사가 놀이감을 잡는 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영아들이 교사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 의도로 놀이감을 내미는

상황에서는 교사가 놀이감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혁주는 관찰시기에 언어표현이 미숙하여 소리내기 위주로

소통하였다.혁주도 갑작스럽게 놀이감을 내미는 다른 영아들처럼 박교사에게

아무 말 없이 컵을 가져와 내밀었다.이러한 혁주의 행동을 교사는 함께 놀이

하자는 의도로 이해하고,혁주의 행동에 놀이의미를 담아 반응해 주었다.혁주

가 교사에게 내민 컵은 ‘누룽지 죽’으로 표상되었고,실제 누룽지 죽이 있는

것처럼 다른 또래들에게 나뉘어 졌다.영아의 놀이제안은 교사에 의해 의미를

더하고 또 다른 놀이로 확장되어졌다.

영아의 놀이에 대해 의미를 만들고 새로운 놀이로 확장시키는 교사의 의도

는 또 다른 의미로 나타났다.영아들은 또래와 교사의 놀이를 지켜보고 모방

하며 자신의 놀이로 만들어가기도 하였다.다음은 혁주와 교사의 놀이를 본

후 놀이상황을 그대로 모방하는 아름이의 사례이다.

혁주와 교사의 놀이 활동 이후,아름이는 그릇을 갖고 와서는 박교사에게 준다.

교사가 “아름이도 줄거예요?,이거 뭐야?”하자 아름이는 “까까”한다.교사가 “까까예

요”하며 먹는 흉내를 낸다.아름이는 “음~음~”하며 손으로 희철이를 가리킨다.교사

가 “희철이도 줄까?”하자 고개를 끄덕인다.희철이를 주자 아름이는 다시 “음~음~”

하며 슬기를 가리킨다.박교사가 “슬기도~”하면서 준다.아름이는 입을 벌려 교사 쪽

으로 얼굴을 내민다.교사가 아름이에게 먹여주는 흉내를 낸다.

(관찰,2008.4.4.아름:22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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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혁주와 교사의 놀이를 지켜보던 아름이는

혁주가 했던 행동과 똑같이 교사에게 행동하고,스스로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

며 교사에게 나누어주라는 신호를 보냈다.혁주가 했던 컵 내밀기를 모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교사가 반응했던 행동까지 모방하였다.아름이의 사례를

통해,영아들의 놀이제안을 받아들여 의미를 부여하고 놀이를 확장시키는 교

사의 역할은 영아들에게 자신의 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상징놀이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식을 먹기 위해 영아들이 간식책상에 앉아 있다.수아는 간식책상위에 자기 사

진을 두 손으로 가리더니 옆에 앉아 있던 이교사에게 “없다,없다”한다.교사가 수아

손을 만지며 “어딨지~”하자 수아는 “없다.없다”한다.손을 약간 들게 하면서 “있잖

아”하자 수아는 다시 손으로 가리며 “없자야~,없자야~”한다.

(관찰,2008.4.11.수아:22개월,이교사.간식 준비 시간)

쌓기놀이방에 있는 이교사에게 채린이가 카메라를 가져와서는 “찍어”하며 카메라

를 내민다.교사는 “자~찍어요,귀엽게”하자 채린이가 얼굴에 손을 대고 움직이지

않는다.교사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한다.옆에 있던 영아들이 “하나 둘

셋 찰칵”하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소리를 흉내 낸다.교사는 사진을 찍고는 “여기요”

하며 자신의 손바닥을 문지르고 손을 내밀며 “잘 나왔어요.”한다.채린이는 “또,또”

한다.교사는 채린이를 보고 “여기 찍어주세요”한다.채린이는 “착칵”하더니 손바닥

을 비비더니 내밀어 보여준다.교사는 “잘 나왔네요.”한다.

(관찰,2008.4.25.채린:2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수아와 채린은 관찰 시기에 언어적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수아는 자신의 사진을 손으로 가리며 교사에게 “없다,없다”

를 말한다.관찰이 이루어진 시기에,영아들은 교사와 함께 ‘까꿍 놀이’를 많이

하였다.수아의 표현을 통해 ‘까꿍 놀이’를 제안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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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채린이의 경우도,카메라를 가져와 “찍어”라고 말함으로써 카메라

놀이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영아들의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교사는 영아들이 놀이를 원하는 것인지,어떠한 놀이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놀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영아들이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교사는 영아들이 원

하는 놀이역할을 수행하며 공동 놀이자의 역할로 전환했다.교사는 영아가 놀

이를 제안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아직은 놀이방법이 미숙한 영

아들에게 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놀이방법과 언어표현 등을 모델링

을 통해 보여주었다.영아 자신의 주도로 시작된 놀이에 교사가 놀이친구로

참여하여 놀이하는 과정은 영아들에게 자신의 놀이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

며 교사와의 친밀감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아들의 월령이 많아지고 교사,또래와의 놀이경험이 많아지면서 영아들의

놀이제안은 더욱 적극적이고 영아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수아가 소꼽놀이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박교사에게 간다.수아는 “내가 맛있는거

해줄게~내가 맛있는거 해줄게~”하며 씽크대로 가더니 그릇에 고기모형을 넣어 온

다.교사한테 주면서“이거 먹어”한다.다시 숟가락 두개를 가져와서 그릇에 꽂으며

“먹어”한다.교사가 숟가락 한 개를 가리키며 “이건 수아 꺼?”하자 수아는 “아니 선

생님 먹어”한다.수아는 소꼽놀이방으로 가서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만지고 그릇을

씻듯이 손을 움직인다.

(관찰,2009.2.24.수아:32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수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 자신

의 역할을 만들고는 박교사에게 놀이에 적절한 행동을 제안하며 자신의 의도

대로 놀이를 이끌어 나갔다.학기 초,놀이감의 기능을 중심으로 놀이를 제안

하던 것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고 스스로 놀이과정을 주도해 나가며 놀이를

연출해 나갔다.단순한 상징놀이에서 이야기가 있는 극놀이로 발달해가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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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놀이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놀이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놀이를 확장해 주는 교사와의 놀이 경험을 통해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과 놀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교사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놀이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이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면담:이교사,2008.5.28.)

관찰을 통해,영아의 놀이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놀이로 확장

시켜 나가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이러한 교사의 모습은 교사와의 면

담을 통해 교사의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교사는 영

아와의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영아들과 놀이하는 시간을 많이 갖

는 것과 놀이하는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아와 함께 하는 교사의 역

할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나.놀이를 주도하며 주변 세상에 관심 갖게 하는 교사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영아들의 놀이에 들어가기를 시도

했다.교사는 영아들의 놀이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다.교사는 영아 놀이에 개입하여 놀이를 확장시키고,다양한 역할

과 사건들을 만들어 냈다.이러한 영아 놀이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영아들

로 하여금 보다 오랫동안 놀이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늘리며,새로

운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교사는 민재가 등원하고 교실을 서성이고 있자,“민재야!선생님이 사진 찍어줄

까?카메라 좀 가져오세요!”한다.민재가 소꼽놀이방에서 카메라를 들고 온다.교사

는 “민재야,브이”하면서 손가락을 잡아준다.민재를 찍어준 후 “선생님도”하면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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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를 민재에게 준다.민재가 사진 찍는 흉내를 낸다.은서가 옆으로 오자 “은서도

찍어주세요”하면서 민재에게 은서도 찍어주도록 한다.교사는 “은서도 브이”한다.교

사는 “은서야 민재도 찍어줘”하며 사진을 찍어주게 한다.은서가 카메라를 들고 교

사는 민재를 안고 손가락을 브이로 만들어준다.

(관찰,2008.6.18.민재:24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건호가 이야기방에 혼자 앉아 있다.이교사가 헝겊 공을 건호에게 던지며 “선생님

한테 주세요!”한다.건호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교사에게 던진다.교사는 웃으며

다시 건호에게 던진다.건호가 교사에게 공을 던진다.교사는 다시 건호에게 던진다.

건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점점 공을 던지며 교사 가까이 다가간다.현석이와 혁주

가 교사의 행동을 보며 다가온다.교사는 “혁주,현석이도 같이 할까?”하며 헝겊 공

을 꺼내 던져준다.

(관찰,2008.7.14.건호:27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아들에게 새로운 놀이를 제안하며 놀

이 참여를 유도하였다.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민재는 교실을 서성

이며 또래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민재가 놀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자

이교사는 민재에게 놀이를 제안했다.민재는 교사의 놀이 제안을 받아들여

놀이에 참여하였다.건호의 경우도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교사가

장난스럽게 헝겊 공을 던지며 놀이를 제안했다.처음엔 귀찮고 짜증나는 듯

보였지만 이내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놀이로 받아들였다.민재와 건호가

교사와 함께 하는 놀이를 보게 된 영아들은 관심을 보이며 놀이에 동참하

였다.민재와 건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아에 대한 교사의 놀이제안

효과는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영

아들에게 놀이를 제안했지만,영아와 교사의 놀이는 다른 또래들에게도 흥

미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영아와 또래가 함께 하는 놀이로 발전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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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와 아름이가 인형과 종이가방을 들고 있다.김교사가 “맛있는거 사오세요”하

며 “빠빠~”한다.슬기와 아름이는 가방을 매고 교사에게 “빠빠”하며 쌓기놀이방으로

간다.주은이가 쌓기놀이방에 있다.주은이 아름이한테 손을 내밀며“응~응”한다.슬

기가 주은에게 인형을 준다.슬기와 아름이는 인형과 가방을 들고 소꼽놀이방으로

간다.

(관찰,2008.7.16.슬기:29개월,아름:25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슬기와 아름이는 같은 놀이감을 갖고 있

지만 놀이가 전개되지 못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김교사는 영아들에

게 가방과 관련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며 놀이를 제안하였다.비록 계속적

인 놀이의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가방만을 들고 있던 영아들의 놀이는

맛있는 것을 사기 위해 쌓기놀이방으로 다시 소꼽놀이방으로 이동하며 잠

시나마 놀이 사건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혁주가 소꼽놀이방에서 가방을 들고 감각탐색방으로 가서 모양틀을 담는다.모양

을 담으며 “여기 다머,다머”한다.가방을 들고 스폰지 계단에 앉아 손을 운전하듯이

움직이며 “빠바”하며 자동차타고 가는 척 한다.이교사가 “혁주 어디가?”하자 혁주

가 “띠장 띠장”한다.“어~시장가 그럼 시장에서 쥬스하고 피자하고 소세지하고 사

와”한다.채린이 오더니 교사에게 “선생님 나,쥬스,피자 사올께”한다.채린은 가방

을 들고 교사에게 가서는 모형들을 보여주며 “쥬스,피자”말한다.혁주도 “나도 사

와”한다.교사가 “뭐 사 올거야?”하자 혁주가 “뜌쯔”한다.슬기도 옆에서 가방을 들

고 “나 시장 갖다와”한다.슬기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왔다 갔다 한다.수아도 가방

을 들고 교사에게 가서 “시장 갖다 올께”한다.교사는 “잘 갖다와”하며 안아준다.채

린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고기도 있고 밥도 있어”하며 보여준다.

(관찰,2009.1.20.혁주:25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이교사는 혁주의 놀이가 자동차 운전을 흉내 내는 행동에

서 더 발전되지 못하자 새로운 놀이를 제안했다.자동차를 운전하는 혁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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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어디 갈거야?”하고 물어봄으로써 혁주의 놀이 사건을 하나 더 만들어

주었다.교사의 질문에 혁주는 “시장”이라고 답했고 다시 시장에 있는 물건

들을 사오는 새로운 놀이들이 만들어졌다.위의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단

순한 놀이로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 영아들의 놀이에 교사가 개입하는 것

은 동일했으나 아름이와 슬기의 경우,교사는 영아들에게 역할만을 제안하

였다면 혁주의 경우는 새로운 놀이 제안과 함께 교사가 공동 놀이자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모델을 통해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영아 놀이에 대한 개입방법은 교사 주도적으로 시작되기도 하였

다.다음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며 영아의 놀이를 확장시키는 사

례이다.

은서,주은이 소꼽놀이방 카펫에 있다.은서가 과일 든 바구니를 들고 이교사에게

간다.교사는 “내가 과일 팔아 줄까?당근 사세요 메론 사세요 바나나 사세요”한다.

은서는 메론을 집어 든다.교사는 “메론?500원 줘야 겠다”하며 손바닥을 은서에게

내민다.은서가 손을 내밀자 교사는 은서의 손을 아래에서 위로 박수치듯 두들겨 준

다.은서가 두리번거린다.교사는 “바구니 들고 왔어요?”,“응?바구니 없어요?손으

로 들고 갈래요?”하며 은서에게 메론을 준다.주은이가 와서 사과 모형을 든다.교사

는 “1000원 이예요”한다.주은이가 교사의 손바닥을 친다.주은이는 과일 바구니 앞

으로 가더니 교사처럼 무릎에 바구니를 올려 두고는 “언마요?,언마요?언마대요?”

하며 빵을 들어 보이며 “빵,빵,빵”한다.교사가 “얼마예요?”하자 “따천원”한다.

(관찰,2008.11.25.은서:25개월,주은:25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이교사는 은서가 과일바구니를 든 것을 보고,과일장수 역할로 개입하였

다.과일을 파는 역할을 통해 과일의 이름,과일의 가격,과일 장수의 역할

등을 영아들에게 보여주었다.주은이는 교사의 역할을 모방하며 흉내 내려

하였다.교사는 주은의 의도를 파악하고 놀이의 주도권을 주은에게 넘기며

자신의 역할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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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와 주은이 쌓기놀이방에서 자석블록으로 마이크를 만든다.교사가 마이크를

들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한다.주은이가 “밥 먹은다”한다,교사는“무슨 반찬?”

하자,주은이는 “김~치”한다.교사가 “많이 먹었니,조금 먹었니?”하자 주은이는“마니

먹었다”하며 서로 마이크를 넘겨주면서 노래한다.교사는 옆에서 블록 놀이하는 현

석에게 “현석아,현석아 뭐하니?”한다.현석이는 작은 소리로 “밥 먹거”한다.교사가

다시 “밥 먹는다”하며 노래해준다.슬기도 마이크를 만들어 “현석아,현석아 뭐하

니?”한다.교사는 “이번에는 슬기 불러줘야지~”하며 슬기의 이름을 넣어 불러준다.

주은이가 “선생님~”하고 부른다.주은이가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다.교사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노래할거야?한번 해봐”하며 마이크를 내민다.주은이 마이크를 잡

고 노래한다.슬기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한다.아름

이가 옆에서 부른다.슬기가 “하지 마”한다.교사가 “같이하면 더 재밌어”하며 같이

부른다.아름이와 슬기가 같이 부른다.

(관찰,2009.1.22.

주은:27개월,슬기:35개월,현석:25개월,이교사.간식 후 휴식시간)

자석블록은 둥근 모양과 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어 영아들이 마이크라

고 하면서 입에 대고 말하는 흉내를 내곤 했었다.학기 초와 달리 영아들의

언어표현이 많아지면서 교사는 영아의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놀

이 중에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위의 사례에서도 이

교사는 마이크를 만든 후 말 놀이를 할 수 있는 노래를 시작했다.교사의

의도대로 언어표현이 가능해진 영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노래에 담아 표현

하였고 서로 대화하듯이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언어발달을 꾀할 수 있었다.

교사의 주도로 시작된 놀이는 다른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영아들의 요구에

따라 영아들이 주도하는 놀이로 변화되었다.교사 주도적으로 시작되는 놀

이제안은 교사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 갔다.교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들을 주제로 놀이하는 경험은 영아들에게 주변 세상을 이해하

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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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밀가루 반죽놀이를 하다가 반죽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숨기고 “뭐게~

만져봐!”하며 찾아보기 놀이를 했어요.민재가 교사에게 “뭐 있게~”하며 밀가루 반죽

을 건네 줬어요.아무리 만져 봐도 없어서 “아무 것도 없네”했더니 “아니야,파란색

있어”하네요.다른 색깔의 밀가루 반죽을 숨겨 놓았더라구요.

(대화수첩,2009.1.21.어린이집에서 민재 가정으로.민재:31개월)

대화수첩의 내용을 보면,민재는 교사의 주도로 시작된 놀이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가 알려준 놀이방법이 아닌 새로운 놀이방법을 생각해 내

고 교사에게 놀이를 제안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교사의 영아 놀이에

대한 개입은 영아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주었다.

(3)자신을 알리려는 영아와 소통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려는 교사

영아들은 교사의 제안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던 것에서 자신

의 주장이나 생각,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독립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

는 의도를 보였다.교사는 영아들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아 스스로가 소통의

주체임을 인식시켜 주려는 의도를 보였다.교사의 이러한 의도는 영아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영아의 자기주장 표현을 지원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가.자립의지를 지원하며 성취를 격려하는 교사

슬기가 공을 굴리며 놀고 있다.공이 바닥에 굴러 수아 쪽으로 갔다.슬기는 빨리

달려가 공을 잡는다.수아가 슬기를 쳐다보더니 공을 잡는다.서로 뺏기지 않으려는

듯 힘을 주어 공을 잡고 있다.수아가 “으응~”하고 소리를 내자 슬기는 수아의 오른

팔을 꽉 잡는다.수아가 “아앙~”하며 울자 이교사가 온다.이교사는 “슬기야~그러면

친구 아프잖아~”하면서 “수아야!여기도 있네”하며 교구장에 있는 다른 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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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는 교사가 주는 공을 잡으며 슬기 공에서 손을 놓는다.

(관찰,2008.3.12.수아:21개월,슬기:25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수아,주은이 인형을 갖고 교사 옆에 앉아 있다.주은이가 교사에게 “업어주세요”

한다.이교사가 “포대기 가져와야지”하자 포대기를 찾으러 간다.수아가 “나도 업어

주세요”하며 옆에 있는 보라색 보자기를 이교사에게 내밀며 “여깄다!”한다.다시 수

아는 조금 떨어진 곳의 분홍색 보자기를 들고 가면서 “이거는 어때~이거 좋아”한다.

이교사가 “그것도 예쁘다 분홍색이 좋아?예전에는 빨간색 좋아했잖아”하며 포대기

를 해준다.

(관찰,2009.2.24.수아:32개월,주은:28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수아는 인형을 업기 위해 보자기를 가져오는 상황

에서 자신만의 선택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인형을 업기 위해 ‘아무거

나’인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것으로 보자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사례에서 학기 초,서로 공을 가지려다 교사가 제안하는 다른 공을

선택하는 수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수아는 ‘단순히 놀이만 할 수 있으

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자립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교사가 쌓기놀이방에서 영아들과 종이블록을 한 개 한 개 올리며 성공할 때마

다 “와~”하며 소리 낸다.이교사가 다른 곳으로 간 뒤 슬기는 블록을 다시 쌓는다.

네 개의 블록을 천천히 올려 쌓은 후 슬기는 두 팔을 위로 올리며 “아~데따”하고 말

한다.이교사가 돌아와서 “와~누가 한 거야?”하고 말한다.슬기는 “내가 내가”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팔짝 팔짝 뛴다.

(관찰,2008.5.26.슬기:27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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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 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했다.슬기의 종이

블록 쌓기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한 개 한 개 집중하며 마지막 블록을

올렸을 때 안도와 함께 해 냈다는 성취감에 양 팔을 위로 올려 기쁨을 만

끽했다.누가 한 것인지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슬기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

럽게 가리키며 자신의 성취가 스스로도 대견한 듯 반응을 보였다.스스로

해보려고 시도한 일에서 느끼는 성취는 이 시기 영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혼자 힘으로 해보려는 자립의

시기 동안,영아들은 성취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자기 자

신을 알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놀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영아반 교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아이들이 탐색할 때 따뜻한 눈빛을 보내거나 격

려해주거나 어떤 일을 이루어 낸 성취 등을 언어로 표현해주면서 지지해주고 자신

감을 갖도록 노력해요.

(교사면담:이교사,2008.3.21.)

위의 교사 면담에서,이교사는 영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영아들이 성

취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영아들

의 스스로 해 보려는 자립 의지와 성취 경험을 통한 자신감 형성을 돕기

위해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영아들에게 선택의 기회

를 제공하거나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시도한 일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아들이 오전 율동을 한 후 김교사와 함께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다.그 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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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사들이 교실에 이불을 준비한다.김교사는 영아들에게 “얘들아!우리 교실에

이불을 깔았네.왜 깔았을까?00선생님하고 00선생님하고 00선생님 들어오셔서 쭈

욱,쭈욱 마사지 했었잖아.오늘도 선생님하고 쓱싹 쓱싹 쭈욱 쭈욱 할 거예요.”영

아 마사지를 위해 주임 교사,간호사,다른 반 보조교사 등이 교실로 들어온다.김교

사는 “와!선생님들이 들어오셨네.채린이는 어느 선생님하고 할 거예요?”하면서 영

아들이 손으로 가리키거나 쳐다보면 김교사는 “씨앗반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요?”하

고 물어본 후 영아와 교사를 함께 앉게 한다.

(관찰,2008.6.4.김교사와 영아들.마사지시간)

5월경부터 영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외부 교사의 지도로 어린이집 교사

들과 함께 마사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영아들은 마사지 활동을 별로 좋아

하지 않았다.마사지를 받지 않으려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우는 영아들도

관찰되었다.몇 번의 마사지 활동을 진행한 후 김교사는 영아들에게 자신이

마사지 받고 싶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하고 싶은 교사와

함께 함으로써 영아들의 마사지 활동은 좀 더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자신이 교사를 선택함으로써 이전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마사지 활동과는

다른 영아 자신이 이끌어 가는 마사지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하니까 제 손을 꽉 잡기도 하고 무서워

하는 것 같았어요.그래서 미리 무슨 시간이 될 것인지 얘기하고 어느 선생님하고

할 것인지 아이들보고 선택하게 하니까 전 보다 울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줄

어든 것 같아요.

(교사면담:김교사,2008.6.4.)

영아들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교사의 모습은 어린이집 생활 곳곳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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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볼 수 있었다.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교사는 활동자료를 사용

해야 하는 미술활동시간이나 옷을 갈아입는 시간에도 영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하고 다시 한 번 영아들의 선택 기준을 확인해주었다.이러

한 교사역할은 영아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자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오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귀가준비를 위해 영아들이 교사와 옷을 갈아입고 있다.

이교사는 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정리장에서 수아의 옷들을 꺼낸다.몇 개의 옷

을 꺼낸 후 “수아야!원피스,바지 입을래?,빨간 바지와 반팔 입을까?어떤 것 입고

싶어?”한다.수아가 빨간색 옷을 가리키며 “이거!”한다.이교사는 “빨간 색이 좋은가

보구나,그래 빨간 바지,반팔 입자!”하며 옷을 갈아입힌다.

(관찰,2008.6.13.수아:24개월,이교사.귀가 준비시간)

표현놀이방에서 이교사와 영아들은 피망 단면을 물감에 찍어 색도화지에 다시 찍

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교사는 영아들과 피망을 살펴보고 색깔도 말해본다.이

교사는 피망으로 도화지에 찍어볼 거라는 설명을 한 후 영아들에게 “어떤 것으로 찍

어볼까?”하고 말한다.아름이는 “난 빨간색 좋아”한다.이교사가 “아름이는 빨간 색

좋아”하며 빨간 피망을 준다.채린이가 “나도 초록색 좋아”한다.이교사는 “그럼 채

린이는 초록색”하며 초록 피망을 건네준다.현석이가 “나도~나도~”한다.이교사는

“현석이는 무슨 색 줄까?”한다.현석이가 “때또”한다.이교사는 “이거?”하며 현석이

가 바라보는 피망을 가리킨다.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주황색,주황색 줄까?”하며

주황색 물감을 찍어준다.현석이가 받아 찍는다.

(관찰,2009.1.22.이교사와 영아들.미술 놀이시간)

교사는 영아들의 자립의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영아가 스스로 시도한 성과에 대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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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자유놀이가 끝나고 이교사는 영아들과 출석을 확인한다.이교사는 “어떤 친

구가 왔나~이름 불러 볼거야.오늘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은 새싹

반을 사랑해’하면 너희들은 ‘사랑해’하고 말하는 거예요”한다.교사가 수아의 사진을

보이며 “선생님은 조수아를 사랑해”하자 수아가 고개를 숙인다.옆에 있던 슬기가

수아의 얼굴을 보며 팔을 머리로 올려 하트모양을 한다.수아는 교사를 보며 팔을

올리고 “상랑해”한다.그리고는 자기 발을 만진다.이교사는 “와!수아가 전에는 부

끄러워요 하고 안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손을 올려줬구나,용기를 냈어요.잘 했어,

수아가 이렇게 인사해주니까 더욱 기뻐”한다.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지?”하자

채린이가 “인써”한다.교사가 “선생님은 이은서를 사랑해”한다.은서는 다른 곳을 쳐

다본다.교사는 “아이!부끄러워요.얘들아!오늘은 은서가 변기에 쉬야도 했어요 이

제 많이 많이 클 것 같아요.변기에 쉬도 점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한다.

(관찰,2008.6.4.이교사와 영아들.출석 확인 시간)

교사와 영아들은 오전 자유놀이시간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 출석을 확인했

다.커다란 영아의 사진이 붙여진 출석카드를 넘기며 이교사는 영아들을 하나

씩 불러주며 새로운 방법들로 출석을 확인했다.집단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영아들은 또래와 함께 모이는 시간에 혼자 손을 들거나 대답을 하는 것을 수

줍어하기도 하였다.수아의 경우도 교사와 개별적으로 놀이할 때와는 다르게

출석시간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수줍어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힘들게 표현

한 수아의 행동을 교사는 놓치지 않고 격려하며,수아의 행동을 통해 교사가

너무 기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은서의 경우,교사가 하기를 바랐던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교사는 은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의 성취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다.

위의 은서의 사례에서와 같이,이 시기 영아들은 일상생활훈련을 시작하

게 된다.이러한 영아의 발달적 특징과 함께 교사의 격려는 배변조절이나

스스로 음식 먹기 등에서 주로 일어났다.교사는 격려와 함께 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영아들의 실수를 허용해주면서 영아들이 또 다시 시도해



- 108 -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간식시간에 건호가 간식을 다 먹었다.김교사가 “건호 혼자서 간식 다 먹었어?

와~잘 먹었구나”하자 채린이가 옆에서 “나두 혼자서 먹었어,나두 혼자서 먹었어.”

한다.김교사가 “와~그랬어,채린이도 혼자서 다 먹었구나”하고 대답한다.

(관찰,2008.7.14.건호:27개월,채린:26개월,김교사.오전 간식시간)

수아가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을 보고 옷을 내리려 한다.이교사는 수아가 옷을 내

리는 것을 도와주고 변기통에 앉힌다.잠시 후 변기통에 쉬를 하고 수아가 일어났

다.교사들은 “와!수아 변기통에 쉬했어,아유 잘했어”하며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수아가 이교사와 옷을 입으며 웃는다.

(관찰,2008.2.27.수아:19개월,이교사,박교사,김교사.배변 시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영아들이 자유놀이를 하고 있다.채린이가 엉덩이를 만지며

인상을 쓰고 박교사에게 간다.교사는 “어!채린이 응아했니?”한다.채린이가 “응”한

다.박교사는 “괜찮아,선생님이랑 씻자!”하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관찰,2008.4.7.채린:23개월,박교사.낮잠 후 휴식시간)

교사는 영아가 시도한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영아들에게 도움을 요청

하거나 어떤 일을 시도해보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영아들은 교사가 자신

을 믿어준다는,든든한 후원에 힘입어 교사의 제안을 따랐다.이러한 경험

은 영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음의 사례

를 통해,영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영아들이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려는 교사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오전 자유놀이가 끝나고 교사는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이교사는 은서

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기저귀갈이영역으로 온다.옆에 있던 채린에게 “채린아!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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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아주려 하는 데 매트 좀 갖다 줄래?여기다 좀 깔아 줄래?”한다.채린이는

“엉”하며 정리장 옆에 있던 매트를 바닥에 옮기며 “여기”하며 바닥에 깔아 놓는다.

이교사는 “채린아!고마워”한다.

(관찰,2008.5.19.채린:24개월,이교사.배변 시간)

낮잠시간에 아름이가 먼저 일어난다.잠시 후 현석이도 일어나 이교사에게 온다.

이교사는 “현석아,아름아!친구들아 일어나~그러자!”한다.현석이는 손가락을 들어

영아들을 가리키며 “어~어~”소리 낸다.현석이가 자고 있는 민재 옆에 엎드려 등을

친다.이교사는 “현석이가 민재 깨웠어요?.민재야!간식 먹자”한다.현석이는 민재

옆에서 “으흐흐 으흐흐”웃는다..

(관찰,2008.5.23.현석:17개월,이교사.낮잠 시간)

나.자기주장을 격려하며 표현의 장을 만들어 주는 교사

오후 간식 시간에 김교사가 민재를 부르며 “민재야!야쿠르트 먹자”한다.민재가

“응”하고 간식책상으로 와서 앉는다.김교사가 “민재,먹고 세수하자!”한다.범찬은

고개를 저으며 “으응~”한다.

“이제 민재가 ‘응,아니오’라는 것에 대해 아는 것 같아요.전에는 물어보거나 하면

무조건 “응”했는 데 요즘은 하고 싶은 것이나 맞는다고 생각할 때는 “응”하고 그렇

지 않을 때는 고개를 젓거나 그래요.‘예와 아니오’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 지,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관찰,2008.5.26.민재:23개월.교사면담:김교사)

민재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주로 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교사를 따

라다니며 교사가 소개하는 활동을 같이하며 조용하고 자기표현이 적은 편

이었다.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김교사는 순하고 자신을 잘 따르던

민재가 ‘싫다’는 표현을 하자 놀라움을 나타내면서도 자연스런 발달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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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였다.

점심 식사를 한 후 영아들은 교실 밖 복도로 나가 걷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기도

하며 놀이한다.채린이가 자동차를 타고 있다.박교사가 다가가서 자동차 뒤를 잡고

밀어주려 한다.채린이는 뒤를 보고는 박교사의 손을 치우며 “아니,아니,아니,내

가~하께~”하며 혼자 자동차를 탄다.

(관찰,2008.3.14.채린:22개월,박교사.점심 후 휴식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채린이는 박교사의 도움을 거부하며 혼자

서 할 수 있음을 표현했다.점차적으로 언어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이 많아지

면서 채린의 경우처럼,자기주장표현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슬기가 감각탐색방에서 물감물을 패트병에 담아놓은 놀이감을 들고 놀이한다.한

개를 혁주가 가진다.슬기는 “내꺼 내꺼 내꺼”한다.혁주가 주지 않자 혁주의 발가락

을 꽉 쥔다.혁주가 물감병을 든 손을 멀리 바깥쪽을 향하게 한다.슬기는 계속 발

가락을 꽉 쥔다.박교사가 지나가다 “슬기야!친구 그러면 아프잖아”하자 슬기는 “내

꺼 내꺼”한다.혁주가 발을 만지러 물감병을 내려놓자 슬기가 가져간다.

(관찰,2008.7.16.슬기:29개월,혁주:19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이제는 많이 컸는지 여기 저기 스스로 찾아 놀기도 잘 하네요.친구가 주은이 사과

를 먹으려 하자 스스로 “먹지마!내꺼야”하며 말도 잘 해요.

(대화수첩,2008.11.13.어린이집에서 주은가정으로.주은:25개월)

오랜만에 새싹반 친구들이 다 모이고 함께 놀이도 하니 더욱 신이 난 수아,이제 옷

도 서랍장에서 꺼내주면 혼자 다 입고 “이제 4살이다”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랍니

다.자기주장도 강해져서 때론 친구가 도와주려 하면 “싫어!”하거나 “내가 해 줄게!”하

면서 친구의 놀이감을 가져가 놀이하는 꾀 많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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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수첩,2009.1.12.어린이집에서 수아가정으로.수아:31개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영아들은 ‘아니’,‘싫어’,‘내 것’등의 표현을 통해

서서히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사는 영아들이 보이는 ‘거부’의 의도를 수용하며,영아에게 자신의 의도

를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

었다.교사는 영아들이 상대에게 자기 소유임을 알리고 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거야!’,‘아니야!’,‘싫어!’등의 표현을 영아 입장이 되어 말해주

었다.

소꼽놀이방에 현석이 전화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옆에 혁주와 이교사도 앉아 있

다.혁주가 현석이의 전화기를 잡는다.현석이가 “이야~이야~”라며 소리친다.이교

사는 “혁주야 이거 현석이가 먼저 가졌어,저기 전화기 또 있네,가서 전화기 또 가

져와!”한다.혁주가 일어나 어항 밑에 있는 전화기를 가지러 간다.이교사는 현석에

게 “현석아!‘이거 내꺼야’하고 말해”라고 한다.현석이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는 “으

으,어어~”한다.이교사가 “엄마,현석이예요”하자 현석이는 웃으며 “으아,으아”소

리 낸다.

(관찰,2008.3.26.현석:15개월,혁주:15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이교사는 현석이의 전화기를 혁주가 가지려는 상황에 개입해서 현석에게

‘내 것’이라고 말하도록 제안했다.이 시기 현석이는 단어가 나타나는 시기

이지만 대부분 소리내기 위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아들이 표현 언어 이전에 수용 언어가 먼저 발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표현능력이 부족하지만,교사는 ‘내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줌으로

써 영아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주장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

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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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지도 시간 전에 아름이가 교사와 함께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바른다.수아가 아

름이 로션을 만지자 “이야~”하며 소리를 지른다.수아가 로션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아름이가 옷을 갈아입자 혁주가 아름이 옷을 잡아 당긴다.아름이가 “어므이,

어므이”하며 울먹인다.이교사가 지나가며 “내꺼야~”하자 아름이는 소리를 높여 “내

끄야”한다.혁주가 계속 따라다니자 “으띠야,으띠야”,“으니꺼 으니꺼”하며 울먹인

다.

(관찰,2008.4.7.아름:22개월,혁주:16개월,수아:22개월,이교사.귀가 준비시간)

이교사가 “내 것이라고 말해”라고 했을 때 영아의 반응은 영아의 월령과

언어표현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언어표현이 미숙한 현석과 달리 정

확하지는 않지만 단어표현이 가끔씩 나타났던 아름이는 교사의 제안을 받

아들여 또래에게 자신의 소리로 주장하였다.아직은 서툴고 교사의 말을 기

억하지 못해 두 번째 주장하기에서는 다른 소리로 표현했지만 아름이는 또

래가 자신의 것을 가져가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었다.

자유놀이 시간 감각탐색방에 김교사가 크레파스와 종이를 갖고 영아들과 앉아 활

동한다.김교사는 크레파스의 한 쪽이 깨진 것을 들고는 “누가 크레파스 깨물었어,

너야?”하며 아름이에게 보인다.김교사는 얼굴을 옆으로 흔들며 “아니”한다.아름이

가 따라한다.이번에는 슬기에게 보이며 “너야?”한다.슬기가 가만히 있는다.“아니,

해야지~”하면서 다시 반복한다.슬기가 “아니”한다.김교사는 초코렛을 그리며 “누가

초코렛 먹었니?,너야?”하며 영아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본다.김교사는 영아들이

말하기 전에 “아니”라고 말하고 영아들은 따라한다.영아들이 한 번 씩 말해본 후,

김교사는 다시 사과를 그리며 “누가 사과 먹었니?,너야?”한다.이번에 영아들은 교

사가 말하지 않아도 “아니”한다.피자를 그리며 “누가 피자 먹었니?,너야?”하면서

영아들에게 “아니”라고 말해보게 한다

(관찰,2008.5.26.김교사와 영아들.오전 자유놀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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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사는 영아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아니’라

고 답변하게 하였다.처음에 영아들은 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모르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활동을 반복하며 영아들은 교사의 의도를

알고 반응을 보였다.영아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조정할 수 있는 자

율적,독립적 표현의 하나인 ‘아니’,‘싫어’라는 방어적 표현을 교사와의 경험

을 통해 익히게 되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소유 인식이 강해지고,자기주장을 하는 시기이므로,자

신들이 할 수 있는 말,한 단어를 사용해서 짧게라도 말해보고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그래서 ‘내꺼야’,‘아니라고 말해’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

줘서,그런 상황이 되면 말해 볼 수 있도록 해요.

(교사면담:김교사,2008.5.28.)

관찰을 하면서 교사들이 영아를 대신해 자기 소유나 거부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김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사회 적응을 시도하는 영아와 사회공동체로 통합시키려는 교사

영아들의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사회적 기술 부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어렵게 하였다.이러한 문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또래와의 관계

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영아들은 또래와의 분쟁을 경험하며 타인에

대한 적응을 시작하였으며,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교사에게 표현하였다.교

사는 영아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며 사회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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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였다.

가.또래와의 만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교사

같은 공간 안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영아들은 또래의 존재

를 확인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교사는 영아들이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또한 이

러한 만남이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민재는 소꼽놀이방 카펫에서 엄마,이교사와 함께 놀이한다.교사는 옆에서 소꼽그

릇과 숟가락을 들고 있던 수아에게 “수아야!친구들에게 한 숟갈씩 줄까?”한다.수아

가 옆에 있던 아름,현석에게 나누어 준다.교사가 “수아야!민재도 줘야지~”하자 수

아가 민재에게 숟가락을 내민다.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한테 얼굴을 묻는다.

(관찰,2008.3.12.수아:21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소꼽놀이방에 있는 민재,수아,현석,아름은 각자의 놀이감으로 제각각

놀이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교사는 수아에게 또래와 나누기를 제

안했다.수아는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영아들은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갖

게 되었다.적응기간을 갖고 있던 민재는 이러한 또래의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지 수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사는 영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교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영아들에게 또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또래와의 놀이기회를 제

공하며,또래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교사의 의도적 행동은 다음의 관찰 사

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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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놀이방의 ‘그려보세요’판에서 이교사와 영아들이 그리기를 하고 있다.수아가

소꼽그릇을 들고 와서 이교사에게 “여~,여~”한다.교사는 “뭐예요?선생님 주세요!”

한다.수아가 집게를 그릇에 넣었다 빼서 교사 입 쪽으로 갖다 댄다.교사는 “와!맛

있다~”하며 옆에 있는 아름이를 보고는 “아름이도 주세요”한다.수아는 “으응~”하고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옆으로 젓는다.교사가 “왜~아름이도 주자!,아름이 먹고 싶

대.배가 고파요 하나만 주세요!”한다.잠시 후 수아는 “주께,주께”한다.교사는 “줄

꺼예요?”한다.수아는 집게를 아름이 쪽으로 내민다.아름이가 입을 벌려 받아먹는

흉내를 낸다.수아는 다시 교사에게 “줘써,줘써”한다.교사는 “그래 아름이도 줬어

요”한다.아름이가 소꼽놀이방쪽으로 일어나 간다.수아는 집게를 들어 보이며 아름

이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아~”한다.아름이는 “아아~”하며 뒷말을 올리며 수

아에게 온다.입을 벌려 받아먹는 흉내를 낸다.

(관찰,2008.4.2.수아:22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아이들이 서로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해요.만약 A라는 영아

가 B라는 영아에게 소꼽음식을 먹여주려 할 때,‘A가 B에게 주려고 맛있는 포도를

가져왔구나.B는 참 기쁘겠다’,‘같이 놀이하려고 하는 구나’등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

요.그래서 친구들과의 놀이에 더욱 흥미를 갖고 친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주는 편이예요.

(교사면담:이교사,2008.5.28.)

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이교사는 영아들에게 또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아들이 또래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

을 수 있도록 서로가 보이는 행동에 호의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해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영아들이 자유롭게 교실을 다닌다.현석이가 “응~응~”하며 민재의

손을 잡는다.김교사는 “현석이가 민재 손 잡았어요?민재하고 춤추고 싶은가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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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이서 둘이 손잡고~”하며 노래를 들려준다.현석이가 웃으며 손을 옆으로 흔든

다.혁주가 지나가다 현석과 민재를 보고는 “응응”하면서 자기 손을 현석과 민재가

잡고 있는 손 쪽으로 내민다.교사는 “현석아!혁주도 같이 춤추고 싶은가봐!”한다.

현석이가 혁주의 손을 잡아준다.셋은 손을 잡고 흔든다.현석이가 손을 놓고는 양

팔을 벌려 안아준다.혁주도 같이 팔을 감싼다.민재는 팔을 벌리지는 않고 그대로

안겨있다.

(관찰,2008.4.25.현석:16개월,혁주:16개월,김교사.점심 후 휴식시간)

수아가 간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고 있다.혁주가 옆으로 가더니 수아 옷을 만진

다.수아는 “하지마!”라고 말한다.이교사가 “수아야!혁주가 수아 옷이 예쁘다고 하

네~”라고 말한다.수아는 혁주를 보더니 “내 옷 이뻐?내 옷 이뻐?내 옷 이뻐?”하

고는 “이히히~”하고 웃는다.혁주도 같이 웃는다.

(관찰,2008.12.2.수아:30개월,혁주:24개월,이교사.간식 준비 시간)

위의 첫 번째 사례에서,김교사는 현석이가 민재의 손을 잡자 그 순간에

개입하여 현석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영아들이 좋아하는 율동을 통해

기분 좋은 경험을 하도록 했다.두 번째 사례에서,수아는 혁주의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이교사가 혁주의 행동이 수아에게

관심을 갖는 것임을 설명해주자 수아는 혁주에게 다시 호의적인 태도로 반

응했다.이 시기 영아들은 미숙한 소통 방식에 의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

신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으며,이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

기도 하였다.영아와 또래가 서로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또래의 행동이 호의적인 의도임을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은 또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좋은 친구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전수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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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또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서로에게 적응해 가고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요인들에 의한 문제들이 나타났다.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영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으나,영아 혼자서 감당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의 요구 상황뿐만 아니라 영아와 또래의 분쟁을 목격하게 되는 상황

에서 영아와 또래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들을 전수하며 스스로 해

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건호가 아름이 머리를 잡아당긴다.아름이는 “이잉~이잉~”하며 소리 낸다.김교사에

게 가서 교사 손을 잡고 건호 쪽으로 향하게 하고는 “찌,찌,찌,찌,찌찌”한다.

(관찰,2008.4.14.아름:22개월,건호:24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아름이가 책을 보고 있다.은서가 아름이를 만진다.아름이가 “야~”하며 은서를 툭

친다.은서는 옆에 있는 이교사를 보며 자기를 툭 툭 친다.그리고는 아름이 가슴을

손으로 건드린다.

(관찰,2008.5.30.은서:19개월,아름:2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혁주와 수아가 감각탐색방에 있다.혁주가 우드블록으로 수아의 손 등을 친다.수

아가 인상을 찌푸리고는 교사를 쳐다본다.교사가 다른 영아들과 놀이감을 정리하고

있다.수아는 정리 후 간식책상에 있는 김교사를 보고는 “주니가 때뎠어.이거구”하

면서 우드블록을 가리킨다.

(관찰,2008.5.14.수아:23개월,혁주:17개월,김교사.정리정돈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아름이와 은서는 또래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치는 행동을 보이자 교사를 먼저 찾았다.답답한 자신의 마음

을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교사의 손을 또래 쪽으로 가리키거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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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건드림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려는 행

동을 보였다.반면,언어표현이 가능한 수아는 은서와 아름이와는 다르게

자신을 아프게 한 또래의 이름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영아들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사에게 상대의 행

동을 일러줌으로써 대신 혼 내주기를 바라는 듯 보였다.

영아들은 또래와의 문제 발생 시 위의 사례처럼 상대의 행동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하려는 의도와 함께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잡아당기

는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하기도 하였다.반면에 울거나 손을 내미는 등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상대가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

였다.

주은이 감각탐색방에서 퍼즐 놀이를 하고 있다.아름이가 옆에 오더니 주은이의 퍼

즐을 잡는다.주은이는 “야~아~,야~아~”하며 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퍼즐을 놓지 않

는다.

(관찰,2008.6.25.주은:20개월,아름:24개월.오전 자유놀이시간)

교사가 풍선을 불어주면 영아들이 바람을 빼며 풍선 로케트 놀이를 하고 있다.민

재가 들었다가 손을 놓은 풍선을 혁주가 달려가 집어 든다.민재는 입을 삐죽 삐죽

하며 손을 내밀고 가만히 서 있다.

(관찰,2008.5.8.민재:23개월,혁주:17개월.탐색 놀이시간)

교사는 영아와 또래간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아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

청하거나 교사 자신이 문제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문제가 일어난 상

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며 영아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주었다.영아

와 또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주로 신체적 접촉이나,자신의 놀이감을

빼앗아 가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해결



- 119 -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호가 아름이 머리를 잡아당긴다.아름이는 “이잉~이잉~”하며 소리 낸다.김교사에

게 가서 교사 손을 잡고 건호쪽으로 향하게 하고는 “찌,찌,찌,찌,찌찌”한다.교사

는 “건호가 아프게 했어?,건호야!그러면 아름이 아프잖아~그러지 말자!”하며

아름이를 안아준다.

(관찰,2008.4.14.아름:22개월,건호:24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아름이가 책을 보고 있다.은서가 아름이를 만진다.아름이가 “야~”하며 은서를 툭

친다.은서는 옆에 있는 이교사를 보며 자기를 툭 툭 친다.그리고는 아름이 가슴을

손으로 건드린다.교사는 “은서야!아름이가 자기 책을 만져서 속상했나봐~,아름

이 보고 나서 보자.아름이도 친구 밀면 친구 아프겠지~,나중에~하고 말로 해야

지”라고 말한다.

(관찰,2008.5.30.은서:19개월,아름:2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들이 자신을 아프게 한 또래를 가리키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교사는 영아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문제를 일으킨 영아들에게는 자신이 아

프게 한 또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사

는 영아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감

정이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영아들의 사회적응을 도왔다.문제

상황에서의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의 관찰 사례에서도 살펴 볼 수 있

다.

아름이가 수레를 타고 교실에서 놀고 있다.혁주가 자동차를 갖고 놀이하다 몸을

돌리면서 아름이 코에 자동차가 부딪혔다.아름이가 “으앙~”하고 소리 내 운다.김교

사는 “혁주야!친구 아프지,호~해주자”하자 혁주는 “호~”하며 얼굴을 아름이 코에

갖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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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2008.3.12.아름:21개월,혁주:15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교사는 영아와 또래가 놀이하는 상황에서 놀이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신체적 접촉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는 또 다른 해결 방안

을 제시하였다.

주은이가 감각탐색방에서 퍼즐 놀이를 하고 있다.아름이가 옆에 오더니 주은이의

퍼즐을 잡는다.주은이는 “야~아~,야~아~”하며 소리를 높게 지르면서 퍼즐을 놓지

않는다.이교사는 옆으로 오면서 “누가 갖고 있었어.주은이 부터 놀고,아름아!

저기도 있네”하며 다른 퍼즐을 준다.

(관찰,2008.6.25.주은:20개월,아름:24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혁주가 자동차 그림책을 보고 있다.민재가 그림책을 가져간다.혁주가 민재에게

“아,아”하며 칭얼대는 소리를 한다.이교사가 혁주와 민재를 보고 다가와서 “자동차

책 갖고 싶었어?보고 싶었구나,누가 가지고 있었지?”민재가 혁주를 손으로 가리

킨다.“혁주야,나 줘.나 빌려줘”한다.“민재야,혁주 먼저 보고 혁주가 다 보면,민

재 보자,그러자”하면서 책을 혁주 쪽으로 건넨다.민재는 책을 주고 계속 혁주를 쳐

다본다.

(관찰,2008.6.25.혁주:18개월,민재:24개월,이교사.점심 후 휴식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교사는 영아와 또래가 놀이감을 사이에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개입하며 최초의 소유자를 찾았다.주은과 아

름이의 문제 상황이나 혁주와 민재의 문제 상황에서도 ‘누가 갖고 있었는

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러한 해결은 어느 양쪽에서도 이견을 제

시하기 어려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교사는 영

아간의 문제를 양쪽의 수용을 받으며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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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교사는 놀이감으로 발생하는 영아와 또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게 하였다.교사는 영

아의 물건을 또래가 가져가는 상황과 또래의 물건을 영아가 가져오는 상황

에서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제안하였다.

민재가 등원하여 이교사와 함께 가방을 열고 정리하고 있다.혁주와 수아가 옆으

로 간다.수아가 “이거 머야?”하며 민재 가방에 매달린 기차 고리를 만진다.교사가

“이거?기차야”한다.수아는 “찌따,찌따?”한다.“이거?이거 기차,기차야”하고 교사

가 다시 말한다.수아가 기차를 만지자 민재가 울먹이며 “어어어~”하더니 소리 내어

운다.교사는 “어 그러면 ‘내꺼야,줘’하는 거야!(손을 모아 시범보이며)‘줘’해야

지,말로 해야지요.그냥 울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하며 민재에게 얘기한다.민재

는 손만 내민다.

(관찰,2008.4.14.민재:22개월,이교사.등원시간)

현석이가 갖고 놀이하던 자동차를 혁주가 가져간다.현석이는 혁주를 쳐다본다.

혁주가 다시 와서 현석이 놀이감을 만지자 현석이가 소리를 높이며 “에~에~”하며

울려한다.이교사는 “그러면,줘!하는 거야”하고 말한다.

(관찰,2008.5.28.현석:17개월,혁주:17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영아의 놀이감을 또래가 가져가는 상황에

서 이교사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도록 제안하였다.영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표현으로 요구해야 함을

제안했다.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앞서 이 시기 영아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

의지를 격려하며 ‘내 것’에 대한 표현을 제안했던 교사의 의도와 같은 맥락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 덧붙여 교사는 ‘내 것’에 대한 표현과 ‘다

시 되돌려 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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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아름이가 앉아 있다.주은이가 119구급 자동차에 있는 뽀로로를 가진다.아

름이가 인형을 잡으려고 하자 주은이가 “에~”하며 소리 내고 힘주어 뽀로로를 잡는

다.아름이가 주은이 뺨을 잡는다.이교사가 “어~아름아!그러면 안돼요”하자 주은

이가 “으응~”하며 울려한다.“아름아!주세요 해야지,그러면 안돼”한다.아름이가 손

을 모아 내밀며 “떼떼요”한다.교사는 “응~조금 있다 달라고 하자,지금은 주은이가

논대”한다.

(관찰,2008.4.21.주은:18개월,아름:22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또래가 영아의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교사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였다.아름이가 자신이 놀이하던 놀이감을

잡으려 하자 주은이는 거부의도를 나타냈다.교사는 아름에게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도록 제안하였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공유하려 할 때는 공손하게

청유형으로 제안해야 함을 알려주었다.경험을 통해 ‘주세요’와 손을 모으는

것은 서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된 아름이는 손을 모아 말하

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려 하였다.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영아

들에게 상황에 따라 요구하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었다.

은서는 소꼽방에서 상위에 그릇들을 올려놓는다.이교사를 보고 “마~마~”하며 교

사에게 내민다.교사는 “와~이렇게 맛있게 차렸어”한다.슬기가 은서가 차린 상위에

있는 병을 만진다.은서가 “아~아~”하며 얼굴을 찌푸리며 슬기의 손을 만진다.교사

는 슬기를 보며 “나 하나만 먹어도 돼?”한다.슬기가 “먹어도 돼?”하고 물어본다.

(관찰,2008.11.25.은서:25개월,슬기:3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이교사는 공손하게 부탁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손한

표현인지를 직접 모델 역할을 통해 영아들에게 알려 주었다.슬기가 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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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꼽 그릇을 예고 없이 가져가는 상황에서,슬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지 언어적으로 모델링해 주었고 슬기는 이러한 교사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감각탐색방에 김교사와 채린이가 꽃 블록을 갖고 놀이한다.놀이를 하다 블록을

끼워야 하는 판을 찾는다.“판이 어디 있지~어!아름이가 갖고 있네!”교사와 채린

이는 아름이에게 간다.교사는 “아름아 이거 같이 해도 될까?”“이거 여기 꽂아서

빙글 빙글 돌리고 싶어”한다.아름이는 갖고 있던 판을 뒤집어 끼울 수 있는 곳이

위로 오게 한다.채린이도 “나도 하고 싶어”한다.주은이도 교사 옆으로 간다.주은

이가 꽃 블록을 잡자 아름이는 “응~”하며 주은이 꽃 블록을 잡는다.교사는 주은이

를 보고는 꽃 블록을 들어보이며,아름이에게 “이거 해도 돼?”하고 물어본다.주은이

가 교사처럼 “이거 해도 돼?”한다.채린이 바닥에 있는 꽃 블록을 잡자 아름이가 다

시 뺏는다.교사는 이를 보고 자기가 갖고 있던 꽃 블록을 채린에게 내밀며 “채린아

이거 내가 빌려줄까.이것도 해볼래?”한다.아름이가 교사를 보고 채린에게 꽃 블록

을 준다.교사는 아름이를 보며 “채린이 빌려 주는거야?”한다.아름이가 고개를 끄덕

인다.아름이가 교사에게 큰 꽃블록을 주자 교사는 “응~이거 나 주는 거야.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고마워”한다.

(관찰,2009.2.3.채린:33개월,아름:32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영아와 또래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아지면서 교사의 모델링도 더

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김교사는 채린,아름,주은과 놀이 활동을 함께 하

며 놀이 제안하기,놀이감 요청하기,놀이감 나누어주기,감사의 말 전하기

등 다양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었다.교사와 영아의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원만한 관계를 만들

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영아들로 하여금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술들

을 전달해 주었다.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을 교사가 아닌 영아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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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발견하고,또래를 통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현석,슬기,아름이 소꼽놀이방에서 놀이하고 있다.아름이는 컵에 숟가락을 꼽고

서 비비듯이 손을 움직인다.슬기는 그릇을 들고 있다,슬기는 아름이의 숟가락을

바라보다가 싱크대 문을 열어보고 냉장고문을 열어보며 두리번댄다.이교사는 “슬기

야!숟가락 어디 있지?찾아보자”한다.아름이가 수저를 슬기에게 내민다.교사는

“빌려주는 거야?아름아!고마워”한다.

(관찰,2008.4.25.아름:22개월,슬기:26개월,이교사.오후 자유놀이시간)

소꼽놀이방에서 아름이는 슬기가 자신처럼 숟가락을 필요로 함을 느끼고

자신의 숟가락을 슬기에게 양보했다.이교사는 이러한 아름이의 행동을 격

려해 주었다.영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해 볼 때,감정의 기복이 심한 영아

들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교사는 영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격

려해줌으로써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요즘,친구들에게 관심 보이며 놀이감을 같이 갖고 놀고 싶을 때 뺏다가도 선생님

이 방법을 알려주면 다시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는 슬기.집에서도 원하는 것을 소리

지르지 않고 손짓이나 짧은 말로 표현해 보도록 알려주시면 더 멋진 슬기가 될 거

예요.

(대화수첩,2008.3.28.어린이집에서 슬기 가정으로.슬기:24개월)

친구들과 놀이할 때 소리를 잘 지르곤 해요.팔짱을 끼고 인상을 쓸 때에는 선생

님도 종종 겁먹는 답니다.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하고 말

해주면 “네”하고 대답도 잘해요.가정에서도 친구와 놀이할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더욱 멋진 채린이가 될 거예요.

(대화수첩,2008.4.2.어린이집에서 채린 가정으로.채린: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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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하고 나서 누가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어”,“그냥 가져가면 안 돼지~빌려 달라고 하는 거야.”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또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사 역할인

것 같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3.21.)

교사는 영아의 사회적응을 위해,좋은 또래 관계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전수하며 영아들을 지원하였다.교사는 이 시기 영

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

으며 이러한 교사의 생각은 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아들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들이 계속적인 격려를 받을 수 있도

록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2)영아의 의사소통 특성에 따른 교사 역할

이 시기 영아들은 비언어적 소통방식과 언어적 소통방식을 혼용하며 자

신들의 의도를 표현하였다.영아들이 사용하는 몸짓과 소리내기뿐만 아니라

미숙한 형태의 언어사용은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에게 특별한 역할을

요구하였다.영아 교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대립되는 양상들

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1)영아의 의도를 대변해주는 교사 역할

아름이가 오늘 점심 먹고 복도로 나가면서 친구 손을 잡고 싶었는지,친구의 손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아름이 팔을 물고 말았어요.기분이 안 좋았는지,아름이가 손

잡자는 것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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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수첩,2008.4.29.어린이집에서 아름이 가정으로.아름:22개월)

아름이 가정으로 보내는 대화수첩을 통해,교사는 영아들이 서로의 의도

를 잘 못 이해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알리고 있다.교사는 주

로 몸짓과 소리내기,미숙한 언어표현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 영

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는 상대에 따라 의도전달의 성공과 실패가 결

정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이러한 교사의 인식은 영아와 또래가 서로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 등을 대신 전달해주

는 대변인의 역할로 나타났다.

민재가 갖고 있는 헝겊 자동차를 아름이가 뺏는다.민재는 아름에게 팔을 앞으로

내밀고는 앉아 있다.옆에 있던 이교사가 “민재 줘야지”한다.아름이는 누워서 “아

이~안데”한다.교사가 “아름아!민재 지금 속상하데”하자 아름이가 일어나 앉는다.

교사가 “민재 표정 봐!너무 속상하데”한다.민재는 입을 삐죽거리며 눈이 붉어지면

서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울려한다.아름이가 민재에게 자동차를 준다.

(관찰,2008.5.26.민재:23개월,아름:2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민재는 월령에 비해 언어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몸짓이나

소리내기 등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였다.아름이가 자신이 갖고 놀던 놀

이감을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민재는 손을 내미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였다.아름이는 놀이감을 주지 않고 민재의 표현을 무시했다.교사는

아름에게 민재의 감정 상태를 대변해주며 중재에 나섰다.자신의 속상함을

교사가 속 시원히 알려주는 상황에서 민재는 감정에 겨워 얼굴을 붉혔다.

민재의 속상함을 이해하게 된 아름이는 놀이감을 민재에게 돌려주었고 교

사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였다.

교사의 대변인 역할은 상대의 느낌과 생각을 대신 전달해주는 것에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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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느낌과 생각을 수정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이러

한 상황은 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

려는 교사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건호가 소꼽놀이방에서 전화기를 들고 놀고 있다.현석이가 전화기를 만지자 건호

는 전화기를 자기 쪽으로 치운다.현석이가 건호를 만지려는 듯 손을 위로 올린다.

김교사는 “예쁘다,예쁘다 해 줄 거야?”한다.현석이가 건호를 안는다.건호가 얼굴

을 현석이 가까이 대자 현석이가 건호 뺨에 뽀뽀한다.김교사는 “현석이가 가끔 친

구들을 물어요.지금도 때리려고 한 것 같은 데 예쁘다고 해주니 안아 주네요.”하고

말한다.

(관찰,2008.5.26.현석:17개월,건호:24개월,김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건호와 현석의 상황에 이어진 김교사와의 대화에서 김교사는 현석의 몸

짓 의도를 깨닫고 현석이가 보여준 몸짓의 의미를 순간 바꾸어 제안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채린이가 바닥에 있는 그림책을 잡는다.현석이가 채린이가 잡고 있는 책을 잡는

다.채린이가 책을 자기 쪽으로 당기자 현석이가 손에 힘을 주고 놓지 않는다.이교

사가 “채린아!현석이가 같이 들자고 하네,영차~영차~”한다.채린이는 책을 뺏지

않고 같이 일어난다.채린이가 웃으며 “영차,영차”하며 현석이와 함께 책꽂이로 간

다.

(관찰,2008.3.26.채린:22개월,현석:15개월,이교사.정리 정돈 시간)

채린이가 정리하려고 잡은 책을 현석이가 잡았다.채린이가 책을 당기자

현석이는 힘을 주어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했다.채린과 현석의 상황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감지한 이교사는 현석의 의도를 변경하여 말해

주었다.채린과 현석은 교사의 말을 수용하고 교사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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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영아의 의도를 변경하는 상황은 영아 개인이 아닌 영아와 또래가

함께 하는 놀이 상황에서도 나타났다.

슬기와 채린이 엉덩이를 높게 들고 엎드리면서 서로의 엉덩이를 쳐주는 놀이를

계속하고 있다.수아가 이들의 놀이를 함께 한다.현석이도 와서 엎드린다.슬기가

현석이를 보고 “아~”하고 소리 지른다.혁주가 옆으로 와서 같이 소리 지른다.현석

이도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영아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며 웃는다.이교사가 “어이쿠

시끄러”한다.교사는 혁주의 입에 손을 대더니 “아바바바”하고 소리 낸다.영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소리 지르자,“너희 이런 소리 낼 수 있어?똑 딱 똑 딱”

하며 소리 낸다.슬기가 교사의 소리를 따라한다.교사가 교실을 걷자 슬기가 따라

걷는다.혁주도 소리 내며 교사를 따라 다닌다.

(관찰,2008.5.19.슬기:27개월,채린:24개월,수아:23개월,혁주,현석:17개월,

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슬기와 채린의 놀이에 수아가 들어와 함께 놀이했다.현석이가 놀이에 들

어오려 하자 슬기는 현석을 거부하듯이 소리를 질렀다.슬기의 소리 지르기

를 혁주는 같이 따라하며 소리를 질렀다.혁주의 소리 지르기는 현석에게도

전이되어 영아들은 서로 동조하듯이 소리를 질러댔다.서로 마주 보면서 소

리를 지르며 웃는 영아들을 관찰하면서 이들의 소리 지르기가 놀이의 의미

를 갖는 것으로 느껴졌다.

수아가 “나 잡아봐라”하며 뛴다.혁주,와 현석이 같이 소리 내며 뛴다.수아가 뛰

고 혁주와 현석은 수아를 쫓아 뛰어 다닌다.이교사는 주은이와 이야기방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영아들이 뛰어 다니자,“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하며 벽에 눈을

댄다.아이들이 웃으며 교구장에 가서 얼굴을 묻는다.교사가 “찾았다”하자 “와!”하

며 뛰어온다.아름이가 오더니 “나?꼭꼭 숨어라?숨어?”하며 “꼭 꼭 숨어라 머리

보인다”하며 노래 부른 후 “찾았다”하며 뛰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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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2008.11.25.수아:29개월,혁주,현석:23개월,이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수아는 영아들에게 “나 잡아봐라!”하며 놀이를 제안했다.수아가 뛰자 혁

주와 현석은 신이 난 듯 웃으며 수아를 따라 뛰었다.서로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아들은 뛰는 것 자체를 놀이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영아들의 놀이는 교사에 의해 제지당하고 교사가 의도한 다른 놀이

로 변경되었다.

교사는 영아들의 행동이 놀이실의 규칙을 어기거나 교실의 분위기를 방

해하는 상황으로 판단될 때,영아들의 놀이 목표들을 수정하여 새로운 목표

를 갖는 활동으로 대치하여 제시했다.영아들은 교사의 새로운 놀이제안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처음 시작한 놀이는 사라져 버렸다.

교사에 의한 영아의 의도변경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그러나 영아들의 생각과 느낌이 교사의 생각과

느낌으로 변경되는 순간,영아들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의도가 변경되어 해

석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도 있을 것

이다.

(2)영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교사 역할

아이들의 감정 표현 및 의사 표현에 대하여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이 있어요.상황에 따라 알기도 하고 손짓이나 몸짓을 보고 대충 추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그 상황

에서 주로 어떻게 표현했었는지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

는 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아기들도 배고파서 울 때,응가 해서 울 때,졸려서

울 때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엄마만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같이 있다 보면.

(교사면담:김교사,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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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아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일은 영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영아반 교사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민재가 등원한다.이교사가 “민재 왔어?”하고 민재를 데리고 정리장에 가서 민재

옷을 벗기려한다.현석이가 “아하~”하고 웃으며 민재에게 다가가며 양팔을 내밀어

민재를 잡으려 한다.교사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거기서,거기서”한다.현석이가 손

으로 두 눈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고 “흐~응”하며 우는 듯이 얼굴을 찌푸린다.교사

는 현석에게 노래를 불러준다.“안녕 안녕 민재야~안녕 안녕 민재야~만나서 반갑

다.안녕 안녕 안녕하세요”한다.현석이는 교사가 “안녕”하는 부분에서는 범찬이 얼

굴 가까이 자기 얼굴을 갖다내면서 손을 옆으로 흔든다.“안녕하세요”부분에서는 고

개를 숙여 인사한다.교사가 “현석아!반갑다고 할 때 민재 잡으면 민재 울어요”하자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히”하고 웃으며 다른 놀이영역으로 간다.

(관찰,2008.4.4.현석:16개월,민재:22개월.등원시간)

현석이는 또래들에게 인사 잘하기로 소문난 영아였다.영아들이 등원할

때마다 교실 문까지 다가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현석이의 인사성은 영아들

의 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었다.

혁주가 등원하면서 엄마가 돌아가려 하자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린다.혁주 엄마는

“현석아!현석이 어딨니?혁주가 인사 안 해줘서 그런가보다.혁주 좀 데리고 들어

가”소꼽놀이방에서 놀고 있던 현석이는 웃으며 혁주 엄마한테 간다.

(관찰,2008.3.21.현석:15개월,혁주:15개월.등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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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이가 민재에게 보여 준 ‘팔 벌리는’몸짓은 그동안 현석이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또래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이교사는 민재가 오해할 수 있는 현석이의 행동은 제지했지만 민재

에게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은 현석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노래를 통해 호의

적 표현을 드러내게 하였다.교사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영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줌으로써 교사,영아 모두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을 할 수 있었다.

혁주가 쌓기놀이방 교구장위에서 몇 개의 자동차를 올려놓고 굴리며 놀이한다.한

개의 자동차를 굴리고 있을 때 아름이가 그 중 한 개를 가지고 간식 책상쪽으로 간

다.혁주는 “네~,네~”하며 돌아보고는 아름이가 있는 쪽으로 뛰어간다.아름이가 가

지고 간 자동차를 “엄머,엄머”하며 잡는다.아름이가 “안대,안대”하자 김교사가 “혁

주야 이거 아름이가 놀고 있는거야,지금 안 돼”한다.혁주는 곧 쌓기놀이 영역으로

가서 다른 자동차를 굴리며 “치치치치”하며 소리 낸다.잠시 후에 혁주는 다시 아름

이한테 와서 자동차를 들고 간다.아름이는 “으머,으머”하며 울먹인다.교사가 “혁

주야,친구 꺼 가져갈 때 ‘줘~’했어요?”한다.혁주는 다시 아름이한테 오더니 자동차

를 내밀며 “저”한다.아름이가 자동차를 받아든다.교사는 “고마워”하고 말한다.

(관찰,2008.47.혁주:16개월,아름:20개월,김교사.오후 자유놀이시간)

혁주는 자신이 갖고 놀이하던 자동차를 아름이가 가지고 가자,자신의 놀

이감을 찾기 위해 아름이에게 갔다.순순히 내어 주지 않는 아름이와 실랑

이를 벌이고 김교사로부터 아름이 놀이감을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잠시 후 자신의 놀이감이 생각난 혁주는 아름에게서 놀이감을 찾아

오게 되지만 교사에게 또 다시 오해를 받아 결국 자동차는 아름이가 차지

하게 되었다.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혁주가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내가 갖고 놀았던 거예요.아름이가 말도 안 하고 가져 간 거

예요.”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혁주가 느꼈을 억울함을 다른 영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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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사가 영아와 관련한 전․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

게 되는 상황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민재가 소꼽방 냉장고를 만지며 놀고 있다.혁주가 냉장고 옆으로 오더니 냉장고

문을 큰 소리가 나도록 열었다 닫는 행동을 반복한다.민재는 얼굴을 찌푸리며 “응~

응~”하며 혁주를 보더니 표현놀이방에 있는 박교사한테 가서 손을 잡는다.교사가

“어!왜 그래?”하며 민재가 이끄는 대로 냉장고쪽으로 온다.민재는 냉장고를 만지며

“응,응”한다.교사는 “꽝 했어?”하면서 “때찌 때찌”하며 냉장고를 때리는 흉내를 낸

다.민재는 책방 쪽으로 간다.

(관찰,2008.319.민재:21개월,혁주:15개월,박교사.오전 자유놀이시간)

민재는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는 혁주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

였다.하지만 혁주에게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는 민재는 박교사에게 도

움을 요청하였다.월령에 비해 언어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민재는 혁주의 행

동을 교사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냉장고 문을 만지며 소리를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상황을 알 수 없었던 박교사는 민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다가 다쳤다고 생각했는지 냉장고 문을 때리는 흉내를 내며 야단치

는 모습을 보였다.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던 민재는 교사

에게 설명하려는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혁주와 민재가 느꼈을 답답함을 영아와 소통하는 교사들도 느끼고 있었

다.영아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교사들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언어표현이 미숙하

여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아들과의 소통은 교사를 더욱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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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각 영아들의 몸짓,울음,표정 등이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 지 유추해 보기

도 하고,문제가 일어난 상황의 전․후 관계를 관찰하거나 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표

현하려 하는 지 이해하려고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영아를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많아요.

(교사면담:이교사,2008.6.25.)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비율을 볼 때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다른

연령에 비해 보면 보살펴야 할 부분들도 많고 1:5라고 해도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

교사가 둘이라고 하더라도 1:10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교사면담:김교사,2008.5.28.)

교사와의 면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교사들은 영아들과의 소통에서 영

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또한

영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난 전․후 상황을 고려하거나 영

아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이야기 하였다.교사들이 교사 인식과 현실 적용사이

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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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다양한

맥락을 통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연구문제에 따

라 논의하고,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1.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새싹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놀이

하기,문제 해결하기 상황에서 영아들의 소통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새싹반 영아들의 또래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는 소통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신체적 접촉’이나 ‘소리내기’등을 사용하며 미숙한 표현으로 관

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언어적 소통방식이 가능한 영아들은 ‘또래 이름

부르기’,‘상황 물어보기’,‘친구라고 말하기’등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

식으로 표현하였다.미숙하게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영아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반

면 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분명하게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영아의 의

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긴밀한 또래관계

로 발전되기도 하였다.영아들의 관심 표현하기는 월령의 변화와 함께 진화

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학기 초 비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또래와의 관계 맺

기가 어려웠던 영아들은 언어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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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반 영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위해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놀이를

제안하였다.언어표현이 미숙한 영아들은 놀이감의 기능을 몸으로 표현하며

놀이를 제안하였으며,언어표현이 가능한 영아들은 놀이를 대표하는 어휘를

사용하며 놀이를 제안하였다.언어적 소통방식으로 표현되는 놀이제안은 또

래로부터의 수용을 높이는 것과 함께 또래에게 놀이주제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아가 의도한 놀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영아들의 놀이는 소통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몸짓과 소리내기를 통해 또래를 모방하는 놀이가 나타

났으며,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서 영아들의 상징놀이가 발전되는 모

습을 보였다.비언어적 소통방식을 위주로 사용하는 영아들은 서로의 몸짓

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모방놀이를 주로 하였다.반면 언어적 소통방식을 사

용하는 영아들의 몸짓 모방놀이는 놀이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말

소리의 모방에서 또래와 대화하는 언어놀이가 나타났다.영아들의 상징놀이

는 놀이감이 가진 기능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언어적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들은 현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는 상황을 창조하고 이야기 속의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내며 발전된 놀이형태를 보였다.

새싹반 영아와 또래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소유권과 관련하여,또래가 자신의 것을 침범하려는 의

도를 보이거나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영아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

도를 보였다.영아들은 몸짓이나 소리의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또래에 대한

미안함을 웃음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났

으며,감정을 공유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영아들에게서

도 나타났다.또한 영아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보다 강하게 전달하였다.용납할 수 없는 또래의 행동을 핵심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제지하였으며,‘사과하기’,‘대안 제시하기’등의 사회적 기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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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결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직접적 표현 방식은 문제해결과 함께 문

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

둘째,새싹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은 영아의 발달특징과 관련한

요구 의도와 교사의 수용 의도가 교차하며 나타났으며,미숙한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의 특성과 관련하여 영아반 교사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의존적인 발달 특징은 관심에 대한 요구와 놀이에 대한 요구로 나

타났다.새싹반 영아는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일상을

통해 교사의 관심을 필요로 하였으며,새싹반 교사는 영아의 관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교사는 영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변함없는 지원을

보내며 영아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였다.영아들은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교사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함께 놀이하기를 요구하였다.교사는 영아의 놀

이제안에 의미를 만들며 반응해 주었다.언어적 표현 없이 놀이감을 내미는

영아의 행동에서 놀이 의도를 발견하고 놀이를 확장시켜 나갔다.언어표현

이 가능한 영아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놀이

를 제안했다.영아가 원하는 놀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교사는 영아의 놀이제

안을 받아들여 공동놀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놀이가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이를 제안했으며,

영아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거나 영아의 발달을 의도하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나갔다.교사와 함께 하는 영아들의 놀이는 놀이의 지속시간

을 늘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기회를 늘리며,새로운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영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발달 특징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요구로

나타났다.새싹반 영아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느낌 등을 적극적으로 표

현하였다.교사는 자립의지를 보이며 스스로 해보려는 영아들의 요구를 이



- 137 -

해하고,영아들의 성취를 격려하고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영아

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교사는 ‘거부’적인 표현을 통

해 자기주장을 하는 영아들을 이해하고 영아들이 자신의 의도를 좀 더 정확

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꺼야’,‘아니야’,‘싫어’등의 표현을 영아 입장이 되

어 말해주며 영아 스스로 소통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새싹반 영아는 사회적 적응을 시도하며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교사에게 표

현하였다.새싹반 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는 영아의 요구를 수용하며 영아들

의 사회적응을 도왔다.교사는 영아들이 또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또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이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영아는 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교사는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체적 접촉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놀이감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는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거나,영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델링

을 통해 보여주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제공하였다.

새싹반 영아들이 사용하는 몸짓과 소리내기뿐만 아니라 미숙한 형태의 언

어사용은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에게 특별한 역할을 요구하였다.새싹반

교사는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이 시기

영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영아와 또래가 서로의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영아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아들의 의도

를 변경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또한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의 의도를 파악

해야 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교사는 영아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영아와 관련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거나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교사들은 개별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과 관

련하여 교사의 인식과 현실 적용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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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새싹반 영아들은 또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

다.영아들은 몸짓이나 소리내기,언어적 표현 등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동원하며 또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다.새싹반 영아들

이 또래에게 보이는 적극적인 관심 표현은 만 1세 영아들의 발달특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아들은 생의 이른 시기부터 또래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되

며(Williams,Ontai,& Mastergeorge,2006),2세를 전후한 시기에 영아의

관심은 또래에게로 옮겨 간다(김성현,2004).이와 같이 새싹반 영아들도 또

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이러한 결과는 영아들

이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보이며(김난실,

2004),생후 16〜18개월 이후에는 타인과 사회적 관심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맺기 위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이유진(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새싹반 영아들이 또래에 대한 관심 의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

려는 모습은 영아기의 자연스런 발달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정미

조와 김희진(2009)의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일반적인 발달특징으로 영아들이

개별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새싹반 영아들이 또래와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이는 영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을 전․후 상황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보다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결과적인

행동만으로 보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새싹반 영아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지만,미숙

한 표현방식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따라서 영

아들이 보이는 개별행동을 영아기의 발달특징보다는 상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게 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는 새싹반 영아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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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이름을 부르거나,친구라고 말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관계 맺기에 성공하여 또래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새싹반 영아들이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통해,만 1세 영아들이 또래와 함께 하는 행동을

선호하며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새싹반 영아들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를 보이며,교사의 도움 없이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다.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는 만 1세 영아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새싹반 영아들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소유권과 관련하거

나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새싹반 영아들은 감정을 공유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래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러한 새싹반 영아들의 모습은,영아들이 소유권과 관련한 갈등상황에서

주로 또래를 해하는 신체적인 공격행동을 보이며(박희숙,2008),보육시설의

영아들이 문제해결 상황에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아들에 비해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최성은(200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영아들의 문

제해결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새싹반 영아들은 문제 상황에서 몸짓이나 소리의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또래에 대한 미안함을 웃음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이러한 새싹반 영아들의 문제해결방식은,영아들이 교사

의 도움 없이도 비언어적인 전략들을 사용하여 또래 간 갈등을 해결하는 능

력을 갖추고 있으며,갈등으로 놀이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도 미소를 보이

거나 놀이감을 제공하며 다시 놀이를 이어나간다(Verbeek etal.,2000,

Haan& Singer,2003에서 재인용)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 140 -

있다.또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새싹반 영아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

인 어휘를 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의도

를 보였다.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또래를 조정하

고 지시하려는 의도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들(김성현,2004;김정연,1996)

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Haan과 Singer(2003)는 교사들이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영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문제 해결 상황에서 영아들

은 교사가 중재하여 협상하는 방식 보다 자신들만의 해결 방식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도 있다고 하였다.따라서 새싹반 영아들이 또래와의 문제 상황

에서 감정을 공유하거나 때로는 또래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

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만 1세 영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영아들의 주도적 역할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새싹반 영아들의 의사소통은 놀이상황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아들은 또래와 교사에게 자신들의 소통방식에 따라 놀이를 제안하면서 적

극적인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따라서 영아들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놀이시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새싹반 영아들은 놀이시간을 통해,또래나 교사에게 몸짓과 소리내기,놀

이를 제안하는 언어사용 등 자신들의 소통방식을 통해 함께 하려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놀이시간의 이러한 모습은 영아들의 의사소통이 놀

이상황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며(김금주,2000),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서도 다른 요구에 비해 놀이 동참의 요구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최은정,하

지영,서소정(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영아들에게 있

어 놀이는 영아들의 초기 적응을 돕는 기제이며(차영숙,2009),타인과의 관

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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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으로 김성현(2004)은 영아들의 대상에 따른 의사소통 의도에

대해 영아들이 또래보다는 교사에게 의사소통 의도를 더 많이 표현한다고

보고하면서,또래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유놀이 상황뿐만 아

니라 일상생활,집단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분석을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성현(2004)의 연구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만 1세반인 새싹반 영아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에게도 적극적으로 놀이를 제안하며 놀이하려는 의도

를 보였다.따라서 하루의 대부분이 집단 활동보다는 자유놀이 형식으로 이

루어지는 만 1세반 영아들에 있어 의사소통의 의도는 교사뿐만 아니라 또래

에게도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아들의 놀이시간은 활발한 소통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이를 통해 놀

이 자체의 즐거움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점에서 집단 활동 보다는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만 1세 영아들에게 있어 놀이시간이 갖는 의

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새싹반 영아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

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새싹반 영아들은 몸짓과

소리내기를 통해 또래를 모방하며 놀이하기도 하였으며,언어적 표현을 사

용하게 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상징놀이를 보이기도 하였다.새싹반 영아들

의 놀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아들의 상징놀이가 놀이감이 갖는

기능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새싹반 영아들의 이러한 놀이 모습은

만 1세 동안 상징 능력이 나타나며 영아 자신을 가장하거나 친숙한 사물들

을 관습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Fogel(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또한 만 1세 영아들이 사실과 가까운 주변의 놀이감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놀이감이 주제를 가지고 가상놀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Br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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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는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놀이특징과 관련하여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공하며 놀이를 확장시키려 노력했다.그러나 영아와 놀이를 함께 하는 과

정에서 한정된 놀이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놀이감이 영아 놀이에 갖

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영아는 놀이상황에서 자신에

게 친숙한 사물을 중심으로 놀이하며 (Lenzine,1973,Casby,2003에서 재인

용),영아들이 놀이감의 기능대로 놀이하는 것은 주변세계에 대한 영아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다(Rosenblatt,1977).이러한 관점에서 만 1세 영아들

의 놀이 경험에서 영아의 주변 사물들에 대한 탐색과 경험 정도가 영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만 1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하고 놀이감이 갖는 기능을 중심으

로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만 1세 영아들의 다양한 놀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새싹반 교사들은 영아의 놀이제안에 대해 놀이의 의미를 만들어

주며 반응했다.이러한 교사의 모습은 영아들의 놀이를 확장시켜 준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영아들의 놀이제안에 의미를 더해주는 과정에

있어 교사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새싹반 교사는 영아가 컵을 가져와 교사에게 내미는 상황에서 “누룽지 죽

이구나,와!따뜻하다”하며 영아가 내민 컵에 의미를 만들며 상징놀이의 시

작을 열어주었다.이러한 상황은 주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영아들과의 의

사소통에서 주로 나타났다.영아의 놀이에 의미를 더해주며 놀이를 확장시

키는 새싹반 교사의 모습은,영아반 교사들이 영아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해

주면서 영아의 놀이를 확장시켜 준다고 보고한 김경란(2006)의 연구와 일치

한다.그러나 영아들의 특정 놀이양식을 의도적으로 증진하려는 노력은 자

연스런 지적,표현적,창의적 방법의 발견에 방해가 될 수 있다(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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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e,& Yawkey,2001)는 점에서 영아의 놀이에 의미를 더해주는 새싹

반 교사를 비롯한 영아반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Fagan(2008)은 영아들이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

지 못하고 다른 의도로 해석될 때 자신들의 요구를 단념하고 변경된 의도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면 자신의 의도를 반복

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따라서 미숙한 표현방식을 보이는

만 1세 영아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대해 교사의 생각대로

단정 지어 제시하기 보다는 영아가 교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교사의 질문에 대한 영아의 답변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없다면 영아의 표현에서 예측되는 몇 개의 것을 제안하고 선

택해 보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만 1세

영아들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놀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놀이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이해함으로써 다음의 놀이상황에서 좀 더 주

도적인 놀이 제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여섯째,새싹반 영아와 또래가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

하는 데 있어 영아들이 사용하는 소통방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따

라서 미숙한 의사소통 방식을 보이는 만 1세 영아와 또래가 성공적인 의사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사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싹반 영아들은 비언어적 소통방식과 언어적 소통방식 등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소통방식으로 또래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비언어적 소통방식으

로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영아의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해 또

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언어적 소통방식으로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수용과 함께 긴밀한 또래관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새싹반 영아들과 또래와의 관계 맺기가 소통방식의 차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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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은,생후 12개월에서 19개월 사이 영아들이 상호작

용과정에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게 됨으로써 의사소

통에 실패하게 되며(Golinkoff,1986,Fagan,2008에서 재인용),표현 언어

수준이 높은 영아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또래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 한다(김난실,이기숙,2008)는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다시 말해,영아들이 사용하는 소통방식은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영아의 또래에 대한 관심표현과 수용

여부가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하며,영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볼 때(Smith& Travis,2001),영아와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요구된다.이러

한 관점과 관련하여,본 연구에 참여한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하여 영아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들이 또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었다.또한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영아들의 문제를 이해하

고,영아들의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 등을 대신 전

달해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영아들의 의도가 또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 새싹반 교사들의 모습은 미숙한 소통방식으로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만 1세 영아들의 바람직한 교사역할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아들의 능력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영아교사의 영향을 받게 된다(김현지,조복희,2009)는 점에서 새싹반 교사

들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새싹반 교사들은 문

제가 발생 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영아들의 의도를 수정하여 전달하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들여다

보고 자기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일찍부터 기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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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엄은나,2006).따라서 교사들이 문제 발생을 줄이고 영아와

또래의 성공적인 관계 맺기를 위해 영아의 의도를 수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한다.교사에 의해 영아의 의도가 변경되어 전달됨으로써,영아들

이 자신의 관점이 아닌 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교사는 영아가 표현하는 소통방식의 의미를 이해

하고 영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새싹반 교사들은 영아들의 문제 발생 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해결하게 하거나 놀이감으로 인한 분쟁에서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 해결해

주었다.또한 사회적 기술들을 제안하며 영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

를 표현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였다.사회적 기술을 전수하며 문제를 해결

하려는 새싹반 교사의 모습은 영아와 또래갈등과 관련하여 영아교사들은 사

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정미조,김희진,2009),예의바

르게 말하기,협상하기 등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Fields& Boesser,1994,

엄은나,2006에서 재인용)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영아와 또래의 문제

상황에서 영아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양보,타협,대안제시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사회적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때(구수연,2005),사회적 기술을 전수하여 영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새싹반 교사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새싹반 교사들의 사회적 기술 전수는 영아와 또래

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그러나 교사의 가치관이 영아들에게 전

달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새싹반 교사들은 영아와 또

래의 문제 상황이 놀이감의 소유와 관련되어 발생되었을 때,놀이감을 최초

로 소유한 영아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이러한 교사의

문제 해결 방식은 Test(2006)의 연구에서 개인중심적인 문화권의 교사들이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 영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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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또한 교사들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교사의 기대와 태도가 영향을 준다

는 한경이(2006)의 관점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Test(2006)는 문화적 가치는 숨겨져 있는 교육과정으로,이러한 가치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아에게 전달된다고 하였다.문제 해결에 있어

최초의 소유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은 자기 소유욕이 강한 영아들에

게 ‘내가 먼저 가진 놀이감이 곧 내 것’이고,‘내가 먼저 차지한 곳이 곧 내

것’이라는 가치 기준을 갖게 되며,‘내 것 지키기’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

닌 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최초의 소유를 강조할 것인지,영아들의 함께

하기를 제안하며 결속을 강조할 것인지는 교사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따라서 교사는 영아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기에 앞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영아들에게 제안할 것인지,교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덟째,새싹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에서는 영아들의 발달특징과 관련

한 다양한 요구 의도들이 나타났다.새싹반 교사들은 이 시기 영아들의 발

달특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태도를 보였다.이와 같은 새싹반 교사들의

모습은 만 1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만 1세 영아들의 발달 특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싹반 영아들은 부모와 헤어지는 시간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을 통해

울음이나 칭얼대는 등의 표현을 하거나,혼자 놀고 있는 상황에서 놀이감을

교사에게 보이며 자신의 놀이를 지켜보기를 요구했다.또한 교사의 선택을

따르던 이전과 달리 스스로 해보려는 모습을 보이며 교사의 제안을 거부하

고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만 1세 영아는 탐색적 행동과 애착행동

에서 갈등하며,독립과 의존사이에서 갈등한다(Lieberman,1993;Watson&

Watson,Wilson,2003,노희연,2008에서 재인용).이러한 관점에서 새싹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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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의 모습은 의존적인 성향과 자율적인 성향 사이에서 갈등하는 영아들

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새싹반 영아들의 모습은 의존과 자율이라는 영아의 발달특성을 보

고한 연구들(강정원,2005;곽승주,2003)과 일치한다.그러나 이들 연구가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의존과 자율이라는 발달 특징을 언급할 때,그동안 만 2세 영아들의 대표적

인 발달특징으로 인식하면서 만 1세반 영아들의 월령과 발달 특징에 대해서

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의 영아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새싹반의 경우,2세반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대부분의 영아들은 30

개월이 넘어 36개월까지의 월령을 보였다.따라서 만 1세반 영아들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는 12개월에서 만 2세를 포함하는 36개월까지의 발달변화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아에게 있어 교사의 역할이란 영아의 요구에 따르기에 얼마나 능동적인

가 하는 부분이며 이는 곧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이 된다(이한영,2005).새

싹반 교사들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영아의 감정

을 읽어주며 달래주었고,자립의 의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영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 꺼”,“아니”,“싫어”등의 구체적 표현을 모델

링을 통해 알려주고 따라 해보게 했다.혼란스럽게 표현되는 새싹반 영아들

의 요구 표현을 만 1세 영아들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

응을 한 새싹반 교사들의 모습은 만 1세반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위로가 필요한 영아에 대한 ‘돌봄’과 자율적 표현에

대한 ‘인정’을 만 1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 역할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새싹반 교사들이 만 1세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미숙한 소

통방식을 보이는 영아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영아의 행동과 관련된 전․후 상황적 맥



- 148 -

락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따라서 만 1세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영아의 행동을 관련된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또한 이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

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싹반 영아들은 종종 교사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새싹반 교사들

이 전체 영아를 모두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영아들이 교사의 주의를 받

게 되는 경우는 주로 또래 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새

싹반 교사들은 보여 지는 사건을 통해,예측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교사가 영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

한 문제 해결이 영아들에게 만족할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그러나 문제 상황

만을 보고 해결되는 상황은 미숙한 표현으로 자신을 해명할 방법이 없는 새

싹반 영아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다.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영아의 상황적 맥락을 고

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

었다. 영아는 전체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개체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Boysson-Bardies,2005),새싹반 교사들이 영아의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영아와의 개별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사들은 개별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과 관

련하여 교사의 인식과 현실 적용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집단보육 상황은 개별적 영아의 욕구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한계

가 있다.10명의 1세 영아들은 2명의 교사를 공유하여야 하며,영아들은 자

신 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교사가 다가와 상호작용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

다(이한영,2005).교사의 돌봄이 필요한 만 1세 영아들의 경우,영아와 교사

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증가하게 된다.다시 말해 한 명의 영

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게 되었을 때,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며 혼자 보

내야 하는 영아들의 시간은 그 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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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영아 비율기준에 관한 관련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1

장)을 살펴보면,만 1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이 1:5이고 영아 5

인 초과 시 교사 1인씩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일한 월령의 영아라

하더라도 발달적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영아기이며,영아를 알게

되는 데 있어 영아들과의 일대일 시간을 최대한 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 역

할임을 감안해 볼 때(Greenman,2000,강정원,2005에서 재인용),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만 1세 학급의

보육교사 대 영아 비율을 1:5에서 1:3으로 낮추는 방안이나(김춘희,1999),

월령간 개인차가 심한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12개월을 기준으로 학

급을 구성하는 것에서 3개월이나 6개월로 구분하여 학급을 편성하는 방법

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은 영아기는 전․후기의 발달차이

가 크기 때문에 영아의 월령을 6개월로 좁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김

명순,이가현(2009)의 연구와 만 1세반이라는 특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 발달

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월령 간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최은정,

하지영,서소정(2009)의 연구결과로 지지할 수 있다.또한 영유아교육을 전

공한 교사와 함께 전문교육을 받은 보조 교사들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새싹반 교사들이 만 1세와 의사소통하며 느꼈던 영

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개별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

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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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새싹반 영아와 또래의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놀이

하기,문제 해결하기 상황에서 영아들의 소통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새싹반 영아들의 또래에 대한 관심 드러내기는 소통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신체적 접촉’이나 ‘소리내기’등을 사용하며 미숙한 표현으로 관

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언어적 소통방식이 가능한 영아들은 ‘또래 이름

부르기’,‘상황 물어보기’,‘친구라고 말하기’등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언어적 소통방식으로 분명하게 표현되는 또래에 대한

관심은 영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긴밀한 또래관계로 발전되기도 하였다.이와는 달리,영아의 미숙하게 표현

되는 관심 드러내기는 또래와의 관계 맺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또래와 성공적으로 관계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교사의

중재적 역할이 의미를 갖는다.

새싹반 영아들은 또래와의 놀이를 위해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놀이를

제안하였다.영아들의 놀이는 서로를 모방하고 현실을 가상화하며 새로운

역할들을 만들며 다양한 놀이 형태를 보였다.영아들은 대부분 놀이감의 기

능을 중심으로 주로 놀이하였다.이러한 영아들의 놀이 특성과 관련하여 다

양한 놀이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놀이 제공이 요구된다.

새싹반 영아와 또래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영아들의 문제는 주로 또래가 자신의 것을 침범하려는 의도를 보이거나 미

숙한 소통방식으로 서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발생하

였다.영아들은 소리의 억양에 변화를 주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몸짓이나 언

어를 사용한 직접적 표현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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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아들이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또래

와의 문제 발생 시 영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새싹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은 영아의 발달특징과 관련한

요구 의도와 교사의 수용 의도가 교차하며 나타났다.또한 새싹반 교사들은

영아와의 의사소통에서,미숙한 소통방식을 보이는 영아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나타냈다.

새싹반 영아들은 부모와 헤어지는 시간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을 통해

교사에 대한 관심을 받고자 했다.또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느낌 등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였다.새싹반 교사는 이러한 영아들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

하고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영아의 감정을 읽어주

며 달래주었고,자립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영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내 꺼”,“아니”,“싫어”등의 구체적 표현을 모델링을 통해

알려주고 따라해 보게 했다.새싹반 교사의 이러한 모습은 의존과 자율이라

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는 영아들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역할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싹반 영아들은 자신의 소통방식에 따라 교사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함께

놀이하기를 요구하였다.새싹반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서 놀이 의도를 발견

하고 놀이를 확장시켜 나갔으며,영아 자신이 원하는 놀이주제를 제안하는

영아들에게는 공동놀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의 놀이

참여나 새로운 개념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놀이를 제안하고 주도적으

로 이끌어 나갔다.교사와 함께 하는 영아들의 놀이는 놀이의 지속시간을

늘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기회를 늘리며,새로운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그러나 미숙한 표현으로 놀이를 제안하는 영아에 대해 놀이의

의미를 더해주는 교사 역할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영아가 의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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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에 대해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다음의 놀이 상황에서 좀 더

주도적인 놀이제안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새싹반 교사는 사회 적응을 시도하며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영아

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이 또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또래와의 문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

절한 방법을 제안하였다.신체적 접촉에 의한 문제 발생 시 교사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놀이감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는 최초의 소유자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거나,영아 스스로 직접적으로 자신

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

들을 제공하였다.이러한 교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영아에게 전수되는 것으

로 교사의 가치 판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싹반 영아들이 사용하는 미숙한 형태의 소통방식은 영아와 의사소통하

는 교사에게 특별한 역할을 요구하였다.새싹반 교사는 미숙한 소통방식으

로 관계 맺기에 실패하는 영아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영아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교사는 영아들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아들의 의도를 변경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영아

들이 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영아들의 자기 인식에 방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정확한 영아의 의도 파

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새싹반 교사는 영아와의 의사소통

에서 영아와 관련한 전․후 상황을 고려하거나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개별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과 관련

하여 교사의 인식과 현실 적용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교사 대

영아 비율의 조정,월령 별 학급 구성,전문적 보조 교사의 활용 등 만 1세

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만 1세반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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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사소통이 다양한 맥락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심층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만 1세 영아들이 다양

한 상황에서 또래와 관계를 맺기 위한 의도를 보이며,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영아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영아와 또래의 관계 맺기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한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영아들의 발달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만 1세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교사들이 영

아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숙고되지 않았던

몇 가지 측면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만 1세반 학급의 전체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와 또래,

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살펴봄으로써,만 1세 영아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후속연구에서는 특정 영아 개인에 대한 의사

소통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봄으로써 소통방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의사소통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자료 분석 과정에서 영아의 기질과 성격에 따른 개인적 특성에 대

한 변인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본 연구가 진행되면서 영아들의 개

인적 특성에 따라 상대에 대한 의도적 의사소통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 의미

있는 상황들이 관찰되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의 개인적 특성 변

인을 고려함으로써 영아와 또래,영아와 교사의 의사소통 양상을 보다 총체

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자료 분석 과정에서 교사 변인에 따른 영아의 의사소통 양상을 심

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영아반의 경우 한 학급에 두 명이상의 교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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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때 교사 변인은 영아와의 의사소통 양상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

및 교사 경력 등에 대한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교사 변인이 영아의 의사소통

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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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InfantswithTeachersandPeers

inaClassofOne-Year-Olds

Hwang,In-Ae

Dept.ofEducation

TheGraduateSchool

SungshinWomen's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anin-depthunderstandingoftheaspects

ofcommunication between the infants and the teachers as wellas

between infantswith othersatthesameagegroup through various

circumstantialcontextsinaclassofone-year-olds.Forit,thefollowing

problemsofthestudywereestablished.

First,whataretheaspectsofcommunicationbetweentheinfantsand

theothersatthesameagegroupinaclassofone-year-olds?

Second,whataretheaspectsofcommunicationbetweentheinfants

andtheirteachersinaclassofone-year-olds?

Inordertounderstandtheaspectsofcommunicationinthesubjects’

perspective,thisstudyhasusedtheEthnographicStudy.From February



2008toFebruary2009,thecommunicationprocessesof10infantsand3

teachersattheclassofone-year-oldsintheHet-salchild-carecenter

have been absorbed by participation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gainsttheteachers.During theresearch period,documentsincluding

total78 observation data,total8 interviews data,recordings,video

recordings,infant’s cumulativerecords,education plan,notificationsto

parents,dialogue memos,and daily reports were collected.For the

analysis of such data,the related documents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tobecategorized.Themajorresultsofthisresearchareas

below:

First,the infants expressed the interests in peers in variety of

methods according to the ability to communicate.Those with low

communicationcapabilityexpressedtheirinterestinindirectandpassive

methodswhiletheinfantsattheagewhereitispossibleforthem to

communicateexpressedinterestincounterpartiesmoreactivelyindirect

ways.Astheinfants’agebecomesolderbymonths,theybeganusing

verbalcommunication.Through this,they were able to convey their

intentionsmoreclearly.Theinfantsproposedtoplaywithoneanotherto

playtogether.Theproposaltoplaybytheinfantswasshownthrough

handing theirowntoysorbodyexpressionsonfunctionsofthetoys.

Also,wheninfantswantedtoparticipateintheplay,theyhadsoftfacial

expressionsorhadpersuasivesounds.Dependinguponthedifferencesin

the communication methods, the infants had various aspects in

communicating with the peergroup.They imitated one anotherand

virtualizedtherealsituationstocreatenew rolesinaplay.However,



therearemanyproblemsincommunicationprocessoftoddlerswithone

another.Suchproblemsoftenaregeneratedbytheinabilitytocontrol

own impulses and poorexpressions.Theinfantstried to solvesuch

problems on theirown by sharing emotions,using socialskills,and

conveyingdirectintentions.

Second,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infants and theirteachers

were actively generated in various communication methods where

intentionsofrequestsandacceptancewereexchanged.Thedependent

developmentoftheinfantswaspresented asarequestforplay and

attention.Tosuchdemands,teachersreadinfants’emotionsandplayed

togethertoextendthetoddlers’plays.Theinfantsatthisageshow an

independentand liberaldevelopmentto notify one’s own being.The

teachersreactedtoletthem acknowledgethemselvesasprincipalagents

ofcommunication.Theteacherstryasocialadaptation.Andforthose

whoaskforhelp,theteacherstransfersocialtechniquesandtrytobe

integratedasonesocialentity.Thepoorverbalcommunicationaswell

asbodylanguagesandsoundsatthisstageoftoddlersneededaspecial

roleon teachers’side.Theteachersexperiencedconflictsin executing

such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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